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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꾸란과 선지자의 순나(언행)에 근거한 이슬람에 

대한 간략한 개요 

본서는 이슬람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담고 있는 

중요한 책으로, 그 근본 원천인 꾸란과 선지자의 

순나를 바탕으로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르침, 그리고 장점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서로 다른 상황과 

여건 속에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과 비무슬림 

여러분을 위해 쓰였습니다. 

(꾸란과 선지자의 순나에서 발췌한 근거 

자료들을 포함하는 판본입니다) 

1- 이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주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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كَٓ وَمَا ٓ ﴿ ا ل ِلناَسِٓ كَا فَةٓ  إلَِّٓ أرَۡسَلۡنََٰ ا بَشِير  كِنَٓ وَنذَِير   يعَۡلمَُونَٓ﴾ لَّٓ ٱلناَسِٓ أكَۡثرََٓ وَلََٰ

 "그리고 내(하나님)가 그대(무함마드)를 

사도로 보낸 것은 오직 모든 인류를 위함이며, 

그대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이며 경고자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사바: 28].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جَمِيعاً إلَِي كُمٓ  اَللِّٓ رَسُولُٓ إِن يِ الناَسُٓ أيَُّهَا ياَ قلُٓ }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그대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알-아으라프: 158].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فـََٔامِنوُا ٓ رَب كُِمۡٓ مِن بٱِلۡحَق ِٓ ٱلرَسُولُٓ جَا ءَكُمُٓ قدَۡٓ ٱلناَسُٓ ﴿يََٰ أيَُّهَا  تكَۡفرُُوا ٓ وَإنِ لكَُمۡٓ  خَيۡر 
ِٓ فإَنَِٓ تِٓ فيِ مَا لِِلَ وََٰ ٓ ٱلسَمََٰ آ﴾ عَلِيمًا ٱلَِلُٓ وَكَانَٓ وَٱلۡۡرَۡضِ   حَكِيم 

 

"사람들이여! 그대들 주님으로부터의 진리를 가진

 사도가 실로 그대들에게 도래하였노라. 그러니 그

대들은 믿으라, 그것이 더 좋으니라. 만약 그대들이

 불신한다면 실로 (일곱) 

하늘과 대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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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며 지혜로우신 

분이도다" [안-니사: 170]. 

이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이며, 

주님께서 내리신 메시지들의 마지막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أحََدٓ  أبَاَ ٓ مُحَمَد ٓ كَانَٓ ﴿مَا جَالِكُمۡٓ م ِ كِن ر ِ نَٓ  وَخَاتمََٓ ٱلَِلِٓ رَسُولَٓ وَلََٰ ۧـ  بكُِل ِٓ ٱلَِلُٓ وَكَانَٓ ٱلنَبِي ِ
آ﴾ شَيۡءٓ   عَلِيم 

 "무함마드는 그대 남성들 중의 여느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선지자들의 끝막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도다." [알-아흐잡: 40]. 

2- 이슬람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위대한 꾸란의 첫 번째 명령은 다음과 같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تتَقَوُنَٓ﴾ لعَلَكَُمۡٓ قَبۡلِكُمۡٓ مِن وَٱلذَِينَٓ خَلقَكَُمۡٓ ٱلذَِي رَبكَُمُٓ ٱعۡبدُوُا ٓ ٱلناَسُٓ ﴿يََٰ أيَُّهَ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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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여! 그대들과 그대들 이전에 있었던 

자들을 창조하신 그대들의 주님을 경배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알-바까라: 2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خَلقَكَُم ٱلذَِي رَبكَُمُٓ ٱتقَوُا ٓ ٱلناَسُٓ ﴿يََٰ أيَُّهَا ٓ م ِ حِدةَٓ  نفَۡس   وَبثََٓ زَوۡجَهَا مِنۡهَا وَخَلقََٓ وََٰ
ٓ مِنۡهُمَا ا رِجَالّ  ٓ  كَثِير   ٓ﴾ وَنِسَا ء 

 "사람들이여! 한 인간(아담)으로부터 그대들을 

창조하셨고 그(아담)로부터 그의 배우자(이브)를 

창조하셨으며 그 둘로부터 많은 남성과 여성을 

퍼뜨리신 그대들의 주님을 두려워하라. " [안-니사: 

1].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메카 무혈 입성의 날에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فاَلناَسُٓ بآِباَئهَِآ وَتعَاَظُمَهَا الجَاهِلِيَةِٓ عُب ِيَةَٓ عَن كُمٓ  أذَ هَبَٓ قدَ ٓ اَللَّٓ إنَِٓ الناَسُٓ أيَُّهَا ياَ»
 وَخَلقََٓ آدمََٓ بَنوُ وَالناَسُٓ اَللِّٓ عَلىَ هَي نِٓ  شَقِيٓ  وَفاَجِرٓ  اَللِّٓ عَلىَٓ كَرِيمٓ  تقَِيٓ  بَرٓ : رَجُلََنِٓ

ن خَلقَ ناَكُم إِناَ الناَسُٓ أيَُّهَا ياَ:}الله قال ترَُابٓ  مِنٓ  آدمََٓ اَللُّٓ  شُعوُبآً وَجَعلَ ناَكُمٓ  وَأنُثىََٰٓ ذكََرٓ  م ِ
ٓ لِتعَاَرَفوُا وَقَباَئِلَٓ رَمَكُمٓ  إنَِٓ ۚ  ٓ أتَ قاَكُمٓ  اَللِّٓ عِندَٓ أكَ  { خَبِيرٓ  عَلِيمٓ  اَللَّٓ إنَِٓ ۚ 

 [ «13:الحجرا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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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여!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로부터 

무지 시대의 오만함과, 조상들을 자랑하는 

교만함을 제거해 주셨노라. 사람들은 두 부류이니, 

선하고 경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로운 

사람과, 죄를 짓고 불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사람이라.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통해 그대들을 

창조하였고, 서로를 알 수 있도록 그대들을 민족과 

부족으로 두었노라.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명예로운 자는 그대들 중에 가장 높은 경외심을 

지닌 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일에 

밝으신 분이라.} [알-후주라트: 13]" 앗-

티르미디(3270)가 전함. 여러분은 꾸란의 

명령이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명령 중에서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만 

국한되는 규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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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슬람의 메시지는 이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그들의 

민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들을 완성합니다. 

이슬람의 메시지는 이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의 민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들을 

완성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نُوحٓ  إلِىََٰٓ أوَۡحَيۡناَ ٓ كَمَا ٓ إلَِيۡكَٓ أوَۡحَيۡناَ ٓ إِناَ ٓ ۞ ﴿ ۧـ ٓ  وَأوَۡحَيۡناَ ٓ بَعۡدِهِ ۦٓ مِنٓ  وَٱلنَبِي ِ هِيمَٓ إلِىََٰ  إِبۡرََٰ
عِيلَٓ قَٓ وَإِسۡمََٰ رُونَٓ وَيوُنسَُٓ وَأيَُّوبَٓ وَعِيسَىَٰٓ وَٱلۡۡسَۡباَطِٓ وَيعَۡقوُبَٓ وَإِسۡحََٰ نَٓ  وَهََٰ  وَسُلَيۡمََٰ

ا﴾ داَوۥُدَٓ نَاوَءَاتيَۡٓ  زَبوُر 

 "내(하나님)가 노아와 그 이후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내린 것처럼 실로 나는 그대(무함마드)에게 

계시를 내렸노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의) 손자들과 예수와 욥과 

요나와 아론과 솔로몬에게 계시를 내렸노라. 또한 

나는 다윗에게 성서를 주었노라." [안-니사: 163].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하신 이 종교는, 

하나님께서 이전의 선지자들에게 제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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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종교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لكَُم شَرَعَٓ ﴿۞ ينِٓ م ِ ا بِهۦِ وَصَىَٰٓ مَا ٱلد ِ  بِهۦِ ٓ وَصَيۡناَ وَمَا إلَِيۡكَٓ أوَۡحَيۡناَ ٓ وَٱلذَِيٓ  نوُح 
هِيمَٓ ينَٓ أقَِيمُوا ٓ أنَۡٓ وَعِيسَىَٰ ٓ  وَمُوسَىَٰٓ إِبۡرََٰ  مَا ٱلۡمُشۡرِكِينَٓ عَلىَ كَبرَُٓ فِيهِٓ  تتَفََرَقوُا ٓ وَلَّٓ ٱلد ِ

 ينُِيبُٓ﴾ مَن إلَِيۡهِٓ وَيهَۡدِيٓ  يَشَا ءُٓ مَن إلَِيۡهِٓ يَجۡتبَيِٓ  لَِلُٓٱ إلَِيۡهِٓ  تدَۡعُوهمُۡٓ

 

"그분께서 그대들을 위해 제정한 종교에는 노아에

게 명령하시고 내가 그대에게 계시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 "그대들은 종교에 있어 굳건하고 

그(종교)에 관하여 분열하지 말라" 하셨노라. 

그대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초대하는 것은 그들을 

어렵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당신께로 선택하시며, 참회하며 돌아오는 자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노라." [앗-슈라: 13].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하신 것은 그 

이전의 계시 성서들, 즉 왜곡되기 이전의 토라와 

복음의 원본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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بِٓ مِنَٓ إلَِيۡكَٓ أوَۡحَيۡناَ ٓ ﴿وَٱلذَِيٓ  ا ٱلۡحَقُّٓ هُوَٓ ٱلۡكِتََٰ ق   لَخَبِيرُ ٓ بِعِباَدِهۦِ ٱلَِلَٓ إنَِٓ يدَيَۡهِٓ  بَيۡنَٓ ل ِمَا مُصَد ِ
 ٓ﴾ بَصِير ٓ

 "내(하나님)가 그대에게 계시한 성서는 실로 

진리이며 그 이전의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복들을 소상히 아시며 

보고 계시는 분이라" [파띠르: 31]. 

4-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종교는 하나이나, 그들의 법률은 달랐습니다: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종교는 

하나이나, 그들의 법률은 달랐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إلَِيۡكَٓ ﴿وَأنَزَلۡناَ ٓ ا بٱِلۡحَق ِٓ ٱلۡكِتََٰ ق  بِٓ مِنَٓ يدَيَۡهِٓ بَيۡنَٓ ل ِمَا مُصَد ِ يۡهِٓ  وَمُهَيۡمِناً ٱلۡكِتََٰ  فٱَحۡكُم عَلَ
ِٓ  مِنَٓ جَا ءَكَٓ عَمَا أهَۡوَا ءَهمُۡٓ تتَبَعِۡٓ وَلَّٓ ٱلَِلُٓ  أنَزَلَٓ بمَِا ٓ بَيۡنهَُم  مِنكُمۡٓ جَعلَۡناَ لِكُل ٓ  ٱلۡحَق 
آ  ةٓ شِرۡعَٓ حِدةَٓ  أمَُةٓ  لَجَعلَكَُمۡٓ ٱلَِلُٓ شَا ءَٓ وَلَوۡٓ وَمِنۡهَاج  كِن وََٰ يَبۡلوَُكُمۡٓ وَلََٰ كُمۡٓ  مَا ٓ فيِ ل ِ  ءَاتىََٰ

تِ ٓ فٱَسۡتبَقِوُا ٓ ا مَرۡجِعكُُمۡٓ ٱلَِلِٓ إلِىَ ٱلۡخَيۡرََٰ  ٓ﴾ تخَۡتلَِفوُنَٓ فِيهِٓ كُنتمُۡٓ بمَِا فَينَُب ِئكُُم جَمِيع 

 "그리고 나(하나님)는 그대(무함마드)에게 

진리로 가득한 성서를 내렸으니 그 이전의 성서를 

확증하며 감독하노라. 그러니 그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써 그들 사이를 판결하되, 그들의 

욕망을 따름으로써 그대에게 도래한 진리를 

벗어나지 말라. 나는 그대들 중 모두에게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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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길을 두었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실로 그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두셨을 것이나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것에 관하여 그대들을 시험하심이라. 그러니 

그대들은 선행을 위해 경쟁하라. 그대들 모두가 

돌아갈 곳은 실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 후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을 알려 

주실 것이라." [알-마이다: 48].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ىَ أنَاَ» يمََٓ اب نِٓ بعِِيسَىٓ الناَسِٓ أوَ  ياَ فيِ مَر  خِرَةِٓ الدُّن  بِياَءُٓ وَالْ  نَ  وَة ٓ وَالۡ   أمَُهَاتهُُمٓ  لِعلَََتٓ  إِخ 
 «وَاحِد ٓ وَدِينهُُمٓ  شَتىَ

 "나는 현세와 내세에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 가장 

가까운 자라. 선지자들은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들과도 같으니, 그들의 

어머니들은 각기 다르나 그들의 종교는 하나라." 

알-부카리(3443)가 전함. 

5- 이슬람은 -모든 선지자들, 즉 노아,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다윗, 예수(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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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있기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설파합니다. 그분은 주님으로서, 

창조주이시며 양식을 주시는 분,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 주권을 소유하신 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슬람은 -모든 선지자들, 즉 노아,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다윗, 예수(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설파합니다. 그분은 주님으로서, 창조주이시며 

양식을 주시는 분,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 주권을 

소유하신 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قٓ  مِنۡٓ هَلۡٓ عَلَيۡكُمۡٓ  ٱلَِلِٓ نعِۡمَتَٓ ٱذۡكُرُوا ٓ ٱلناَسُٓ يََٰ أيَُّهَآ ﴿ نَٓ يَرۡزُقكُُم ٱلَِلِٓ غَيۡرُٓ خََٰ  ٱلسَمَا ءِٓ م ِ
ٓ هَٓ لَّ ٓ وَٱلۡۡرَۡضِ   ﴾ تؤُۡفكَُونَٓ فأَنَىََٰٓ هُوَ ٓ إلَِّٓ إلََِٰ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리라. 하늘과 땅으로부터 그대들에게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창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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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그런데도 그대들은 어떻게 돌아선단 말인가?" 

[파띠르: 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يَرۡزُقكُُم مَن ﴿قلُۡٓ رَٓ ٱلسَمۡعَٓ يمَۡلِكُٓ أمََن وَٱلۡۡرَۡضِٓ ٱلسَمَا ءِٓ م ِ  يخُۡرِجُٓ وَمَن وَٱلۡۡبَۡصََٰ
ِٓ مِنَٓ ٱلۡمَي ِتَٓ وَيخُۡرِجُٓ ٱلۡمَي ِتِٓ مِنَٓ ٱلۡحَيَٓ  أفَلَََٓ فقَلُۡٓ ٱلَِلُٓ  فَسَيقَوُلوُنَٓ ٱلۡۡمَۡرَ ٓ يدُبَ ِرُٓ وَمَن ٱلۡحَي 

 ٓ﴾ تتَقَوُنَٓ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대들에게 하늘과 

땅으로부터 양식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인가? 

청각과 시각을 소유하시는 분은 또 누구인가? 죽은 

것으로부터 살아 있는 것을 꺼내시고 살아 있는 

것으로부터 죽은 것을 꺼내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일을 결정지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에 

그들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이에 

그대는 이르라. “그런데도 그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유누스: 3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يَرۡزُقكُُم وَمَن يعُِيدهُُٓۥ ثمَُٓ ٱلۡخَلۡقَٓ يَبۡدؤَُا ٓ ﴿أمََن ٓ ٱلسَمَا ءِٓ م ِ هٓ  وَٱلۡۡرَۡضِ   قلُۡٓ ٱلَِلِٓ  مَعَٓ أءَِلََٰ
نكَُمۡٓ هَاتوُا ٓ دِقِينَٓ﴾ كُنتمُۡٓ إنِ برُۡهََٰ  صََٰ

 "창조를 시작하고 그 후 그것을 반복하며, 

하늘과 땅으로부터 양식을 베푸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더불어 경배받을 존재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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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라면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 보라.'" [알-나믈: 64].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오직 하나님만을 홀로 경배하도록 

초대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보내졌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غوُتَٓ  وَٱجۡتنَِبوُا ٓ ٱلَِلَٓ ٱعۡبدُوُا ٓ أنَِٓ رَسُولًّٓ أمَُةٓ  كُل ِٓ فيِ بعََثۡنَا وَلقَدَۡٓ ﴿
َٰ
 هَدىَ مَنۡٓ فمَِنۡهُم ٱلطَ

ٓ عَلَيۡهِٓ حَقَتۡٓ مَنۡٓ وَمِنۡهُم ٱلَِلُٓ
لَةُ  قِبَةُٓ كَانَٓ كَيۡفَٓ فٱَنظُرُوا ٓ ٱلۡۡرَۡضِٓ فيِ فَسِيرُوا ٓ ٱلضَلََٰ  عََٰ

بِينَٓ﴾  ٱلۡمُكَذ ِ

 "실로 우리는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구트(거짓 신들)를 피하라'고 외치는 

사도를 보냈노라. 그리하여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올바로 인도하신 자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방황이 의무화된 자가 있었노라. 그러니 

대지를 여행하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보라." [안-나흘: 3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 لَّ ٓ أنََهُٓۥ إلَِيۡهِٓ نُوحِيٓ  إلَِّٓ رَسُولٓ  مِن قَبۡلِكَٓ مِن أرَۡسَلۡناَ ﴿وَمَا ٓ  ٓ﴾ فٱَعۡبدُوُنِٓ أنَآَ  إلَِّ ٓ إلََِٰ

 "내(하나님)가 그대 이전에 사도를 보낼 때는 

항상 그에게 계시를 내리니 '나 이외에는 경배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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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없도다. 그러니 그대들은 나만을 경배하라' 

하였노라" [알-안비야: 25]. 하나님께서 

노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관하여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مِٓ ياَ} بدُوُا قَو  نٓ  لكَُم مَا اَللَّٓ اع  هٓ  م ِ مٓ  عَذاَبَٓ عَلَي كُمٓ  أخََافُٓ إِن يِ غَي رُهُٓ إلََِٰ  {عَظِيمٓ  يَو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이외에는 그대들이 경배할 존재가 없노라.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내려질 장엄한 날의 벌이 

두렵노라." [알-아으라프: 59]. 위대한 사도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알려주신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هِيمَٓ ﴿ لِكُمۡٓ وَٱتقَوُهُٓ  ٱلَِلَٓ ٱعۡبدُوُا ٓ لِقَوۡمِهِٓ قاَلَٓ إذِۡٓ وَإِبۡرََٰ  تعَۡلمَُونَٓ﴾ كُنتمُۡٓ إنِ لكَُمۡٓ خَيۡر ٓ ذََٰ

 "이브라힘이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노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라. 그대들이 

알고 있다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 

[알-안카부트: 16]. 쌀리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알려주신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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مِٓ ياَ قاَلَٓ} بدُوُا قَو  نٓ  لكَُم مَا اَللَّٓ اع  هٓ  م ِ ن بَي ِنَة ٓ جَاءَت كُم قدَ ٓ ۚ ٓ غَي رُهُٓ إلََِٰ ذِهِٓ ۚ ٓ رَب كُِمٓ  م ِ  هََٰ
ضِٓ فيِ تأَ كُلٓ  فذَرَُوهَا ۚ ٓ آيَةًٓ لكَُمٓ  اَللِّٓ ناَقَةُٓ  فَيأَ خُذكَُمٓ  بِسُوءٓ  تمََسُّوهَا وَلَّٓ ۚ ٓ اَللِّٓ أرَ 

 {ألَِيمٓ  عَذاَبٓ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이외에는 그대들이 경배할 존재가 없노라. 진실로 

그대들에게 그대들 주님으로부터의 분명한 증거가 

도래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암낙타로 

그대들을 위한 징표라.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대지에서 먹도록 놓아두고, 어떤 해로움으로도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 만약 그리한다면 고통스런 

벌이 그대들을 덮치리라" [알-아으라프: 73]. 

슈아이브(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알려주신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مِٓ ياَ} بدُوُا قَو  نٓ  لكَُم مَا اَللَّٓ اع  هٓ  م ِ ن بَي ِنَة ٓ جَاءَت كُم قدَ ٓ ۚ ٓ غَي رُهُٓ إلََِٰ فوُا ۚ ٓ رَب كُِمٓ  م ِ  فأَوَ 
ياَءَهمُٓ  الناَسَٓ تبَ خَسُوا وَلَّٓ وَال مِيزَانَٓ ال كَي لَٓ ضِٓ فيِ تفُ سِدوُا وَلَّٓ أشَ  رَ   بعَ دَٓ الۡ 

لََحِهَا ٓ إِص  لِكُمٓ  ۚ 
مِنِينَٓ كُنتمُ إنِ كُمٓ لَٓ خَي رٓ  ذََٰ ؤ   {مُّ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이외에는 그대들이 경배할 존재가 없노라. 진실로 

그대들에게 그대들 주님으로부터의 분명한 증거가 

도래하였노라. 그러니 부피와 무게를 확실히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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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그들의 물건을 깎아내리지 말며, 

대지가 바로잡힌 후에 그곳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그대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더 좋으니라" [알-아으라프: 85]. 

하나님께서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لِمَآ فٱَسۡتمَِعۡٓ ٱخۡترَۡتكَُٓ وَأنَاَ ﴿ هَٓ لَّ ٓ ٱلَِلُٓ أنَآَ إِنَنيِٓ  ﴾13﴿ يوُحَىَٰ  وَأقَمِِٓ فٱَعۡبدُۡنيِ أنَآَ  إلَِّ ٓ إلََِٰ
ةَٓ  { ﴾14﴿ لِذِكۡرِيٓ  ٱلصَلَوَٰ

 "그리고 내(하나님)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계시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실로 내가 곧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니, 오직 나만을 경배하고 나를 

기억하기 위해 성실히 예배를 드리라." [따하: 13-

14]. 하나님께서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해 알려주실 때, 그가 하나님께 가호를 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ن وَرَب كُِم بِرَب يِ عُذ تُٓ إِن يِ} مِنُٓ لَّٓ مُتكََب ِرٓ  كُل ِٓ م ِ مِٓ يؤُ   { ال حِسَابِٓ بِيَو 

 "실로 나는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모든 오만한 

자로부터 나의 주님이자 너희의 주님이신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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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를 구했노라." [가피르: 27]. 하나님께서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관하여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ذاَ فٱَعۡبدُوُهُٓ  وَرَبُّكُمۡٓ رَب يِ ٱلَِلَٓ إنَِٓ ﴿ طٓ  هََٰ سۡتقَِيمٓ  صِرََٰ  ﴾ مُّ

 "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며 그대들의 

주님이시니 그대들은 그분을 경배하라. 이것이 

올곧은 길이라." [알루 이므란: 51] 하나님께서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관하여 그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بَنيِٓ  ﴿ ءِيلَٓ يََٰ  عَلَيۡهِٓ ٱلَِلُٓ حَرَمَٓ فقَدَۡٓ بٱِلَِلِٓ يشُۡرِكۡٓ مَن إِنَهُٓۥ وَرَبكَُمۡٓ  رَب يِ ٱلَِلَٓ ٱعۡبدُوُا ٓ إِسۡرََٰ 
هُٓ ٱلۡجَنَةَٓ لِمِينَٓ وَمَا ٱلناَرُٓ  وَمَأۡوَىَٰ

َٰ
ٓ مِنۡٓ لِلظَ  ﴾ أنَصَار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나의 주님이시고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실로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금하셨으며 그의 거주지는 

불지옥이 될 것이라. 부당한 자들에게는 그 어떤 

도와줄 자도 없노라" [알-마이다: 72]. 

뿐만 아니라 토라(타우라)와 복음(인질)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그에게 평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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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가복음에도 

타우히드(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강조가 나와 

있는데,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 위대한 임무, 

즉 타우히드(하나님의 유일성)로 초대하는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음을 밝히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غوُتَٓ  وَٱجۡتنَِبوُا ٓ ٱلَِلَٓ ٱعۡبدُوُا ٓ أنَِٓ رَسُولًّٓ أمَُةٓ  كُل ِٓ فيِ بعََثۡنآَ ﴿وَلقَدَۡٓ
َٰ
 هَدىَ مَنۡٓ فمَِنۡهُم ٱلطَ

ٓ عَلَيۡهِٓ حَقَتۡٓ مَنۡٓ وَمِنۡهُم ٱلَِلُٓ
لَةُ   ﴾ ٱلضَلََٰ

 "진실로 나(하나님)는 모든 공동체에 사도를 

보냈으니 (사도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멀리하라” 그리하여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가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방황이 의무화된 자가 있었노라." [안-나흘: 3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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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대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이 

땅에서 무엇을 창조했는지 나에게 보여줘 보라. 

아니면 그것들이 (일곱) 하늘에 관한 대등한 

몫이라도 소유하고 있단 말인가? 그대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라면 이(꾸란) 이전의 어떤 성서나 

지식의 흔적이라도 가져와 보라'" [알아흐까프: 4] 

대학자 알-싸으디(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신교도들이 자신들의 쉬르크(다신주의)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어떠한 증명이나 증거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거짓된 억측과 무가치한 의견들, 그리고 부패한 

이성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그들의 지식과 행위를 추적하며, 그들이 평생을 

바쳐 경배한 것들(즉, 하나님 외에 경배받는 

대상들)이 현세나 내세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움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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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타이씨르 

알카림 알만난>: p.779. 

6-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홀로 경배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다른 

어떤 것도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경배받으실 권리가 있으시며, 

그분과 함께 다른 어떤 것도 경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ٱلذَِي ﴾21﴿ تتَقَوُنَٓ لعَلَكَُمۡٓ قَبۡلِكُمۡٓ مِن وَٱلذَِينَٓ خَلقَكَُمۡٓ ٱلذَِي رَبكَُمُٓ ٱعۡبدُوُا ٓ ٱلناَسُٓ ﴿يََٰ أيَُّهَا
ا ٱلۡۡرَۡضَٓ لكَُمُٓ جَعَلَٓ ش   مِنَٓ بِهۦِ فأَخَۡرَجَٓ مَا ءٓ  ٱلسَمَا ءِٓ مِنَٓ وَأنَزَلَٓ بِناَ ءٓ  وَٱلسَمَا ءَٓ فرََِٰ

تِٓ ِٓ تجَۡعلَوُا ٓ فلَََٓ لكَُمۡٓ  ارِزۡقٓ  ٱلثمََرََٰ آ لِِلَ  { ﴾22﴿ تعَۡلمَُونَٓ وَأنَتمُۡٓ أنَداَد 

 "사람들이여! 그대들과 그대들 이전에 있었던 

자들을 창조하신 그대들의 주님을 경배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21)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해 대지를 안식처로 

그리고 하늘을 천장으로 두셨으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어 그것으로써 열매를 내시니 그대들을 

위한 양식이라. 그러니 그대들은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지 말라." (22)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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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까라: 21-22].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전 

세대를 창조하셨으며, 대지를 우리를 위한 

안식처로 두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양식을 주신 분만이 홀로 

경배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قٓ  مِنۡٓ هَلۡٓ عَلَيۡكُمۡٓ  ٱلَِلِٓ نعِۡمَتَٓ ٱذۡكُرُوا ٓ ٱلناَسُٓ يََٰ أيَُّهَآ ﴿ نَٓ يَرۡزُقكُُم ٱلَِلِٓ غَيۡرُٓ خََٰ  ٱلسَمَا ءِٓ م ِ
ٓ هَٓ لَّ ٓ وَٱلۡۡرَۡضِ   ﴾ تؤُۡفكَُونَٓ فأَنَىََٰٓ هُوَ ٓ إلَِّٓ إلََِٰ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리라. 하늘과 땅으로부터 그대들에게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창조자가 

있는가?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그런데도 그대들은 어떻게 돌아선단 말인가?" 

[파띠르: 3]. 창조하시고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만이 

홀로 경배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كُمُٓ ﴿ هَٓ لَّ ٓ رَبُّكُمۡٓ  ٱلَِلُٓ ذََٰ لِقُٓ هُوَ ٓ إلَِّٓ إلََِٰ  ﴾ وَكِيلٓ  شَيۡءٓ  كُل ِٓ عَلىََٰٓ وَهُوَٓ فٱَعۡبدُوُهُٓ  شَيۡءٓ  كُل ِٓ خََٰ

 "그러한 분이 그대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며,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 그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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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을 경배하라. 그분께서는 모든 일에 관한 

의탁의 대상이시라." [알안암: 102]. 

하나님 이외에 경배받는 모든 것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늘과 대지에서 

티끌만 한 것도 소유하지 못하며,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돕는 자나 

조력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 기도받거나 그분과 대등한 자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زَعَمۡتمُ ٱلذَِينَٓ ٱدۡعُوا ٓ ﴿قلُِٓ تِٓ فيِ ذرََةٓ  مِثۡقاَلَٓ يمَۡلِكُونَٓ لَّٓ ٱلَِلِٓ دوُنِٓ م ِ وََٰ  فيِ وَلَّٓ ٱلسَمََٰ
ن مِنۡهُم لَهُٓۥ وَمَا شِرۡك ٓ مِن فِيهِمَا لهَُمۡٓ وَمَا ٱلۡۡرَۡضِٓ ٓ م ِ  ٓ﴾ ظَهِير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대들이 하나님 

이외에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불러 보라. 

그들은 하늘에서도 대지에서도 티끌만 한 것조차 

소유하지 못하며, 그 두 곳에서 어떠한 몫도 없고, 

그분(하나님)께는 그들 중 어떠한 조력자도 

없노라.'" [사바: 22].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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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 그리고 신성을 

증명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هۦِ ٓ وَمِنۡٓ ﴿ ن خَلقَكَُم أنَۡٓ ءَايََٰ تِهۦِ ٓ وَمِنۡٓ ﴾20﴿ تنَتشَِرُونَٓ بَشَر ٓ أنَتمُ إذِاَ ٓ ثمَُٓ ترَُابٓ  م ِ  أنَۡٓ ءَايََٰ
نۡٓ لكَُم خَلَقَٓ ا أنَفسُِكُمۡٓ م ِ ج  ا ٓ أزَۡوََٰ ٓ مَوَدةَٓ  بَيۡنكَُم وَجَعَلَٓ إلَِيۡهَا ل ِتسَۡكُنوُ 

لِكَٓ فيِ إنَِٓ وَرَحۡمَةً   ذََٰ
تٓ  تِهِٓۦ وَمِنۡٓ ﴾21﴿ يَتفَكََرُونَٓ ل ِقَوۡم ٓ لَۡ يََٰ تِٓ خَلۡقُٓ ءَايََٰ وََٰ فُٓ وَٱلۡۡرَۡضِٓ ٱلسَمََٰ  ألَۡسِنَتكُِمۡٓ وَٱخۡتلََِٰ

نكُِمۡٓ  لِكَٓ فيِ إنَِٓ وَألَۡوََٰ تٓ  ذََٰ لِمِينَٓ لَۡ يََٰ تِهۦِ وَمِنۡٓ ﴾22﴿ ل ِلۡعََٰ  وَٱلنهََارِٓ بٱِلَيۡلِٓ مَناَمُكُم ءَايََٰ
ن وَٱبۡتغِاَ ؤُكُم لِكَٓ فيِ إنَِٓ ضۡلِهۦِ ٓ فَٓ م ِ تٓ  ذََٰ تِهۦِ وَمِنۡٓ ﴾23﴿ يَسۡمَعوُنَٓ ل ِقَوۡم ٓ لَۡ يََٰ  يرُِيكُمُٓ ءَايََٰ

ا ٱلۡبَرۡقَٓ ا خَوۡف  لُٓ وَطَمَع   فيِ إنَِٓ مَوۡتهَِا ٓ  بعَۡدَٓ ٱلۡۡرَۡضَٓ بِهِٓ فَيحُۡيِۦ مَا ءٓ  ٱلسَمَا ءِٓ مِنَٓ وَينَُز ِ
لِكَٓ تٓ  ذََٰ تِهۦِ ٓ وَمِنۡٓ ﴾24﴿ يعَۡقِلوُنَٓ ل ِقَوۡم ٓ لَۡ يََٰ  إذِاَ ثمَُٓ بأِمَۡرِهِ ۦٓ وَٱلۡۡرَۡضُٓ ٱلسَمَا ءُٓ تقَوُمَٓ أنَ ءَايََٰ
نَٓ دعَۡوَةٓ  دعََاكُمۡٓ تِٓ فيِ مَن وَلَهُٓۥ ﴾25﴿ تخَۡرُجُونَٓ أنَتمُۡٓ إذِاَ ٓ ٱلۡۡرَۡضِٓ م ِ وََٰ ٓ ٱلسَمََٰ  وَٱلۡۡرَۡضِ 
نِتوُنَٓ لَهُٓۥ كُل ٓ   { عَلَيۡهِٓ  أهَۡوَنُٓ وَهُوَٓ يعُِيدهُُٓۥ ثمَُٓ ٱلۡخَلۡقَٓ يَبۡدؤَُا ٓ ٱلذَِي وَهُوَٓ ﴾26﴿ قََٰ

 "그분(하나님)의 징표들 중의 하나는 그분께서 

그대들을 흙에서 창조하신 것이니, 이후 그대들은 

인간이 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노라." (20) 

 "그리고 그분의 징표들 중의 하나는 그분께서 

그대들 자신으로부터 배우자를 창조하시니 

그대들이 그녀에게서 편안함을 찾는 것이며 또한 

그분께서 그대들 사이에 사랑과 자비심을 

불어넣으신 것이라. 실로 그 안에는 숙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노라.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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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분의 징표들 중의 하나는, (일곱) 

하늘과 땅의 창조와 그대들의 언어와 피부색이 

서로 다른 것이라. 실로 그 안에는 아는 사람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노라." (22) 

 "그리고 그분의 징표들 중의 하나는, 그대들이 

밤에는 수면을 취하며 낮에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라. 진실로 그 안에는 듣는 사람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노라." (23) 

 "그리고 그분의 징표들 중의 하나는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두려움과 희망의 번개를 보이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어 그것으로써 죽어 있던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라. 진실로 그 

안에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노라." (24) 

 "그리고 그분의 징표 중 하나는 하늘과 땅이 

그분의 명령으로 서 있는 것이라. 그런 다음 

그분께서 그대를 대지로부터 한 번 부르시면, 

그대들은 곧 나오게 될 것이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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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소유이며, 모두가 그분께 순종하노라" (26)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 후 그것을 반복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 그리고 그것은 그분께 지극히 

쉬운 일이니라." [알룸: 20-27]. 

남루드 왕은 자신의 주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알려주신 바와 

같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مُٓ ﴿قاَلَٓ ۧـ هِ  ٱلذَِي فَبهُِتَٓ ٱلۡمَغۡرِبِٓ مِنَٓ بهَِا فأَۡتِٓ ٱلۡمَشۡرِقِٓ مِنَٓ بٱِلشَمۡسِٓ يأَۡتيِ ٱلَِلَٓ فإَنَِٓ إِبۡرََٰ
لِمِينَٓ ٱلۡقَوۡمَٓ يهَۡدِي لَّٓ وَٱلَِلُٓ كَفَرَٓ 

َٰ
 ﴾ ٱلظَ

 "아브라함이 말하였노라. “나의 주님은 

살리시고 죽이시노라” 그가 말하였노라. “내가 

살리고 죽이노라” 아브라함이 말하였노라. 

“그렇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동쪽에서 

가져오시니 그대는 그것(태양)을 서쪽에서 가져와 

보라” 그러하니 불신한 자는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무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노라." [알바까라: 258]. 이와 같이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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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에게, 자신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마시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치유하시며, 자신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이브라힘이 말했습니다: 

 مَرِضۡتُٓ وَإذِاَ ﴾79﴿ وَيَسۡقِينِٓ يطُۡعِمُنيِ هُوَٓ وَٱلذَِي ﴾78﴿ يهَۡدِينِٓ فهَُوَٓ خَلقََنيِ ﴿ٱلذَِي
 { ﴾81﴿ يحُۡيِينِٓ ثمَُٓ يمُِيتنُيِ وَٱلذَِي ﴾80﴿ يَشۡفِينِٓ فهَُوَٓ

 "그분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그 후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 (78) 

 "그분께서는 나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마실 

거리를 주시며" (79) 

 "내가 아플 때는 그분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노라." (80)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에게 죽음을 부여하시고 

그 후에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81) [앗-

슈아라: 78-81] 하나님께서는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파라오와 논쟁하며 그에게 자신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طَىَٰٓ الذَِي}  ءٓ  كُلَٓ أعَ   {هَدىََٰٓ ثمَُٓ خَل قهَُٓ شَ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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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에 피조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분이시라." [따하: 50].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이 사용하도록 하시고, 그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불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فيِ مَا لكَُم سَخَرَٓ ٱلَِلَٓ أنََٓ ترََوۡا ٓ ﴿ألَمَۡٓ وََٰ  نعَِمَهُٓۥ عَلَيۡكُمۡٓ وَأسَۡبغََٓ ٱلۡۡرَۡضِٓ فيِ وَمَا ٱلسَمََٰ
هِرَةٓ  ٓ ظََٰ

دِلُٓ مَن ٱلناَسِٓ وَمِنَٓ وَباَطِنةَ   ى وَلَّٓ عِلۡم ٓ بغَِيۡرِٓ ٱلَِلِٓ فيِ يجََُٰ بٓ  وَلَّٓ هدُ  ٓ كِتََٰ نِير   ٓ﴾ مُّ

 "그대들은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들이 사용하도록 

하시고, 그대들에게 드러나는 그리고 숨겨진 

은총을 베풀어 주셨노라.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지식도, 인도도, 광명의 성서도 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논쟁하는 자가 있노라." [루끄만: 20].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청각, 시각, 그리고 

마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유익한 지식을 배우고, 자신을 창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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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시는 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أخَۡرَجَكُم وَٱلَِلُٓ ﴿ تكُِمۡٓ بطُُونِٓ م ِ ا تعَۡلمَُونَٓ لَّٓ أمَُهََٰ رَٓ ٱلسَمۡعَٓ لكَُمُٓ وَجَعَلَٓ شَيۡ ـ   وَٱلۡۡبَۡصََٰ
 ﴾ تشَۡكُرُونَٓ لعَلَكَُمۡٓ وَٱلۡۡفَۡ ـدِةََٓ

 "하나님께서는 그대 어머니들의 배로부터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그대들을 꺼내셨노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해 청각과 시각과 마음을 

두셨으니 그대들이 감사하기 위함이라." [안-나흘: 

78].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신체 

기관과 능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대지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으며, 인간이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피조물들을 통해 자신의 

주권(루부비야)을 나타내셨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임(울루히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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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يَرۡزُقكُُم مَن ﴿قلُۡٓ رَٓ ٱلسَمۡعَٓ يمَۡلِكُٓ أمََن وَٱلۡۡرَۡضِٓ ٱلسَمَا ءِٓ م ِ  يخُۡرِجُٓ وَمَن وَٱلۡۡبَۡصََٰ
ِٓ مِنَٓ ٱلۡمَي ِتَٓ وَيخُۡرِجُٓ ٱلۡمَي ِتِٓ مِنَٓ ٱلۡحَيَٓ  أفَلَََٓ فقَلُۡٓ ٱلَِلُٓ  فَسَيقَوُلوُنَٓ ٱلۡۡمَۡرَ ٓ يدُبَ ِرُٓ وَمَن ٱلۡحَي 

 ٓ﴾ تتَقَوُنَٓ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대들에게 하늘과 

땅으로부터 양식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인가? 

청각과 시각을 소유하시는 분은 또 누구인가? 죽은 

것으로부터 살아 있는 것을 꺼내시고 살아 있는 

것으로부터 죽은 것을 꺼내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일을 결정지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에 

그들은 '하나님입니다'고 말할 것이라. 이에 그대는 

이르라. '그런데도 그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유누스: 31].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شِرۡك ٓ لهَُمۡٓ أمَۡٓ ٱلۡۡرَۡضِٓ مِنَٓ خَلقَوُا ٓ مَاذاَ أرَُونيِ ٱلَِلِٓ دوُنِٓ مِن تدَۡعُونَٓ مَا أرََءَيۡتمُ ﴿قلُۡٓ
تِٓ  فيِ وََٰ بٓ  ٱئۡتوُنيِ ٱلسَمََٰ ن بكِِتََٰ ذاَ ٓ قَبۡلِٓ م ِ رَةٓ  أوَۡٓ هََٰ

نۡٓ أثَََٰ دِقِينَٓ﴾ كُنتمُۡٓ إنِ عِلۡمٓ  م ِ  صََٰ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대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이 

땅에서 무엇을 창조했는지 나에게 보여줘 보라. 

아니면 그것들이 (일곱) 하늘에 관한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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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이라도 소유하고 있단 말인가? 그대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라면 이(꾸란) 이전의 어떤 성서나 

지식의 흔적이라도 가져와 보라'" [알-아흐까프: 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هََا عَمَدٓ  بغَِي رِٓ السَمَاوَاتِٓ خَلَقَٓ}  ضِٓ فيِ وَألَ قىََٰٓ ترََو  رَ   وَبَثَٓ بكُِمٓ  تمَِيدَٓ أنَ رَوَاسِيَٓ الۡ 
ناَ داَبَةٓ  كُل ِٓ مِن فِيهَا ج ٓ كُل ِٓ مِن فِيهَآ فأَنَبَت ناَ مَاءًٓ السَمَاءِٓ مِنَٓ وَأنَزَل  ذآَ. كَرِيمٓ  زَو   خَل قُٓ هََٰ

بِينٓ  ضَلََلٓ  فيِ الظَالِمُونَٓ بَلِٓ دوُنِهِٓ مِن الذَِينَٓ خَلَقَٓ ذاَمَا فأَرَُونيِ اَللِّٓ  {مُّ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보는 기둥들 없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대지에 단단한 산들을 던지시어 

그것(대지)이 그대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게 

하셨으며 그 안에 모든 기어 다니는 동물을 

퍼뜨리셨노라.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어 

그(대지) 안에 모든 훌륭한 품종을 자라나게 

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니 그분 이외의 

것들이 무엇을 창조하였는지 그대들이 나에게 

보여보라. 그러나 부당한 자들은 분명한 방황 속에 

빠져 있노라." [루끄만: 10-11].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قوُنَٓ همُُٓ أمَۡٓ شَيۡءٓ  غَيۡرِٓ مِنۡٓ خُلِقوُا ٓ أمَۡٓ ﴿ تِٓ خَلقَوُا ٓ أمَۡٓ ﴾35﴿ ٱلۡخََٰ وََٰ ٓ ٱلسَمََٰ  لَّٓ بَل وَٱلۡۡرَۡضَ 
يۡطِرُونَٓ همُُٓ أمَۡٓ رَب كَِٓ خَزَا ئنُِٓ عِندهَمُۡٓ أمَۡٓ ﴾36﴿ يوُقِنوُنَٓ َ  { ﴾37﴿ ٱلۡمُ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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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저절로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창조자란 말인가?" (35) 

 "그들이 (일곱)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노라. 그들은 굳건히 믿지 않더라." (36) 

 "그들에게 그대 주님의 보물 창고가 있단 

말인가? 아니면 그들이 강제하는 자라도 된단 

말인가?" (37) [앗뚜르: 35-37]. 대학자 알-

싸으디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순종하거나, 이성과 종교의 당연한 이치를 

벗어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그들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타프씨르 이븐 싸으디>: 

p.816. 

7-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 외의 

모든 것은 그분의 피조물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대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 외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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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분의 피조물들 중 하나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رَبُّٓ مَن ﴿قلُۡٓ وََٰ ن أفَٱَتخََذۡتمُ قلُۡٓ ٱلَِلُٓ  قلُِٓ وَٱلۡۡرَۡضِٓ ٱلسَمََٰ  يمَۡلِكُونَٓ لَّٓ أوَۡلِياَ ءَٓ دوُنِهۦِ ٓ م ِ
ا لِۡنَفسُِهِمۡٓ آ  وَلَّٓ نفَۡع  تُٓ تسَۡتوَِي هَلۡٓ أمَۡٓ وَٱلۡبَصِيرُٓ ٱلۡۡعَۡمَىَٰٓ يَسۡتوَِيٓ هَلۡٓ قلُۡٓ ضَر    ٱلظُّلمََُٰ
ِٓ لوُا ٓجَعَٓ أمَۡٓ وَٱلنُّورُٓ  بَهَٓ كَخَلۡقِهۦِ خَلقَوُا ٓ شُرَكَا ءَٓ لِِلَ لِقُٓ ٱلَِلُٓ قلُِٓ عَلَيۡهِمۡٓ  ٱلۡخَلۡقُٓ فَتشَََٰ  كُل ِٓ خََٰ

حِدُٓ وَهُوَٓ شَيۡءٓ  رُٓ ٱلۡوََٰ  ﴾ ٱلۡقهَََٰ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일곱) 하늘과 땅의 

주님은 누구이신가?" 이르라. "하나님이시라" 

이르라.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분 이외의 것을, 

그들 자신을 위해 유용함도 해악도 통제하지 못 

하는 것을 가호자로 삼는단 말인가?" 이르라. "눈먼 

자와 보는 자가 같을 수 있는가? 아니면 암흑과 

광명이 같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어, 그것들이 그분의 창조와 

유사한 것을 창조하였기에 그들에게 그 창조가 

서로 비슷해 보이는 것인가?" 이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한 분이시자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분이라" [알-라으드: 1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قُُٓ}   {تعَ لمَُونَٓ لَّٓ مَا وَيَ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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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도 창조하시노라." [안-나흘: 8].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대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خَلَقَٓ ٱلذَِي ﴿هُوَٓ وََٰ ٓ عَلىَ ٱسۡتوََىَٰٓ ثمَُٓ أيَاَم ٓ سِتةَِٓ فيِٓ وَٱلۡۡرَۡضَٓ ٱلسَمََٰ  مَا يعَۡلمَُٓ ٱلۡعَرۡشِ 
 مَعكَُمۡٓ وَهُوَٓ فِيهَآ  يعَۡرُجُٓ وَمَا ٱلسَمَا ءِٓ مِنَٓ يَنزِلُٓ وَمَا مِنۡهَا يَخۡرُجُٓ وَمَا ٱلۡۡرَۡضِٓ فيِ يلَِجُٓ

 ٓ﴾ بَصِير ٓ تعَۡمَلوُنَٓ بمَِآ وَٱلَِلُٓ كُنتمُۡٓ  مَا أيَۡنَٓ

 "하늘과 땅을 엿새 만에 창조하신 후 권좌 위로 

오르신 분이 그분이시라. 그분께서는 대지로 

들어가는 것과 그로부터 나오는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그 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계시노라.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어디에 있든 

그대들과 함께 계시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 [알-

하디드: 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خَلقَۡناَ ﴿وَلقَدَۡٓ وََٰ  ﴾ لُّغوُبٓ  مِنٓ مَسَناَ وَمَا أيَاَم ٓ سِتةَِٓ فيِ بَيۡنهَُمَا وَمَا وَٱلۡۡرَۡضَٓ ٱلسَمََٰ

 "진실로 나(하나님)는 (일곱)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엿새 만에 창조하였으며 

나에게는 그 어떤 피로도 스치지 않았노라." [까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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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창조, 

주관, 혹은 경배에 있어서 어떠한 대등한 자도 

없으십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창조, 주권, 혹은 주관에 있어서 

어떠한 대등한 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شِرۡك ٓ لهَُمۡٓ أمَۡٓ ٱلۡۡرَۡضِٓ مِنَٓ خَلقَوُا ٓ مَاذاَ أرَُونيِ ٱلَِلِٓ دوُنِٓ مِن تدَۡعُونَٓ مَا أرََءَيۡتمُ ﴿قلُۡٓ
تِٓ  فيِ وََٰ بٓ  ٱئۡتوُنيِ ٱلسَمََٰ ن بكِِتََٰ ذاَ ٓ قَبۡلِٓ م ِ رَةٓ  أوَۡٓ هََٰ

نۡٓ أثَََٰ دِقِينَٓ كُنتمُۡٓ إنِ عِلۡمٓ  م ِ  ٓ﴾ صََٰ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대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이 

땅에서 무엇을 창조했는지 나에게 보여줘 보라. 

아니면 그것들이 (일곱) 하늘에 관한 대등한 

몫이라도 소유하고 있단 말인가? 그대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라면 이(꾸란) 이전의 어떤 성서나 

지식의 흔적이라도 가져와 보라'" [알-아흐까프: 4]. 

대학자 알-싸으디(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상들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삼으면서, 이로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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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움도 죽음도 삶도 부활도 주관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르라}. 그대는, 

그들 우상의 무능함과 그것들이 경배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밝히며 말하라. {그것들이 땅에서 

무엇을 창조했는지 나에게 보여줘 보라. 아니면 

그것들이 (일곱) 하늘에 관한 대등한 몫이라도 

소유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들이 하늘과 대지의 

물체들 중 무엇 하나라도 창조하였는가? 산들을 

창조하였는가? 강들을 흐르게 하였는가? 동물을 

퍼뜨리기라도 했는가? 나무라도 자라게 했는가? 

저것들이 이 모든 것의 창조를 도운 적이 있는가? 

그들은, 다른 이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들 

스스로의 인정에 의해, 그 중 어느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야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숭배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고 

이성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증거의 부재를 언급하시며 {이(꾸란) 

이전의 어떤 성서} 즉, 다신교를 부추기는 계시 

성서를 가져와 보거나, {지식의 흔적이라도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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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즉,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와 그것을 

명하는 지식을 가져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명한 것이 그들은, 사도들 중 그 누구로부터도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져올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도들이 주님의 유일성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다신 행위를 금지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들로부터 

전해진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타프씨르 이븐 

싸으디>: p.779.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주권에는 어떠한 동반자도 없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كَٓ ٱللهَُمَٓ قلُِٓ ﴿  مَن وَتعُِزُّٓ تشََا ءُٓ مِمَن ٱلۡمُلۡكَٓ وَتنَزِعُٓ تشََا ءُٓ مَن ٱلۡمُلۡكَٓ تؤُۡتيِ ٱلۡمُلۡكِٓ مََٰ
 ﴾ قدَِير ٓ شَيۡءٓ  كُل ِٓ عَلىََٰٓ إِنَكَٓ ٱلۡخَيۡرُٓ  بِيدَِكَٓ تشََا ءُٓ  مَن وَتذُِلُّٓ تشََا ءُٓ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주권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원하시는 자에게 

주권을 주시고 원하시는 자로부터 주권을 앗아 

가십니다. 당신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명예롭게 

하시고 원하시는 자에게 굴욕을 주십니다. 당신의 

손에 (모든) 선(善)이 있습니다. 실로 당신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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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알루 이므란: 26].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완전한 주권은 

그분께만 있음을 밝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رِزُونَٓ  همُ يَوۡمَٓ ﴿ ٓ  مِنۡهُمۡٓ ٱلَِلِٓ عَلىَٓ يَخۡفىََٰٓ لَّٓ بََٰ ِٓ ٱلۡيَوۡمَٓ  ٱلۡمُلۡكُٓ ل ِمَنِٓ شَيۡء  حِدِٓ لِِلَ  ﴾ ٱلۡقهََارِٓ ٱلۡوََٰ

 "그날 실로 그들은 앞으로 나올 것이니 그들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 

이날의 주권은 누구의 소유인가? 한 분이시자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라." [가피르: 1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창조, 주관, 

혹은 경배에 있어서 어떠한 대등한 존재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ٱلۡحَمۡدُٓ وَقلُِٓ ﴿ ا يَتخَِذۡٓ لمَۡٓ ٱلذَِي لِِلَ  وَلِي ٓ  لَهُٓۥ يكَُن وَلمَۡٓ ٱلۡمُلۡكِٓ فيِ شَرِيك ٓ لَهُٓۥ يكَُن وَلمَۡٓ وَلدَ 
نَٓ ا وَكَب ِرۡهُٓ ٱلذُّل ِٓ  م ِ  ٓ﴾ تكَۡبِيرَ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자식을 두지 

않으시고, 주권에 있어 어떠한 대등한 존재도 

없으시며, 굴욕적인 보호자가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 찬미가 있노라.' 그대는 그분의 위대함을 

지극히 찬양하라." [알-이스라: 11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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تِٓ مُلۡكُٓ لَهُٓۥ ٱلذَِي ﴿ وََٰ ا يَتخَِذۡٓ وَلمَۡٓ وَٱلۡۡرَۡضِٓ ٱلسَمََٰ  ٱلۡمُلۡكِٓ فيِ شَرِيك ٓ لَهُٓۥ يكَُن وَلمَۡٓ وَلدَ 
ا فقَدَرََهُٓۥ شَيۡءٓ  كُلَٓ وَخَلقََٓ  ٓ﴾ تقَۡدِير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자식을 두지 않으셨으며, 주권에 있어 

어떠한 대등한 존재도 두지 않으셨노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정밀히 계획하여 정하셨노라." [알푸르깐: 2]. 

그분은 소유자이시며 그 외의 것은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 외의 것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이 

이러하시기에,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하며, 그분 이외의 것을 경배하는 것은 이성의 

결핍이자 현세와 내세를 망가뜨리는 

다신행위(쉬르크)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رَىَٰٓ أوَۡٓ هُوداً كُونوُا ٓ وَقاَلوُا ٓ ﴿ مَٓ مِلَةَٓ بَلۡٓ قلُۡٓ تهَۡتدَوُا ٓ  نَصََٰ ۧـ هِ آ  إِبۡرََٰ  مِنَٓ كَانَٓ وَمَا حَنِيف 
 ٓ﴾ ٱلۡمُشۡرِكِينَٓ

 "그들은 말하였노라.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되시오, 그러면 그대들이 인도받을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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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렇지 않노라. (우리가 

따르는 것은) 유일신 신앙을 믿는 아브라함의 

종교라. 그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노라'" 

[알바까라: 13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أحَۡسَنُٓ وَمَنۡٓ ﴿ مَنۡٓ دِين  ِٓ وَجۡهَهُٓۥ أسَۡلمََٓ م ِ هِيمَٓ مِلَةَٓ وَٱتبَعََٓ مُحۡسِنٓ  وَهُوَٓ لِِلَ آ  إِبۡرََٰ  وَٱتخََذَٓ حَنِيف 
هِيمَٓ ٱلَِلُٓ ٓ﴾ إِبۡرََٰ  خَلِيلَ 

 "선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유일신 신앙을 믿는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는 자보다 종교적으로 더 훌륭한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우(親友, 

칼릴)로 두셨노라." [안니싸: 125]. 하나님께서는 

칼릴(하나님의 친우)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종교 외의 것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어리석게 하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를 기피하는 

자는 정녕 자신을 우둔하게 만들 뿐이라. 진실로 

나는 현세에서 그를 선택하였으며 진실로 그는 

내세에서 선량한 자들 중의 하나로 있을 것이라." 

[알바까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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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며, 그분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며, 그분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존재는 

없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أحََدُٓ  كُفوًُا لَهُٓۥ يكَُنٓ وَلمَۡٓ ﴾3﴿ يوُلدَۡٓ وَلمَۡٓ يلَِدۡٓ لمَۡٓ ﴾2﴿ ٱلصَمَدُٓ ٱلَِلُٓ ﴾1﴿ أحََد ٓ ٱلَِلُٓ هُوَٓ ﴿قلُۡٓ
﴿4﴾}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단 한 분이시라' (1)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초월하시노라. (2) 

 그분께서는 낳지도 않으시고 낳아지지도 

않으셨으며, (3) 

 그분과 비슷한 것은 단 하나도 없노라.'" (4) 

[알이클라스: 1-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رَبُّٓ وََٰ دتَِهِ ۦٓ وَٱصۡطَبِرۡٓ فَٱعۡبدُۡهُٓ بَيۡنهَُمَا وَمَا وَٱلۡۡرَۡضِٓ ٱلسَمََٰ آ﴾ لَهُٓۥ تعَۡلمَُٓ هَلۡٓ لِعِبََٰ  سَمِي  

 “(일곱)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의 주님이시니 그대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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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배 행위에 인내하라. 그대는 그분과 유사한 

어떤 존재라도 알고 있는가?” [마르얌: 65].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فاَطِرُٓ وََٰ ٓ ٱلسَمََٰ نۡٓ لكَُم جَعلََٓ وَٱلۡۡرَۡضِ  ا أنَفسُِكُمۡٓ م ِ ج  مِٓ وَمِنَٓ أزَۡوََٰ ا ٱلۡۡنَۡعََٰ ج   أزَۡوََٰ
ٓ  كَمِثۡلِهۦِ لَيۡسَٓ فِيهِٓ  يذَۡرَؤُكُمۡٓ  ٱلۡبَصِيرُٓ﴾ ٱلسَمِيعُٓ وَهُوَٓ شَيۡء 

 "(일곱)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해 그대들 자신으로부터 짝을 두셨고, 

가축으로부터도 짝을 두시어 이를 통해 그대들을 

증식시키시노라. 그분과 유사한 것이란 없으며,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 [앗슈라: 11]. 

10-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에도 

깃드지 않으시며 그분의 피조물 중 그 

무엇에도 육신화하지 않으십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에도 깃드지 

않으시며 그분의 피조물 중 그 무엇에도 

육신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외의 것은 피조물이며, 그분은 

영원히 남으시는 분이시고 그 외의 것은 소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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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물이며 그분이 소유자이시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중 어떠한 것에도 깃드시지 않으며 

그분의 피조물 중 어떤 것도 지고하신 그분의 본질 

안에 깃들 수 없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수 안에 깃드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부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ا ٓ ٱلذَِينَٓ كَفَرَٓ ﴿لقَدَۡٓ  إنِۡٓ شَيۡـًٔآ ٱلَِلِٓ مِنَٓ يمَۡلِكُٓ فمََن قلُۡٓ مَرۡيمََٓ  ٱبۡنُٓ ٱلۡمَسِيحُٓ هُوَٓ ٱلَِلَٓ إنَِٓ قاَلوُ 
آ  ٱلۡۡرَۡضِٓ فيِ وَمَن وَأمَُهُٓۥ مَرۡيمََٓ ٱبۡنَٓ ٱلۡمَسِيحَٓ يهُۡلِكَٓ أنَ أرََادَٓ ِٓ جَمِيع  تِٓ مُلۡكُٓ وَلِِلَ وََٰ  ٱلسَمََٰ

﴾ شَيۡءٓ  كُل ِٓ عَلىََٰٓ وَٱلَِلُٓ يَشَا ءُٓ  مَا يَخۡلقُُٓ بَيۡنهَُمَآ  وَمَا ضِٓوَٱلۡۡرَۡٓ  قدَِير 

 ""실로 하나님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라" 

라고 말하는 자들은 정녕 불신한 것이라.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렇다면, 만일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와 그의 어머니와 지구에 

있는 자 모두를 파멸시키코자 하실 때 그분을 

조금이라도 저지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일곱)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시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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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시라." [알마이다: 1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سِعٓ  ٱلَِلَٓ إنَِٓ ٱلَِلِٓ  وَجۡهُٓ فثَمََٓ توَُلُّوا ٓ فأَيَۡنمََا وَٱلۡمَغۡرِبُٓ  ٱلۡمَشۡرِقُٓ ﴿وَلِِلَ  ﴾115﴿ عَلِيمٓ  وََٰ
آ  ٱلَِلُٓ ٱتخََذَٓ وَقاَلوُا ٓ نَهُ ۥٓ وَلدَ  تِٓ فيِ مَا لَهُٓۥ بَل سُبۡحََٰ وََٰ ٓ ٱلسَمََٰ نِتوُنَٓ لهَُٓۥ كُل ٓ  وَٱلۡۡرَۡضِ   ﴾116ٓ﴿ قََٰ
تِٓ بدَِيعُٓ وََٰ ٓ ٱلسَمََٰ ٓ  وَإذِاَ وَٱلۡۡرَۡضِ  ا قَضَىَٰ  { ﴾117﴿ فَيكَُونُٓ كُن لَهُٓۥ يقَوُلُٓ فإَنِمََا أمَۡر 

 "동쪽과 서쪽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대들이 

어디를 향하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드넓으신 분이며 알고 

계시는 분이라.  

 (115)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가지셨도다”고 

말하나, 그분께서는 완벽하신 분이라! 그렇지 

않노라, (일곱)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분의 

소유이며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부단히 복종하고 

있노라. (116) 

 (일곱) 하늘과 땅의 오묘한 창조주시라.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셨을 때 단지 그것에 

“있어라”고 말씀하실 뿐이며, 이에 그것이 있게 

되노라." (117) [알바까라: 115-11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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نُٓ ٱتخََذَٓ وَقاَلوُا ٓ ﴿ ا ٱلرَحۡمََٰ ا شَيۡـًٔا جِئۡتمُۡٓ لقَدَۡٓ ﴾88﴿ وَلدَ  تُٓ تكََادُٓ ﴾89﴿ إدِ   وََٰ  يَتفََطَرۡنَٓ ٱلسَمََٰ
نِٓ دعََوۡا ٓ أنَ ﴾90﴿ هَدًّآ ٱلۡجِباَلُٓ وَتخَِرُّٓ ٱلۡۡرَۡضُٓ وَتنَشَقُّٓ مِنۡهُٓ ا لِلرَحۡمََٰ  وَمَا ﴾91﴿ وَلدَ 

بغَِي نِٓ يَن  تِٓ فيِ مَن كُلُّٓ إنِٓ ﴾92﴿ وَلدَاً يَتخَِذَٓ أنَٓ لِلرَحۡمََٰ وََٰ  ءَاتيِ إلَِّ ٓ وَٱلۡۡرَۡضِٓ ٱلسَمََٰ
نِٓ ا ٱلرَحۡمََٰ هُمۡٓ لقَدَۡٓ ﴾93﴿ عَبۡد  ا وَعَدهَمُۡٓ أحَۡصَىَٰ مَةِٓ يَوۡمَٓ ءَاتِيهِٓ وَكُلُّهُمۡٓ ﴾94﴿ عَد    فَرۡداً ٱلۡقِيََٰ

﴿95﴾ } 

 "그들이 말하였노라.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자식을 가지셨도다'. (88) 

 진실로 그대들은 흉측한 것을 가져온 것이라. 

(89) 

 그(흉측한 말)로 인해 (일곱) 하늘이 균열되려 

하고 땅이 갈라지려 하며 산들이 붕괴하여 

넘어지려 하니 (90) 

 그들이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 자식을 주장하기 

때문이라. (91)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는 자식을 가지는 일이 

적합하지 않노라. (92) 

 (일곱)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 오직 종복으로서 올 것이라. (93) 

 진실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기재하시고 그들을 

하나씩 세시노라.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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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모두는 부활의 날 그분께 홀로 올 것이라." 

(95) [마르얌(마리아) 장: 88-95]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 لَّ ٓ ٱلَِلُٓ ﴿ ٓ  وَلَّٓ سِنَةٓ  تأَۡخُذهُُٓۥ لَّٓ ٱلۡقَيُّومُٓ  ٱلۡحَيُّٓ هُوَٓ إلَِّٓ إلََِٰ تِٓ فيِ مَا لَهُٓۥ نَوۡم  وََٰ  فيِ وَمَآ ٱلسَمََٰ
ٓ  وَلَّٓ خَلۡفهَُمۡٓ  وَمَا أيَۡدِيهِمۡٓ بَيۡنَٓ مَا يعَۡلمَُٓ بإِذِۡنِهِ ۦٓ إلَِّٓ عِندهَُ ۥٓ يَشۡفعَُٓ ٱلذَِي ذاَ مَن ٱلۡۡرَۡضِ 

نۡٓ بِشَيۡءٓ  حِيطُونَٓيُٓ تِٓ كُرۡسِيُّهُٓ وَسِعَٓ شَا ءَٓ  بمَِا إلَِّٓ عِلۡمِهۦِ ٓ م ِ وََٰ ٓ ٱلسَمََٰ  يـَُٔودهُُٓۥ وَلَّٓ وَٱلۡۡرَۡضَ 
 ٱلۡعَظِيمُٓ﴾ ٱلۡعلَِيُّٓ وَهُوَٓ حِفۡظُهُمَآ 

 "하나님, 살아 계신 분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졸음도 잠도 그분에게 다가가지 못하노라. 

(일곱)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분의 

소유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허락 없이 중재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그분께서는 그들 앞에 있는 것과 

그들 뒤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노라. 그들은 그분의 

지식에 관해 그 어떤 것도 아우르지 못하나 

그분께서 뜻하시는 것은 예외라. 그분의 

발등상(쿠르시)은 (일곱) 하늘과 땅을 포괄하며 

그분은 그 모두(일곱 하늘과 땅)를 보호하심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시노라. 그분께서는 

지고하시고 가장 위엄하신 분이라." [알바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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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그분의 속성이 이러하시고 그분의 

피조물들의 상태가 이러하거늘, 어떻게 그분께서 

그들 중 누군가의 안에 깃드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들 중 누군가를 자식으로 삼으시거나, 그분와 

함께 그를 신으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1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시고 성서들을 

내리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종들에 대한 그분의 자비로 사도들을 보내시고 

성서들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을 불신과 

쉬르크(다신교)의 어둠에서 벗어나 

타우히드(유일성)와 인도의 빛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 ٱلذَِي ﴿هُوَٓ تِٓ  عَبۡدِهِ ۦٓ عَلىََٰٓ ينَُز ِ تٓ  ءَايََٰ نَٓ ل ِيخُۡرِجَكُم بَي ِنََٰ تِٓ م ِ  ٱلَِلَٓ وَإنَِٓ ٱلنُّورِ ٓ إلِىَ ٱلظُّلمََُٰ
ٓ بكُِمۡٓ  ﴾ رَحِيمٓ  لَرَءُوف 



 

47 

 "그대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꺼내기 위해 

당신의 종복에게 분명한 징표들을 내리시는 분이 

그분이시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라." [알-하디드: 9].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كَٓ وَمَا ٓ ﴿ لمَِينَٓ رَحۡمَةٓ  إلَِّٓ أرَۡسَلۡنََٰ  ٓ﴾ ل ِلۡعََٰ

 "내가 그대를 사도로 보낸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오직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라." [알안비야: 

107].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에게 명하시길, 

당신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임을 종복들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ٱلرَحِيمُٓ﴾ ٱلۡغفَوُرُٓ أنَاَ أنَ يِٓ  عِباَدِيٓ  نَب ئِۡٓ ۞ ﴿

 "그대(무함마드)는 나의 종복들에게, 실로 나는 

가장 너그러이 용서하고 가장 자애로운 분임을 

알리라." [알-히즈르: 49].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 인해 그분께서는 해로움을 걷어내 주시고 

그분의 종들에게 좋은 것을 내려 주십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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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ٱلَِلُٓ يمَۡسَسۡكَٓ وَإنِ ﴿ ٓ يرُِدۡكَٓ وَإنِ هُوَ ٓ إلَِّٓ لَهُ ۥٓ كَاشِفَٓ فلَََٓ بِضُر    لِفَضۡلِهِ ۦٓ رَا دَٓ فلَََٓ بِخَيۡر 
 ٱلرَحِيمُ﴾ ٱلۡغفَوُرُٓ وَهُوَٓ عِباَدِهِ ۦٓ مِنۡٓ يَشَا ءُٓ مَن بِهۦِ يصُِيبُٓ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를 어려움으로 

만지신다면 그분 이외에는 그것을 걷어내 줄 자가 

없노라. 만일 그분께서 그대에게 좋은 것을 

원하신다면 그분의 은혜를 되돌려 놓을 자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복들 중에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은혜)를 내리시노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가장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유누스: 107]. 

12-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며, 

심판의 날 무덤으로부터 모든 창조물을 

부활시키신 후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자신이 행한 선악에 

따라 보상받는데,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실천한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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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내세에서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며, 심판의 

날 무덤으로부터 모든 창조물을 부활시키신 후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자신이 행한 선악에 따라 보상받는데,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실천한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며, 불신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내세에서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와 지혜로우심,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 그분께서는 이 

현세를 행위의 장소로 삼으시고, 심판과 보상이 

있는 또 다른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선을 실천한 자는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악을 

저지른 자와 부당한 자, 그리고 억압하던 자는 그 

억압과 부당함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을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의 부활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임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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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هۦِ ٓ وَمِنۡٓ ﴿ شِعةَٓ  ٱلۡۡرَۡضَٓ ترََى أنَكََٓ ءَايََٰ  إنَِٓ وَرَبَتۡ ٓ ٱهۡتزََتۡٓ ٱلۡمَا ءَٓ عَلَيۡهَآ أنَزَلۡناَ فإَذِاَ ٓ خََٰ

ٓ﴾ شَيۡءٓ  كُل ِٓ عَلىََٰٓ إِنَهُٓۥ ٱلۡمَوۡتىََٰ ٓ  لمَُحۡيِٓ أحَۡياَهَا ٱلذَِيٓ   قدَِير 

 "그분(하나님)의 징표들 중의 하나는 그대가 

황폐한 땅을 봄에, 이제 보라, 내(하나님)가 그 위에 

비를 내리니 그것이 생동하고 불어나는 것이라. 

진실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죽은 

자들을 되살리시는 분이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 [풋씰라트: 39].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رَيۡبٓ  فيِ كُنتمُۡٓ إنِ ٱلناَسُٓ يََٰ أيَُّهَآ ﴿ كُم فإَنِاَ ٱلۡبَعۡثِٓ م ِ ن خَلقَۡنََٰ  ثمَُٓ نُّطۡفَةٓ  مِنٓ ثمَُٓ ترَُابٓ  م ِ
ضۡغَةٓ  مِن ثمَُٓ عَلقََةٓ  مِنۡٓ خَلقََةٓ  مُّ  نَشَا ءُٓ مَا ٱلۡۡرَۡحَامِٓ فيِ وَنقُِرُّٓ لكَُمۡٓ  ل ِنبَُي نَِٓ مُخَلقََةٓ  وَغَيۡرِٓ مُّ
ٓ إلَِٓ ى أجََلٓ  ىَٰ سَم   ٓ نخُۡرِجُكُمۡٓ ثمَُٓ مُّ ا ٓ ثمَُٓ طِفۡلَ   مَن وَمِنكُم يتُوََفىََٰٓ مَن وَمِنكُم أشَُدكَُمۡٓ  لِتبَۡلغُوُ 
ٓ  يرَُدُّٓ آ  عِلۡم ٓ بعَۡدِٓ مِنٓ  يعَۡلمََٓ لِكَيۡلََٓ ٱلۡعمُُرِٓ أرَۡذلَِٓ إلِىََٰ  أنَزَلۡناَ فإَذِاَ ٓ هَامِدةَٓ  ٱلۡۡرَۡضَٓ وَترََى شَيۡ ـ 

بَتتَۡٓ وَرَبَتۡٓ ٱهۡتزََتۡٓ ٱلۡمَا ءَٓ لَيۡهَاعَٓ ﴾ زَوۡجِٓ  كُل ِٓ مِن وَأنَ   بهَِيج 

 "사람들이여! 부활에 관하여 그대들이 의심이 

있다면 실로 나는 그대들을 흙으로부터 

창조하였노라. 그 후 방울로부터, 그 후 매달린 

것으로부터, 그 후 완전한 혹은 완전치 않은 씹혀진 

것으로부터니, 내가 그대들에게 (나의 전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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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라.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자를 지정된 기한 동안 자궁 속에 

정착시키고 그 후 나는 그대들을 갓난 아이로 

내었으며 그 후 그대들은 그대들의 왕성한 기력에 

이르노라. 그리고 그대들 중에는 거두어지는 자가 

있으며 또한 그대들 중에는 가장 천한 나이로 

돌아가게 되는 자가 있으니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의 

그 무엇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대는 비쩍 마른 

대지를 보나 이제 내가 그 위에 비를 내리니 

그것(대지)이 생동하고 불어나며 모든 훌륭한 

품종을 자라나게 하더라." [알-핫즈: 5].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부활을 증명하는 세 

가지 이성적인 증거를 언급하셨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를 흙에서 창조하신 

분께서는 그가 다시 흙이 되었을 때 그를 되살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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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방울의 정액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죽음 이후의 인간을 다시 부활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3- 비를 통해 죽어 있던 대지를 살리시는 분은 

죽어 있는 사람들도 되살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구절은 꾸란의 기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그리 

길지 않은 이 한 구절이 이토록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세 가지의 눈부신 이성적 증거를 모아 

놓았는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ٱلسَمَا ءَٓ نَطۡوِي يَوۡمَٓ ﴿ جِل ِٓ كَطَي   إِناَ عَلَيۡناَ ٓ  وَعۡداً نُّعِيدهُُ ۥٓ خَلۡقٓ  أوََلَٓ بدَأَۡناَ ٓ كَمَا لِلۡكُتبُِ ٓ ٱلس ِ
عِلِينَٓ كُناَ  ٓ﴾ فََٰ

 "두루마리가 말아 접히듯 내가 하늘을 접어버릴 

그날, 내가 첫 번째 창조를 시작한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반복할 것이라. 내가 지킬 약속으로서 실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 [알-안비야: 10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لَناَ وَضَرَبَٓ ﴿ مَٓ يحُۡيِٓ مَن قاَلَٓ خَلۡقَهُ ۥٓ وَنَسِيَٓ مَثلََ   يحُۡيِيهَا قلُۡٓ ﴾78﴿ رَمِيمٓ  وَهِيَٓ ٱلۡعِظََٰ

ٓ  أوََلَٓ أنَشَأهََا ٓ ٱلذَِيٓ   { عَلِيمٓ  خَلۡقٓ  بكُِل ِٓ وَهُوَٓ مَرَ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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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자신의 창조됨은 망각한 채 나를 상대로 

예시를 들며 말하더라. '썩어 버린 뼈에 생명을 

불어넣을 자 누구인가?'". (78)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처음에 그것(뼈)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라” 

[야씬: 78].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ا ٱلسَمَا ءُٓ  أمَِٓ خَلۡقاً أشََدُّٓ ءَأنَتمُۡٓ ﴿ هَا سَمۡكَهَا رَفعََٓ ﴾27﴿ بَنَىَٰ  لَي لهََا وَأغَ طَشَٓ ﴾28﴿ فَسَوَىَٰ
رَجَٓ لِكَٓ بعَۡدَٓ وَٱلۡۡرَۡضَٓ) 29( ضُحَاهَا وَأخَ  هَا ٓ ذََٰ  مَا ءَهَا مِنۡهَا أخَۡرَجَٓ ﴾30﴿ دحََىَٰ

هَا هَا وَٱلۡجِباَلَٓ ﴾31﴿ وَمَرۡعَىَٰ  { ﴾32﴿ أرَۡسَىَٰ

 "창조하기에 더 어려운 것은 그대들인가 아니면 

하늘인가? 그분(하나님)께서 그것(하늘)을 

지으셨노라." (27) 

 그분께서는 그것(하늘)의 천정(天頂)을 

올리셨고 그 후 그것의 균형을 잡으셨으며 (28) 

 그것의 밤을 어둡게 하셨고 그것의 아침빛을 

내셨노라. (29) 

 땅은 그분께서 그 후에 펼치셨고 (30) 

 그곳(땅)으로부터 그곳의 물과 목초(牧草)를 

내셨으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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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그분께서 단단히 고정시키셨으니 (32) 

[안-나지아트: 27-3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하늘과 대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인간을 다시 되돌리는 일에 

무능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13-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그 뒤를 이어 번성하게 

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어떤 인종도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지 않고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월함은 오직 

타끄와(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그 뒤를 이어 번성하게 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어떤 인종도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지 않고 어떤 민족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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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월함은 

오직 타끄와(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로 결정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كُم إِناَ ٱلناَسُٓ ﴿يََٰ أيَُّهَا نٓ خَلقَۡنََٰ ٓ م ِ كُمۡٓ وَأنُثىََٰٓ ذكََر  ا وَجَعلَۡنََٰ ا ٓ  وَقَباَ ئِلَٓ شُعوُب   إنَِٓ لِتعَاَرَفوُ 
كُمۡٓ  ٱلَِلِٓ عِندَٓ أكَۡرَمَكُمۡٓ  ٓ﴾ خَبِير ٓ عَلِيمٓ  ٱلَِلَٓ إنَِٓ أتَۡقَىَٰ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통해 그대들을 창조하였고, 서로를 알 수 

있도록 그대들을 민족과 부족으로 두었노라.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명예로운 자는 그대들 중에 

가장 높은 경외심을 지닌 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일에 밝으신 분이라." [알-후주라트: 

1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خَلقَكَُم ﴿وَٱلَِلُٓ آ  جَعلَكَُمۡٓ ثمَُٓ نُّطۡفَةٓ  مِن ثمَُٓ ترَُابٓ  م ِ ج   وَلَّٓ أنُثىََٰٓ مِنۡٓ تحَۡمِلُٓ وَمَا أزَۡوََٰ
ٓ مِن يعُمََرُٓ وَمَا بعِِلۡمِهِ ۦٓ إلَِّٓ تضََعُٓ عمََر  ب  ٓ فيِ إلَِّٓ عُمُرِهِ ۦٓ مِنۡٓ ينُقصَُٓ وَلَّٓ مُّ لِكَٓ إنَِٓ كِتََٰ  ذََٰ

 ٓ﴾ ير ٓيَسِٓ ٱلَِلِٓ عَلىَ

 "하나님께서는 흙으로부터, 그 후에 

(정액)방울로부터 그대들을 창조하셨고, 그 후 

그대들을 짝으로 두셨노라. 여성이 잉태할 때도 

출산할 때도 그분의 지식을 거치지 않는 것은 

없노라. 장수하는 자가 수명을 연장받는 것도, 그 

수명이 단축되는 것도 오직 성서에 (기록되어) 



 

56 

있으니, 이것은 실로 하나님께는 손쉬운 일이라." 

[파띠르: 1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خَلقَكَُم ٱلذَِي ﴿هُوَٓ ٓ يخُۡرِجُكُمۡٓ ثمَُٓ عَلقََةٓ  مِنۡٓ ثمَُٓ نُّطۡفَةٓ  مِن ثمَُٓ ترَُابٓ  م ِ ا ٓ ثمَُٓ طِفۡلَ   لِتبَۡلغُوُ 
آ  لِتكَُونوُا ٓ ثمَُٓ أشَُدكَُمۡٓ ا ٓ قَبۡلُٓ  مِن يُتوََفىََٰٓ مَن وَمِنكُم شُيوُخ  ٓ وَلِتبَۡلغُوُ  ى أجََلَ  سَم    وَلعَلَكَُمۡٓ مُّ

 ٓ﴾ قِلوُنَٓتعَۡٓ

 "그대들을 흙에서, 그런 후 (정액) 방울에서, 그 

후 매달린 덩어리에서 창조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 그 후 나는 그대들을 갓난아이로 내고, 

그 후 그대들은 그대들의 왕성한 기력에 이르고, 그 

후 그대들은 노인이 되더라. 그대들 중에는 (그) 

이전에 (영혼이) 거두어지기도 하니 그대들이 

지정된 기한에 이르기 위함이며, 그대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라" [가피르: 67].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통해 아담을 흙에서 창조하신 

것처럼, 메시아 예수도 동일한 명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فَيكَُونُٓ كُن لَهُٓۥ قاَلَٓ ثمَُٓ ترَُابٓ  مِن خَلقََهُٓۥ ءَادمََٓ  كَمَثلَِٓ ٱلَِلِٓ عِندَٓ عِيسَىَٰٓ مَثلََٓ إنَِٓ ﴿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예는 아담의 

예와 유사하노라. 그분께서는 그(아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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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으로부터 창조하셨고 그런 후 그에게 “있어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있게 되더라." [알루 이므란: 59]. 

제2항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며, 경외심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음을 밝히셨습니다. 

14- 모든 갓난아이는 피뜨라(창조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모든 갓난아이는 피뜨라(창조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نِٓ وَجۡهَكَٓ فأَقَمِۡٓ ﴿ آ  لِلد ِ  ٱلَِلِٓ  لِخَلۡقِٓ تبَۡدِيلَٓ لَّٓ عَلَيۡهَآ  ٱلناَسَٓ فَطَرَٓ ٱلَتيِ ٱلَِلِٓ فِطۡرَتَٓ حَنِيف 
لِكَٓ ينُٓ ذََٰ كِنَٓ ٱلۡقَي مُِٓ ٱلد ِ  ﴾ يَعۡلمَُونَٓ لَّٓ ٱلناَسِٓ أكَۡثرََٓ وَلََٰ

 "그러니 그대는 유일신 신앙을 믿는 

종교(이슬람)를 위해 그대의 얼굴을 올바로 두라. 

(그 종교는) 하나님께서 두신 창조 

본성(피뜨라)으로, 그분께서는 인간을 ‘피뜨라’의 

상태로 창조하셨노라. 하나님의 창조에 변경이란 

없노라.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종교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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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노라." [알룸: 30]. '알-

하니피야(순수한 유일신 신앙)'는 칼릴(하나님의 

친우)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종교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يمَٓ مِلَةَٓ ٱتبَعِۡٓ أنَِٓ إلَِيۡكَٓ أوَۡحَيۡناَ ٓ ثمَُٓ ﴿ آ  إِبۡرََٰ  ٓ﴾ ٱلۡمُشۡرِكِينَٓ مِنَٓ كَانَٓ وَمَا حَنِيف 

 "그 후 나는 그대(무함마드)에게 계시를 내려 

'유일신 신앙을 믿었던 이브라힘의 종교를 따르라. 

그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노라'고 하였노라." 

[안나흘: 123].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وُدٓ  مِنٓ  مَا» رَةِٓ عَلىَ يوُلدَُٓ إلَِّٓ مَو  داَنِهِٓ فأَبََوَاهُٓ الفِط  ِ رَانِهِٓ أوَٓ  يهَُو  سَانِهِٓ أوَٓ  ينَُص ِ  كَمَا يمَُج ِ
عاَءَٓ بهَِيمَةًٓ البهَِيمَةُٓ تنُ تجَُٓ  «جَد عَاءَٓ مِنٓ  فِيهَا تحُِسُّونَٓ هَلٓ  جَم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창조 본성(피뜨라. 

이슬람)을 가지고 태어나노라. 그러나 부모가 그를 

유대교인으로 만들고, 기독교인으로 만들며, 

조로아스터교인으로 만드는 것이라. 이는 짐승이 

온전한 새끼 짐승을 낳을 때, 그대들이 그 

새끼에게서 신체가 잘려나간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것과 같도다." 위 하디쓰는 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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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다음의 꾸란 구절을 설명하며 언급한 내용입니다: 

لِكَٓ ٱلَِلِٓ  لِخَلۡقِٓ تبَۡدِيلَٓ لَّٓ عَلَيۡهَآ  ٱلناَسَٓ فَطَرَٓ ٱلَتيِ ٱلَِلِٓ ﴿فِطۡرَتَٓ ينُٓ ذََٰ كِنَٓ ٱلۡقَي مُِٓ ٱلد ِ  أكَۡثرََٓ وَلََٰ
 ٓ﴾ يعَۡلمَُونَٓ لَّٓ ٱلناَسِٓ

 "(그 종교는) 하나님께서 두신 창조 

본성(피뜨라)으로, 그분께서는 인간을 ‘피뜨라’의 

상태로 창조하셨노라. 하나님의 창조에 변경이란 

없노라.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종교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노라." [알룸: 30]. 

사히흐 알-부카리 4775.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مُٓ  مَا أعَُل ِمَكُمٓ  أنَٓ  أمََرَنيِ رَب يِ إنَِٓ ألََّٓ» مِي عَلمََنيِ مِمَا جَهِل   عَب داً نَحَل تهُُٓ مَالٓ  كُلُّٓ هَذاَ يَو 
تاَلَت هُمٓ  الشَياَطِينُٓ أتَتَ هُمُٓ وَإِنهَُمٓ  كُلهَُمٓ  حُنفَاَءَٓ عِباَدِي خَلقَ تُٓ وَإِن يِ حَلََلٓ   دِينهِِمٓ  عَنٓ  فاَج 
للَ تُٓ مَا عَلَي هِمٓ  مَتٓ وَحَرَٓ رِكُوا أنَٓ  وَأمََرَت هُمٓ  لهَُمٓ  أحَ   « سُل طَاناً بِهِٓ أنُ زِلٓ  لمَٓ  مَا بيِ يشُ 

 "들으십시오, 실로 나의 주님께서 오늘 내게 

가르쳐 주신 것들 중 그대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복에게 부여한 모든 

재물은 허락된 것이며, 실로 나는 나의 종복들을 

모두 유일신 사상을 따르는 자들로 창조하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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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탄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자신들의 종교에서 이탈하게 만들었고,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것을 금하였으며, 내가 근거를 

내리지 않은 것들을 나와 대등한 존재들로 삼아 

우상 숭배를 범하도록 그들에게 명하였노라.'" 

무슬림이 전함 2865. 

15- 인류 중 그 누구도 죄를 지은 채 

태어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류 중 그 누구도 죄를 지은 채 태어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와 

그의 아내 하와(이브)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을 때, 그가 후회하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말씀들을 영감으로 주시어 그가 그 

말씀들을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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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를 받아주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دمَُٓ وَقلُۡناَ ﴿
 ـ  تقَۡرَباَ وَلَّٓ شِئۡتمَُا حَيۡثُٓ رَغَداً مِنۡهَا وَكُلََٓ ٱلۡجَنَةَٓ وَزَوۡجُكَٓ أنَتَٓ ٱسۡكُنۡٓ يََٰ

ذِهِٓ لِمِينَٓ مِنَٓ فَتكَُوناَ ٱلشَجَرَةَٓ هََٰ
َٰ
نُٓ فأَزََلهَُمَا ﴾35﴿ ٱلظَ  كَاناَ مِمَا فأَخَۡرَجَهُمَا عَنۡهَا ٱلشَيۡطََٰ

ٓ بعَۡضُكُمۡٓ ٱهۡبِطُوا ٓ وَقلُۡناَ فِيهِٓ  ٓ  لِبعَۡض  عٓ  مُسۡتقََر  ٓ ٱلۡۡرَۡضِٓ فيِ وَلكَُمۡٓ عَدوُ    حِينٓ  إلِىََٰٓ وَمَتََٰ
﴿36﴾  ٓ تٓ  رَب ِهۦِ مِن ءَادمَُٓ فَتلَقَىََٰ  قلُۡناَ ﴾37﴿ ٱلرَحِيمُٓ ٱلتوََابُٓ هُوَٓ إِنَهُٓۥ عَلَيۡهِٓ  فَتاَبَٓ كَلِمََٰ

آ  مِنۡهَا ٱهۡبِطُوا ٓ ن يِ أۡتِيَنَكُميَٓ فإَمَِا جَمِيع  ى م ِ  وَلَّٓ عَلَيۡهِمۡٓ خَوۡفٓ  فلَََٓ هدُاَيَٓ تبَعَِٓ فمََن هدُ 
 {﴾38﴿ يَحۡزَنوُنَٓ همُۡٓ

 "내가 말하였노라. “아담아! 그대와 그대의 

아내는 천국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대들은 

그곳에서 나온 것(열매)을 원하는 곳 어디서든지 

풍족히 먹되 이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그대들은 부당한 자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 (35) 

 그리하여 사탄이 그것에 관하여 그들을 실족케 

하였고 그렇게 그는 그들을,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나오게끔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노라. “그대들은 

(지상으로) 내려가라. 그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라. 그리고 지상에는 그대들을 위한 정착지와 

얼마 동안의 편의가 있을 것이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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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은 그의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받았고 

그분께서는 그의 참회를 받아 주셨노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참회하는 모든 이를 용서하시는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라. (37) 

 내가 말하였노라. “그대들 모두는 

그곳(천국)으로부터 내려가라. 실로 내가 제시하는 

올바른 길이 그대들에게 도래할 것이니, 그때 나의 

올바른 길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없을 것이며 실로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라” (38) [알-바까라: 35-38]. 하나님께서 

아담(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참회를 

받아주셨으므로 그에게는 더 이상 짊어질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후손들은 죄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كُلُّٓ تكَ سِبُٓ وَلَّٓ} ٓ عَلَي هَا إلَِّٓ نفَ س  رَٓ وَازِرَة ٓ تزَِرُٓ وَلَّٓ ۚ  رَىَٰٓ وِز  ٓ أخُ   رَب كُِم إلِىََٰٓ ثمَُٓ ۚ 

جِعكُُمٓ  تلَِفوُنَٓ فِيهِٓ كُنتمُٓ  بمَِا فَينَُب ِئكُُم مَر   { تخَ 

 "모든 이는 오직 자신이 저지른 것만을 얻을 

뿐이며, 짐 진 자는 다른 자의 짐을 짊어지지 않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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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그대들이 돌아갈 곳은 실로 그대들의 

주님께 있으니,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을 알려 주실 것이라" [알안암: 16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زۡرَٓ وَازِرَةٓ  تزَِرُٓ وَلَّٓ عَلَيۡهَآ  يَضِلُّٓ فإَنِمََا ضَلَٓ وَمَن لِنفَۡسِهِ ۦٓ يهَۡتدَِي فإَنِمََا ٱهۡتدَىََٰٓ ﴿مَنِٓ
 ٓ بِينَٓ كُناَ وَمَا أخُۡرَىَٰ ٓ نَبۡعَثَٓ حَتىََٰٓ مُعذَ ِ  ﴾ رَسُولّ 

 "올바른 길을 걷는 자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며 방황하는 자는 그저 

자신을 해칠 뿐이라. 짐 진 자는 다른 자의 짐을 

짊어지지 않노라. 그리고 나는 사도를 보내기 

전까지는 벌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알이쓰라: 1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وِزۡرَٓ وَازِرَةٓ  تزَِرُٓ ﴿وَلَّٓ  وَلَوۡٓ شَيۡءٓ  مِنۡهُٓ يحُۡمَلۡٓ لَّٓ حِمۡلِهَا إلِىََٰٓ مُثۡقلََة ٓ تدَۡعُٓ وَإنِ أخُۡرَىَٰ
ةَٓ  وَأقَاَمُوا ٓ بٱِلۡغَيۡبِٓ رَبهَُم يَخۡشَوۡنَٓ ٱلذَِينَٓ تنُذِرُٓ إِنمََا قرُۡبىََٰ ٓ  ذاَ كَانَٓ  تزََكَىَٰٓ وَمَن ٱلصَلَوَٰ

 ﴾ ٱلۡمَصِيرُٓ ٱلَِلِٓ وَإلِىَ لِنَفۡسِهِ ۦٓ ىَٰٓيَتزََكَٓ فإَنِمََا

 "짐 진 자는 다른 자의 짐을 짊어지지 않노라.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자신의 짐을 덜어달라 

부르짖더라도, 비록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 

짐의 어떠한 것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느니라. 그대는 

단지, 보이지 않음에도 자신의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만 경고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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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 스스로를 정화하는 자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정화하는 것이며, 귀착할 곳은 실로 

하나님이시라." [파띠르: 18]. 

16-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سَٓ ٱلۡجِنَٓ خَلقَۡتُٓ وَمَا ﴿  ٓ﴾ لِيعَۡبدُوُنِٓ إلَِّٓ وَٱلِۡۡ

 "내가 진(Jinn)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오직 

그들이 나를 경배토록 하기 위함이라." [앗-

다리야트: 56]. 

17-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합니다. 이슬람은 그가 한 모든 선택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며, 자신이나 



 

65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합니다. 이슬람은 그가 한 모든 선택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ئكَِةِٓ رَبُّكَٓ قاَلَٓ ﴿وَإذِۡٓ
 ٓ﴾ خَلِيفَةٓ  ٱلۡۡرَۡضِٓ فيِ جَاعِلٓ  إِن يِ لِلۡمَلََٰ 

 "기억하라. 그대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노라. “실로 나는 지상에 계승자를 둘 

것이라" [알-바까라: 30]. 

이러한 명예는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مۡٓ ءَادمََٓ بَنيِٓ  كَرَمۡناَ وَلقَدَۡٓ ۞ ﴿ هُم وَٱلۡبَحۡرِٓ ٱلۡبَر ِٓ فِي وَحَمَلۡنََٰ نَٓ وَرَزَقۡنََٰ تِٓ م ِ  ٱلطَي ِبََٰ
هُمۡٓ ٓ عَلىََٰٓ وَفَضَلۡنََٰ مَنۡٓ كَثِير  ٓ خَلقَۡناَ م ِ  ﴾ تفَۡضِيلَ 

 "그리고 진실로 나는 아담의 자손들을 명예롭게 

하였고 육지와 바다에서 그들을 실어 날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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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깨끗한 것으로써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으며 

내가 창조한 대부분의 것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었노라." [알이쓰라: 70].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خَلقَۡناَ ﴿لقَدَۡٓ نسََٰ  ٓ﴾ تقَۡوِيم ٓ أحَۡسَنِٓ فيِٓ  ٱلِۡۡ

 "진실로 나는 인간을 가장 훌륭한 체계로 

창조하였노라." [앗-틴: 4].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외의 존재를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비굴하게 종속되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ٱلَِلِٓ دوُنِٓ مِن يَتخَِذُٓ مَن ٱلناَسِٓ ﴿وَمِنَٓ ا ٓ وَٱلذَِينَٓ ٱلَِلِٓ  كَحُب ِٓ يحُِبُّونهَُمۡٓ أنَداَد   أشََدُّٓ ءَامَنوُ 
ا ِٓ  حُب   َ ا ٓ ٱلذَِينَٓ يَرَى وَلَوۡٓ لِل ِ ِٓ ٱلۡقوَُةَٓ أنََٓ ٱلۡعذَاَبَٓ يَرَوۡنَٓ إذِۡٓ ظَلمَُو  ا لِِلَ  شَدِيدُٓ ٱلَِلَٓ وَأنََٓ جَمِيع 

 بهِِمُٓ وَتقََطَعَتۡٓ ٱلۡعذَاَبَٓ وَرَأوَُا ٓ ٱتبَعَوُا ٓ ٱلذَِينَٓ مِنَٓ ٱتُّبعِوُا ٓ ٱلذَِينَٓ تبََرَأَٓ إذِۡٓ.  ٱلۡعذَاَبِٓ
 ٱلۡۡسَۡباَبُ﴾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그분과) 

대등한 존재로 두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자 있노라. 그러나 믿는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보다.) 더 크도다. 

부당한 자들이 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으며 실로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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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심에 엄하신 분임을 진작 알았더라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라, 그들이 

벌을 바라보는 가운데 추종받던 자들이 추종하던 

자들로부터 결백함을 선언하고 그들간의 관계는 

단절되었도다." [알바까라: 165-166]. 허위를 

추종하는 자들과 거짓으로 추종받는 자들이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لِلذَِينَٓ ٱسۡتكَۡبَرُوا ٓ ٱلذَِينَٓ قاَلَٓ ﴿ كُمۡٓ أنََحۡنُٓ ٱسۡتضُۡعِفوُ   جَا ءَكُمٓ  إذِۡٓ بعَۡدَٓ ٱلۡهُدىََٰٓ عَنِٓ صَددَۡنََٰ
جۡرِمِينَٓ كُنتمُ بَلۡٓ  ٱلَيۡلِٓ مَكۡرُٓ بَلۡٓ ٱسۡتكَۡبَرُوا ٓ لِلذَِينَٓ ٱسۡتضُۡعِفوُا ٓ ٱلذَِينَٓ وَقاَلَٓ ﴾32﴿ مُّ

آ  لَهُ ۥٓ وَنَجۡعَلَٓ بٱِلَِلِٓ نكَۡفرَُٓ أنَٓ ونَناَ ٓتأَۡمُرُٓ إذِۡٓ وَٱلنهََارِٓ وا ٓ أنَداَد   رَأوَُا ٓ لمََا ٱلندَاَمَةَٓ وَأسََرُّ
لَٓ وَجَعلَۡناَ ٱلۡعذَاَبَ ٓ  يعَۡمَلُونَٓ كَانوُا ٓ مَا إلَِّٓ يجُۡزَوۡنَٓ هَلۡٓ كَفَرُوا ٓ  ٱلذَِينَٓ أعَۡناَقِٓ فيِٓ  ٱلۡۡغَۡلََٰ

﴿33﴾ } 

 "거만해 하는 자들이 억압받는 자들에게 

말하였노라. '너희에게 인도가 도래한 후에 우리가 

너희를 그것을 가로막았단 말인가? 그렇지 않노라, 

오히려 너희 스스로가 범죄자들이었노라.' 하리라. 

(32) 

 거만해 하는 자들이 억압받는 자들에게 

말하였노라. "그렇지 않노라. 오히려 밤낮으로 

이어진 너희의 음모 때문이니, 너희가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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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과 대등한 존재들을 

두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징벌을 

보았을 때 속으로 후회를 삼키니, 나는 불신한 

자들의 목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 그들이 행하던 것 

이외에 그들이 받을 다른 보응은 없도다. (33) 

[사바: 32-33]. 

심판의 날,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죄는 물론, 그들이 

방황시킨 자들의 죄까지도 책임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기인하는 조치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مَةِٓ يَوۡمَٓ كَامِلَةٓ  أوَۡزَارَهمُۡٓ ﴿لِيَحۡمِلوُ   ألََّٓ عِلۡم ٓ  بغَِيۡرِٓ يضُِلُّونهَُم ٱلذَِينَٓ أوَۡزَارِٓ وَمِنۡٓ ٱلۡقِيََٰ
 يَزِرُونَ﴾ مَا سَا ءَٓ

 "이는 심판의 날, 그들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짊어지게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방황시킨 

자들의 죄악의 일부도 짊어지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이 짊어지는 것이란 참으로 악하도다." [안-

나흘: 25]. 

이슬람은 인간에게 현세와 내세에서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슬람이 보장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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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권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 رَدِيفُٓ أنََا: قاَلَٓ عنه آلله رضي مُعاَذٓ  فعنَٓ   ياَ: »فقَاَلَٓ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 العِباَدِٓ عَلىَ اَللِّٓ حَقُّٓ مَا تدَ رِي هَلٓ : »ثلَََثاً مِث لَهُٓ قاَلَٓ ثمَُٓ وَسَع ديَ كَٓ لَبَي كَٓ: قلُ تُٓ« مُعاَذُٓ
رِكُوا وَلَّٓ يعَ بدُوُهُٓ أنَٓ  العِباَدِٓ عَلىَ اَللِّٓ حَقُّٓ: »قاَلَٓ لَّٓ: قلُ تُٓ ئاً بِهِٓ يشُ   سَاعَةًٓ سَارَٓ ثمَُٓ« شَي 
 إذِاَ اَللِّٓ عَلىَ العِباَدِٓ حَقُّٓ مَا تدَ رِي هَلٓ : "قاَلَٓ وَسَع ديَ كَٓ لَبَي كَٓ: قلُ تُٓ« مُعاَذُٓ ياَ: »فقَاَلَٓ
بهَُمٓ  لَّٓ أنَٓ : ذلَِكَٓ فعَلَوُا  « يعُذَ ِ

 무아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내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뒤에 동승하고 있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드여!" 제가 

말했습니다: "예, 제가 답합니다." 그런 후 그분께서 

세 번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종복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제가 말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복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는 

그들이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께 어떠한 

대등한 존재도 두지 않는 것이라" 그런 후 잠시 

가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드여!"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답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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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에 대한 종복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이라." 

사히흐 알-부카리(6840). 

이슬람은 인간에게 진리의 종교와 자손, 재산, 

그리고 명예를 지킬 것을 명합니다.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الكَُمٓ  دِمَاءَكُمٓ  عَلَي كُمٓ  حَرَمَٓ اَللَّٓ فإَنَِٓ» رَاضَكُمٓ  وَأمَ  مَةِٓ وَأعَ  مِكُمٓ  كَحُر  رِكُمٓ  فيِ هَذاَ يَو   شَه 
 «هَذاَ بلَدَِكُمٓ  فيِ هَذاَ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이 도시에서 이 달의 

이 날을 성스럽게 하신 것처럼, 그대들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침해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것으로 

하셨노라" 사히흐 알-부카리 (6501).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10만 명 이상의 

교우들(싸하바)이 참석한 고별 순례에서 이 위대한 

헌장을 선포하셨으며, 고별 순례의 희생제 당일에 

이 의미를 반복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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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은 인간이 자신의 모든 선택과 행위, 

처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وَكُلَٓ ﴿ هُٓ إِنسََٰ ئِرَهُٓۥ ألَۡزَمۡنََٰ
مَةِٓ يَوۡمَٓ لَهُٓۥ وَنخُۡرِجُٓ عُنقُِهِ ۦٓ فيِ طََٰ  ا ٱلۡقِيََٰ ب  هُٓ كِتََٰ  ٱقۡرَأۡٓ مَنشُورًا يلَۡقَىَٰ

بكََٓ ا عَلَيۡكَٓ ٱلۡيَوۡمَٓ بِنفَۡسِكَٓ كَفىََٰٓ كِتََٰ  ٓ﴾ حَسِيب 

 "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그의 목에 얽매어 

두었노라. 심판의 날 나는 그를 위해 한 권의 

기록부를 꺼낼 것이니, 그는 그것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 '너의 기록부를 읽어라. 오늘 너를 

상대로 하는 심판자는 너 자신으로 충분하노라.'" 

[알이쓰라: 13]. 즉, 그가 행한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만 귀속되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넘기지 않으시므로, 그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심판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도 그의 행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يََٰ أيَُّهَا نسََٰ ا رَب ِكَٓ إلِىََٰٓ كَادِحٓ  إِنكََٓ ٱلِۡۡ قِيهِٓ﴾ كَدۡح   فمَُلََٰ

 "인간이여! 실로 그대는 하나님께로 노역을 

하는 노역자로서, 그분을 만나뵐 것이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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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쉬까끄: 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عَمِلَٓ مَنۡٓ ﴿ لِح  م ٓ رَبُّكَٓ وَمَا فعَلََيۡهَآ  أسََا ءَٓ وَمَنۡٓ فلَِنفَۡسِهِ ۦٓ صََٰ
 ل ِلۡعَبِيدِٓ﴾ بِظَلََٰ

 "선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그를 해치는 것이라. 그대의 

주님께서는 결코 종복들을 부당히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 [풋씰라트: 46]. 

이슬람은 인간에게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يكَۡسِبۡٓ ﴿وَمَن آ﴾ عَلِيمًا ٱلَِلُٓ وَكَانَٓ نفَۡسِهِ ۦٓ عَلىََٰٓ يكَۡسِبهُُٓۥ فإَنِمََا إِثۡم   حَكِيم 

 "죄를 범한 자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해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가지신 지혜로운 분이도다." [안-니싸: 11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كَٓ أجَۡلِٓ مِنۡٓ ﴿ ءِيلَٓ بَنيِٓ  عَلىََٰٓ كَتبَۡناَ ذََٰ ا قَتلََٓ مَن أنََهُٓۥ إِسۡرََٰ  ٓ بغَِيۡرِٓ نفَۡسَ   فيِ فَسَادٓ  أوَۡٓ نفَۡس 
ا ٱلناَسَٓ قَتلََٓ فكََأنَمََا ٱلۡۡرَۡضِٓ آ  ٱلناَسَٓ أحَۡياَ فكََأنَمََا ٓ أحَۡياَهَا وَمَنۡٓ جَمِيع   ٓ﴾ جَمِيع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규정지었으니, 생명이나 대지의 해악 이외의 

이유로 생명을 살해한 자는 마치 인류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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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것과 같으며, 그것(생명)을 살리는 자는 

마치 인류 모두를 살린 것과 같노라.'" [알-마이다: 

32].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لِٓ آدمََٓ اب نِٓ عَلىَٓ كَانَٓ إلَِّٓ ظُل مًا نفَ سٓ  تقُ تلَُٓ لَّٓ»  مَنٓ  أوََلَٓ كَانَٓ لِۡنََهُٓ دمَِهَآ مِنٓ  كِف لٓ  الۡ 
 «ال قَت لَٓ سَنَٓ

 "생명이 부당하게 살해될 때마다 아담의 첫째 

아들에게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노라. 이는 

그가 최초로 살인의 악습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라." 

사히흐 무슬림 (5150). 

18- 이슬람은 행위와 책임, 응벌과 보상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하였습니다. 

이슬람은 행위와 책임, 응벌과 보상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مِنَٓ يعَۡمَلۡٓ ﴿وَمَن لِحََٰ ئكَِٓ مُؤۡمِنٓ  وَهُوَٓ أنُثىََٰٓ أوَۡٓ ذكََرٓ  مِن ٱلصََٰ
لََٰ   وَلَّٓ ٱلۡجَنَةَٓ يدَۡخُلوُنَٓ فأَوُ 

آ﴾ يظُۡلمَُونَٓ  نقَِير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로서 선행을 실천하는 

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대추야자 씨앗 

표면에 있는 작은 반점(나끼르)만큼도 부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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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받지 않을 것이라." [안-니싸: 12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عَمِلَٓ مَنۡٓ ﴿ لِح  ن صََٰ ةٓ  فلََنحُۡيِيَنَهُٓۥ مُؤۡمِنٓ  وَهُوَٓ أنُثىََٰٓ أوَۡٓ ذكََرٓ  م ِ ٓ حَيَوَٰ
 وَلَنَجۡزِينَهَُمۡٓ طَي ِبَة  

 ٓ﴾ يعَۡمَلوُنَٓ كَانوُا ٓ مَا بأِحَۡسَنِٓ أجَۡرَهمُ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로서 선행을 실천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정녕 그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할 

것이라. 그리고 나는 정녕 그들이 행하던 것 중 가장 

훌륭한 선행으로써 그들의 몫을 보상할 것이라." 

[알-나흘: 9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فلَََٓ سَي ِئةَٓ  عَمِلَٓ مَنۡٓ ﴿ ا عَمِلَٓ وَمَنۡٓ مِثۡلهََآ  إلَِّٓ يجُۡزَىَٰ لِح  ن صََٰ  وَهُوَٓ أنُثىََٰٓ أوَۡٓ ذكََرٓ  م ِ
ئكَِٓ مُؤۡمِنٓ 

لََٰ   ﴾ حِسَابٓ  بغَِيۡرِٓ فِيهَا يرُۡزَقوُنَٓ ٱلۡجَنَةَٓ يدَۡخُلوُنَٓ فأَوُ 

 "악을 행한 자는 오직 그와 유사한 것으로써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한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 것이며 그곳에서 따짐 없이 양식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가피르: 40].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ٱلۡمُسۡلِمِينَٓ إنَِٓ ﴿ تِٓ وَٱلۡمُؤۡمِنِينَٓ وَٱلۡمُسۡلِمََٰ نِتِينَٓ وَٱلۡمُؤۡمِنََٰ تِٓ وَٱلۡقََٰ نِتََٰ دِقِينَٓ وَٱلۡقََٰ  وَٱلصََٰ
تِٓ دِقََٰ بِرِينَٓ وَٱلصََٰ تِٓ وَٱلصََٰ بِرََٰ شِعِينَٓ وَٱلصََٰ تِٓ وَٱلۡخََٰ شِعََٰ قِينَٓ وَٱلۡخََٰ  وَٱلۡمُتصََد ِ
تِٓ قََٰ ئمِِيٓ وَٱلۡمُتصََد ِ تِٓ نَٓوَٱلصََٰ  ئمََِٰ فِظِينَٓ وَٱلصََٰ  تِٓ فرُُوجَهُمۡٓ وَٱلۡحََٰ فِظََٰ كِرِينَٓ وَٱلۡحََٰ

 ٱلَِلَٓ وَٱلذََٰ
ا تِٓ كَثِير  كِرََٰ

ا﴾ وَأجَۡرًا مَغۡفِرَةٓ  لهَُم ٱلَِلُٓ أعََدَٓ وَٱلذََٰ  عَظِي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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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무슬림 남성들과 무슬림 여성들, 믿는 

남성들과 믿는 여성들, 순종하는 남성들과 

순종하는 여성들, 진실한 남성들과 진실한 여성들, 

인내하는 남성들과 인내하는 여성들, 자신을 

낮추는 남성들과 자신을 낮추는 여성들, 자선을 

베푸는 남성들과 자선을 베푸는 여성들, 금식하는 

남성들과 금식하는 여성들,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는 남성들과 여성들, 하나님을 많이 떠올리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위대한 보상을 준비해 두셨느니라." [알-아흐잡: 

35]. 

19- 이슬람은 여성을 고귀하게 여겨 여성을 

남성의 동반자로 간주하였으며, 능력을 갖춘 

남성에게 그녀의 부양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딸을, 장성하고 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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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어머니를, 남편은 아내를 의무적으로 

부양하여야 합니다. 

이슬람은 여성을 남성의 동반자로 

간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لرجالٓ شقائق النساء إن»

 "실로 여성들은 남성들의 동반자들이라." 앗-

티르미디(113) 전승. 

여성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는 이슬람은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어머니에 대한 부양을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اَ ال مُع طِي يدَُٓ» تكََٓ وَأبَاَكَٓ أمَُكَٓ ال علُ   «أدَ ناَكَٓ أدَ ناَكَٓ ثمَُٓ وَأخََاكَٓ وَأخُ 

 "베푸는 자의 손이야말로 우월한 손이라. 어머니, 

아버지, 자매, 형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자들 순으로 시작하라." 이맘 아흐마드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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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지위에 대한 설명은 29항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여성을 고귀하게 여기는 이슬람은 능력을 갖춘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부양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سَعَةٓ  ذوُ لِينُفِقۡٓ ﴿ هُٓ مِمَا ٓ فلَۡينُفِقۡٓ رِزۡقهُُٓۥ عَلَيۡهِٓ قدُِرَٓ وَمَن سَعَتِهِ ۦٓ م ِ  ٱلَِلُٓ يكَُل ِفُٓ لَّٓ ٱلَِلُٓ  ءَاتىََٰ
هَآ  مَا ٓ إلَِّٓ نفَۡسًا ٓ بعَۡدَٓ ٱلَِلُٓ سَيَجۡعَلُٓ ءَاتىََٰ ا﴾ عُسۡر   يسُۡر 

 "풍족한 자는 그의 풍족함으로 부양하고, 

양식이 한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으로 부양토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오직 주신 만큼만 짐 지우시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후에 평이함을 두실 것이라." [앗-딸라끄: 7]. 

أةَِٓ حَقُّٓ مَا: رَجُلٓ  وسلم علي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وسَألََٓ جِ؟ عَلىَٓ ال مَر  عِمُهَآ: »قاَلَٓ الزَو   تطُ 
تَٓ إذِاَ سُوهَا طَعِم  تسََي تَٓ إذِاَ وَتكَ  رِبِٓ وَلَّٓ اك  هَٓ تضَ   «تقَُب حِٓ  وَلَّٓ ال وَج 

 한 교우가 하나님의 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 ‘하나님의 사도시여! 우리에 관한 

아내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시길 : 

“그대가 먹을 때 그녀도 먹는 것이며, 그대가 입을 

때 그녀도 입는 것이며, 얼굴을 때리지 않고, 

못생겼다 말하지 않는 것이라" 이맘 아흐마드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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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남편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 중의 

일부를 설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قهُُنَٓ عَلَي كُمٓ  وَلهَُنَٓ» وَتهُُنَٓ رِز   «باِل مَع رُوفِٓ وَكِس 

 "그리고 합당한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양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은 그대들의 의무 사항입니다." 

사히흐 무슬림.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ءِٓ كَفىَ»  «يقَوُتُٓ مَنٓ  يضَُي عَِٓ أنَٓ  إِث مًا باِل مَر 

 "부양해야 할 자를 방치하는 사람의 죄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다" 이맘 아흐마드 전승. 알-

캇따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양해야 할 

자"라는 말씀은 그가 반드시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지자께서, 희사를 

하려는 자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양식 이외에는 잉여분이 

없는데도, 보상을 바라며 자선을 베풀려 하지 말라. 

만약 그대가 가족들을 방치한다면, 그 자선 행위는 

오히려 죄로 변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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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고귀하게 여기는 이슬람은 아버지에게 

딸의 부양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لِدََٰ دهَنَُٓ يرُۡضِعۡنَٓ ﴿وَٱلۡوََٰ  وَعَلىَ ٱلرَضَاعَةَٓ  يتُمَِٓ أنَٓ أرََادَٓ لِمَنۡٓ كَامِلَيۡنِٓ  حَوۡلَيۡنِٓ أوَۡلََٰ
ٓ﴾ وَكِسۡوَتهُُنَٓ رِزۡقهُُنَٓ لَهُٓۥ ٱلۡمَوۡلوُدِٓ  بٱِلۡمَعۡرُوفِ 

 "어머니는 수유를 끝까지 채우고 싶어하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자식들에게 꼬박 두 해 동안 젖을 

물리노라. 아이아버지는 합당한 방식으로 

그녀들의 양식과 옷을 책임져야 하노라." [알-

바까라: 233].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은 

아버지에게 자녀를 합당한 방식으로 먹이고 입힐 

의무가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ضَع نَٓ فإَنِٓ }   { أجُُورَهنَُٓ فآَتوُهنَُٓ لكَُمٓ  أرَ 

 "그리하여 그녀들이 그대들을 위해 젖을 

물렸다면 그대들은 그녀들에게 삯을 주되}" [앗-

딸라끄: 6].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수유 비용을 

아버지에게 의무화하셨습니다. 이는 자녀의 부양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나타내며, '자녀'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 하디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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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힌드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말씀드렸습니다. "실로 

아부 쑤피얀은 인색한 사람인지라, 저는 그의 

재산에서 가져다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فِيكِٓ مَا خُذِي»  «باِل مَع رُوفِٓ وَوَلدَكَِٓ يكَ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충분한 만큼을 합당한 

방식으로 가져가십시오." 알-부카리 전승. 

선지자께서는 딸들과 자매들을 위한 지출에 

미덕이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تيَ نِٓ عَالَٓ مَنٓ » تيَ نِٓ أوَٓ  بَناَتٓ  ثلَََثَٓ أوَٓ  اب   يمَُوتَٓ أوَٓ   يَبنَِٓ حَتىَ أخََوَاتٓ  ثلَََثَٓ أوَٓ  أخُ 
بعَُي هِٓ وَأشََارَٓ. كَهَاتيَ نِٓ وَهُوَٓ أنَاَ كُن تُٓ عَن هُنَٓ  «وَال وُس طَى السَباَبَةِٓ بأِصُ 

 "두 딸이나 세 딸, 혹은 두 자매나 세 자매를 그들이 

독립하거나 본인이 죽을 때까지 부양하는 자는, 

나와 이 두 손가락처럼 함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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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분께서는 검지와 중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앗-씰씰라 앗-싸히하 296. 

20-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행위의 

영역에서 보상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란 영혼이 

신체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다음 심판의 날에 부활한 후, 영혼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옵니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 

다른 육신으로 이동하지 않으며, 다른 

육신으로 윤회되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닙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كُم قلُۡٓ ﴿۞ لَٓ ٱلذَِي ٱلۡمَوۡتِٓ مَلكَُٓ يَتوََفَىَٰ  ترُۡجَعوُنَ﴾ رَب كُِمۡٓ إلِىََٰٓ ثمَُٓ بكُِمۡٓ وُك ِ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너희에게 지정된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거두어갈 것이라. 그런 후 

너희의 주님께로 너희는 돌아갈 것이라” [앗-

사즈다: 11]. 육신의 죽음이란 영혼이 신체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다음 심판의 날에 



 

82 

부활한 후, 영혼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قَضَىَٰٓ ٱلَتيِٓ فَيمُۡسِكُٓ مَناَمِهَآ  فيِ تمَُتۡٓ لمَۡٓ وَٱلَتيِٓ مَوۡتهَِا حِينَٓ ٱلۡۡنَفسَُٓ يَتوََفىَ ٱلَِلُٓ ﴿
ٓ  وَيرُۡسِلُٓ ٱلۡمَوۡتَٓ عَلَيۡهَا ٓ  ٱلۡۡخُۡرَىَٰ ىٓ  أجََلٓ  إلِىََٰ سَمًّ لِكَٓ فيِ إنَِٓ مُّ تٓ  ذََٰ  يَتفَكََرُونَ﴾ ل ِقَوۡم ٓ لَۡ يََٰ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시간에 (이른) 그리고 

잠들어 있는 죽지 않은 영혼들을 거두어 가시노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죽음을 운명 지은 것(영혼)은 

가져가시되 나머지는 지정된 기한으로 

보내시노라. 진실로 그 안에는 숙고하는 자들을 

위한 징표가 있노라." [앗-주마르: 42].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حَٓ إنَِٓ»  «ال بَصَرُٓ تبَعَِهُٓ قبُضَِٓ إذِاَ الرُّ

 "실로 영혼이 거두어질 때, 시야는 그것을 

따르노라." 무슬림 전승 920, 죽음이란 행위의 

영역에서 보상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مَرۡجِعكُُمۡٓ إلَِيۡهِٓ ﴿  ءَامَنوُا ٓ ٱلذَِينَٓ لِيَجۡزِيَٓ يعُِيدهُُٓۥ ثمَُٓ ٱلۡخَلۡقَٓ يَبۡدؤَُا ٓ إِنَهُٓۥ حَقًّآ  ٱلَِلِٓ وَعۡدَٓ جَمِيع 
تِٓ وَعَمِلوُا ٓ لِحََٰ نۡٓ شَرَاب ٓ لهَُمۡٓ كَفَرُوا ٓ وَٱلذَِينَٓ بٱِلۡقِسۡطِٓ  ٱلصََٰ  بمَِا ألَِيمُٓ  وَعَذاَبٓ  حَمِيم ٓ م ِ

 ٓ﴾ يكَۡفرُُونَٓ وا ٓكَا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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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 모두가 돌아갈 곳은 실로 그분께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진리라. 실로 

그분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 후 그것을 

반복하시노라. 이는 (하나님과 사도를) 믿고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을 공정으로 보상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나 불신한 자들, 그들에게는 

부글거리는 물로 만들어진 음료와 고통스런 벌이 

있을 것이니, 그들이 저지르던 불신 때문이라." 

[유누스: 4]. 

영혼은 죽음 이후에 다른 육신으로 이동하지 

않으며, 다른 육신으로 윤회되지도 않습니다. 

윤회는 이성으로나 육감으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주장이며,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로부터 전승된 내용 중 그 어떠한 것도 

이러한 교리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21- 이슬람은 신앙의 핵심 요소를 믿으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에 

대한 믿음, -왜곡되기 전의- 타우라트(토라), 

인질(복음), 자부르(시편)와 꾸란과 같은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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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들에 대한 믿음,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한 믿음, 

그들의 끝막음이시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를 믿는 

것, 그리고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일 

이 현세의 삶이 끝이라면 생명과 존재는 

공허한 것으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운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슬람은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강조했던 신앙의 핵심 요소들을 

믿으라 말합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홀로 경배받으실 자격이 있으며, 그분 

외의 것을 경배하는 것은 거짓이고 그분 외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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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 대상은 거짓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오직 그분께만 합당하며 오직 그분께만 

올바르게 성립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증거들은 

8항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꾸란의 여러 

구절들에서 이 위대한 핵심 요소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ئكَِتِهۦِ بٱِلَِلِٓ ءَامَنَٓ كُلٓ  وَٱلۡمُؤۡمِنوُنَٓ  رَب ِهۦِ مِن إلَِيۡهِٓ أنُزِلَٓ بمَِا ٓ ٱلرَسُولُٓ ﴿ءَامَنَٓ
 وَكُتبُِهۦِ وَمَلََٰ 

قُٓ لَّٓ وَرُسُلِهۦِ ن أحََدٓ  بَيۡنَٓ نفَُر ِ سُلِهِ ۦٓ م ِ  وَإلَِيۡكَٓ رَبَناَ غُفۡرَانكََٓ وَأطََعۡنآَ  سَمِعۡناَ وَقاَلوُا ٓ رُّ
 ﴾ مَصِيرُٓٱلۡٓ

 "사도는 그의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진 것을 

믿으며 믿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모두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노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사도들 중 어떤 누구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더라. '우리는 들었고 

복종하였습니다. 저희의 주님!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귀착할 곳은 실로 당신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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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까라: 28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كِنَٓ وَٱلۡمَغۡرِبِٓ ٱلۡمَشۡرِقِٓ قِبَلَٓ وُجُوهَكُمۡٓ توَُلُّوا ٓ أنَ ٱلۡبِرَٓ لَيۡسَٓ ۞ ﴿  ءَامَنَٓ مَنۡٓ ٱلۡبِرَٓ وَلََٰ
ئكَِةِٓ ٱلۡۡ خِرِٓ وَٱلۡيَوۡمِٓ بٱِلَِلِٓ

بِٓ وَٱلۡمَلََٰ  نَٓ وَٱلۡكِتََٰ ۧـ  ٱلۡقرُۡبىََٰٓ ذوَِي حُب ِهۦِ عَلىََٰٓ ٱلۡمَالَٓ وَءَاتىَ وَٱلنَبِي ِ
كِينَٓ مَىَٰٓوَٱلۡيَتََٰٓ قاَبِٓ وَفيِ وَٱلسَا ئلِِينَٓ ٱلسَبِيلِٓ وَٱبۡنَٓ وَٱلۡمَسََٰ ةَٓ وَأقَاَمَٓ ٱلر ِ  وَءَاتىَ ٱلصَلَوَٰ

ةَٓ هَدوُا ٓ  إذِاَ بعِهَۡدِهِمۡٓ وَٱلۡمُوفوُنَٓ ٱلزَكَوَٰ بِرِينَٓ عََٰ  وَحِينَٓ وَٱلضَرَا ءِٓ ٱلۡبأَۡسَا ءِٓ فيِ وَٱلصََٰ
ٓ ئكَِٓ ٱلۡبأَۡسِ 

لََٰ  صَدَٓ ٱلذَِينَٓ أوُ 
ئكَِٓ قوُا ٓ 

لََٰ   ٓ﴾ ٱلۡمُتقَوُنَٓ همُُٓ وَأوُ 

 "그대들의 얼굴을 동쪽과 서쪽으로 돌리는 것이 

선이 아니라. 그러나 선이란, 하나님과 최후의 날과 

천사들과 성서와 선지자들을 믿고, 친척들과 

고아들과 불우한 자들과 장거리 이동 중인 자와 

구걸하는 자에게 그리고 노비나 포로(의 해방)을 

위해 자신이 애착하는 재산을 내주며, 성실히 

예배를 드리고 의무 희사금(자카)을 내는 

자들이며, 계약을 맺었을 때 자신의 계약을 

이행하는 자들이라. 또한 빈곤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전쟁시에 인내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진실된 자들이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알-바까라: 17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근본을 믿도록 

촉구하셨고, 이를 불신하는 자는 머나먼 방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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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 빠지게 된다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ٱلذَِينَٓ ﴿يََٰ أيَُّهَا بِٓ وَرَسُولِهۦِ بٱِلَِلِٓ ءَامِنوُا ٓ ءَامَنوُ  بِٓ رَسُولِهۦِ عَلىََٰٓ نَزَلَٓ ٱلذَِي وَٱلۡكِتََٰ  وَٱلۡكِتََٰ

ئكَِتِهۦِ بٱِلَِلِٓ يكَۡفرُۡٓ وَمَن قَبۡلُٓ  مِن أنَزَلَٓ ٱلذَِيٓ 
 لَٓضَٓ فقَدَۡٓ ٱلۡۡ خِرِٓ وَٱلۡيَوۡمِٓ وَرُسُلِهۦِ وَكُتبُِهۦِ وَمَلََٰ 
ٓ لََ   بعَِيدآً﴾ ضَلََٰ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도와, 

그분께서 그분의 사도에게 내리신 성서와, 

그분께서 이전에 내리신 성서를 믿으라.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과, 최후의 날을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실로 머나먼 방황을 하는 것이라." [안-니사: 136]. 

우마르 빈 알캇땁(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는 하디쓰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نمََآ( نُٓ بَي  مٓ  ذاَتَٓ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لهِٓ رَسُولِٓ عِن دَٓ نَح  نآَ طَلعََٓ إذِ ٓ يَو   شَدِيدُٓ رَجُلٓ  عَلَي 
 حَتىَ أحََد ٓ مِنآَ يعَ رِفهُُٓ وَلَّٓ السَفَرِٓ أثَرَُٓ عَلَي هِٓ يرَُى لَّٓ الشَعَرِٓ سَوَادِٓ شَدِيدُٓ الث ِياَبِٓ بَياَضِٓ
ِٓالنَٓ إلِىَ جَلَسَٓ ندََٓ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بيِ  بَتيَ هِٓ فأَسَ  بَتيَ هِٓ إلِىَ رُك   عَلىَٓ كَفَي هِٓ وَوَضَعَٓ رُك 
نيِ مُحَمَدُٓ ياَ: وَقاَلَٓ فَخِذيَ هِٓ بِر  لََمِٓ عَنِٓ أخَ  س  ِ :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لهِٓ رَسُولُٓ فقَاَلَٓ الۡ 

لََمُٓ» س  ِ هَدَٓ أنَٓ  الۡ  َٓ تشَ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لهِٓ رَسُولُٓ مُحَمَداً وَأنََٓ اللهُٓ إلَِّٓ إلَِهَٓ لَّٓ نٓ أ
تيَِٓ الصَلََةَٓ وَتقُِيمَٓ بَي تَٓ وَتحَُجَٓ رَمَضَانَٓ وَتصَُومَٓ الزَكَاةَٓ وَتؤُ  تطََع تَٓ إنِِٓ ال   إلَِي هِٓ اس 
ناَ: قاَلَٓ صَدقَ تَٓ: قاَلَٓ« سَبِيلًَٓ قهُُٓ ألَهُُٓيَسٓ  لَهُٓ فعََجِب  نيِ: قاَلَٓ وَيصَُد ِ بِر  يمَانِٓ عَنِٓ فأَخَ  ِ  الۡ 
مِنَٓ أنَٓ : »قاَلَٓ مِٓ وَرُسُلِهِٓ وَكُتبُِهِٓ وَمَلََئكَِتِهِٓ باِللِٓ تؤُ  خِرِٓ وَال يَو  مِنَٓ الْ   خَي رِهِٓ باِل قدَرَِٓ وَتؤُ 

هِٓ نيِ: قاَلَٓ صَدقَ تَٓ: قاَلَٓ« وَشَر ِ بِر  سَانِٓ عَنِٓ فأَخَ  ح  ِ  ترََاهُٓ كَأنَكََٓ اللهَٓ تعَ بدَُٓ نٓ أَٓ: »قاَلَٓ الۡ 
 «يَرَاكَٓ فإَنَِهُٓ ترََاهُٓ تكَُنٓ  لمَٓ  فإَ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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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새햐안 옷에 칠흑 같은 

머리의 그는 장거리 여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언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옆에 앉아 자신의 양 

무릎을 그분의 양 무릎에 대고 자신의 양 손을 

그분의 두 허벅지에 놓은 후 말했습니다. 

“무함마드여! 이슬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고, 예배를 

드리고, 의무희사금을 내며, 라마단 달을 단식하고, 

능력이 허락되는 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질문한 자가 

답변한 자에게 옳다고 말하니,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믿음(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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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천사들을 

믿고, 그분의 성서들을 믿고, 그분의 사도들을 믿고, 

최후의 날을 믿으며,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운명을 믿는 것이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신앙(이흐산)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대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오. 

그대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실로 하나님은 

그대를 보고 계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종말의 날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질문받는 자는 

질문하는 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종말의 날의 

징조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낳으며, 맨발의 벌거벗은 가난한 목동들이 서로 

건물을 높이 지으려 경쟁하는 것이오.” 그 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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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났으며 저는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마르. 질문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브리엘 천사라. 

그대들에게 여러분의 종교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가 온 것이라. 사히흐 무슬림 8. 이 하디스에서 

가브리엘 천사(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와서 종교의 단계인 이슬람, 이만, 

이흐산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무함마드께서 답변하셨고, 그 후 사도 

무함마드께서 교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에게 이 분은 그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기 

위해 온 가브리엘 천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고, 사도 무함마드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으며, 그분의 교우들이 보존하여 그 이후 

사람들에게 전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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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천사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 특정한 형상으로 만드시고 

위대한 임무들을 맡기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훌륭한 임무 중 하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천사들 중 가장 

훌륭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사도들에게 계시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لُٓ ﴿ ئكَِةَٓ ينَُز ِ
وحِٓ ٱلۡمَلََٰ  ا ٓ أنَۡٓ عِباَدِهِ ۦٓ مِنۡٓ يَشَا ءُٓ مَن عَلىََٰٓ أمَۡرِهۦِ مِنۡٓ بٱِلرُّ هَٓ لَّ ٓ أنََهُٓۥ أنَذِرُو   إلَِّ ٓ إلََِٰ

 ٓ﴾ فٱَتقَوُنِٓ أنَآَ 

 "그분께서는 당신의 명령으로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종복들 중 원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내리시니 '그대들은 경고하라. 실로 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니, 나를 경외하라'고 

하셨노라." [알-나흘: 2].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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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مَِينَٓ رَب ِٓ لَتنَزِيلُٓ وَإِنَهُٓۥ ﴿ وحُٓ بِهِٓ نَزَلَٓ ﴾192﴿ ٱلۡعََٰ  قلَۡبكَِٓ عَلىََٰٓ ﴾193﴿ ٱلۡۡمَِينُٓ ٱلرُّ
ٓ  بلِِسَانٓ  ﴾194﴿ ٱلۡمُنذِرِينَٓ مِنَٓ لِتكَُونَٓ بِينٓ  عَرَبيِ   ٱلۡۡوََلِينَٓ زُبرُِٓ لفَِي وَإِنَهُٓۥ ﴾195﴿ مُّ

﴿196﴾ } 

 "실로 이것(꾸란)은 만유의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라. (192) 

 신뢰받는 영혼(가브리엘 천사)이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으니, (193) 

 그대(무함마드)의 마음에 내려 그대가 

경고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며 (194) 

 명백한 아랍어로 되었노라. (195) 

 그리고 진실로 이것(꾸란)은 이전 선조들의 

성서들에도 들어 있노라." (196) [앗-슈아라: 192-

196]. 

셋째: 왜곡되기 전의 타우라(토라), 인질(복음), 

자부르(시편)와 같은 계시 성서들과 꾸란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ٱلذَِينَٓ ﴿يََٰ أيَُّهَا بِٓ وَرَسُولِهۦِ بٱِلَِلِٓ ءَامِنوُا ٓ ءَامَنوُ  بِٓ رَسُولِهۦِ عَلىََٰٓ نَزَلَٓ ٱلذَِي وَٱلۡكِتََٰ  وَٱلۡكِتََٰ

ئكَِتِهۦِ بٱِلَِلِٓ يكَۡفرُۡٓ وَمَن قَبۡلُٓ  مِن أنَزَلَٓ ٱلذَِيٓ 
 لَٓضَٓ فقَدَۡٓ ٱلۡۡ خِرِٓ وَٱلۡيَوۡمِٓ وَرُسُلِهۦِ وَكُتبُِهۦِ وَمَلََٰ 
ٓ لََ   بعَِيدآً﴾ ضَ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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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도와, 

그분께서 그분의 사도에게 내리신 성서와, 

그분께서 이전에 내리신 성서를 믿으라.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과, 최후의 날을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실로 머나먼 방황을 하는 것이라." [안-니사: 13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عَلَيۡكَٓ ﴿نَزَلَٓ ا بٱِلۡحَق ِٓ ٱلۡكِتََٰ ق  ةَٓ وَأنَزَلَٓ يدَيَۡهِٓ بَيۡنَٓ ل ِمَا مُصَد ِ نجِيلَٓ ٱلتوَۡرَىَٰ  مِن ﴾3﴿ وَٱلِۡۡ
ى قَبۡلُٓ تِٓ كَفَرُوا ٓ ٱلذَِينَٓ إنَِٓ ٱلۡفرُۡقاَنَٓ  وَأنَزَلَٓ ل ِلناَسِٓ هدُ  ٓ  عَذاَب ٓ لهَُمۡٓ ٱلَِلِٓ بـَِٔايََٰ  وَٱلَِلُٓ شَدِيد 

 { ٓ﴾4﴿ ٱنتقِاَمٓ  ذوُ عَزِيز ٓ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진리로 가득한 

성서(꾸란)를 내리셨으니, 그 이전의 것(성서들)을 

확증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타우라(토라)와 인질(복음)을 내리셨도다.(3) 

 이전에, 인류를 위한 길잡이로서 내려진 것이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분별의 서를 내리셨도다. 실로 

하나님의 징표들을 불신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혹독한 벌이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존엄하신 

분이며 응징의 소유자시라." (4) [알루-이므란: 3-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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ئكَِتِهۦِ بٱِلَِلِٓ ءَامَنَٓ كُلٓ  وَٱلۡمُؤۡمِنوُنَٓ  رَب ِهۦِ مِن إلَِيۡهِٓ أنُزِلَٓ بمَِا ٓ ٱلرَسُولُٓ ءَامَنَٓ ﴿
 وَكُتبُِهۦِ وَمَلََٰ 

قُٓ لَّٓ وَرُسُلِهۦِ ن أحََدٓ  بَيۡنَٓ نفَُر ِ سُلِهِ ۦٓ م ِ  وَإلَِيۡكَٓ رَبَناَ غُفۡرَانكََٓ وَأطََعۡنآَ  سَمِعۡناَ وَقاَلوُا ٓ رُّ
 ﴾ مَصِيرُٓٱلۡٓ

 "사도는 그의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진 것을 

믿으며 믿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모두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노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사도들 중 어떤 누구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더라. “우리는 들었고 

복종하였습니다. 저희의 주님!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귀착할 곳은 실로 당신이십니다." [알-

바까라: 285].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أنُزِلَٓ وَمَا ٓ عَلَيۡنآَ أنُزِلَٓ وَمَا ٓ بٱِلَِلِٓ ءَامَناَ قلُۡٓ ﴿ هِيمَٓ عَلىََٰ عِيلَٓ إِبۡرََٰ قَٓ وَإِسۡمََٰ  وَإِسۡحََٰ
قُٓ لَّٓ رَب ِهِمۡٓ مِن وَٱلنَبِيُّونَٓ وَعِيسَىَٰٓ مُوسَىَٰٓ أوُتيَِٓ وَمَا ٓ وَٱلۡۡسَۡباَطِٓ وَيعَۡقوُبَٓ  بَيۡنَٓ نفَُر ِ

نۡهُمۡٓ أحََدٓ   ٓ﴾٩٥ مُسۡلِمُونَٓ ٓۥلَهُٓ وَنَحۡنُٓ م ِ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내려진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내려진 것과, 

모세와 예수와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노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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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무슬림)들이라.'" [알루-이므란: 84]. 

넷째: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한 믿음입니다. 역사상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믿어야 하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종교, 규범을 전달하였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 ٓ  أنُزِلَٓ وَمَا ٓ إلَِيۡناَ أنُزِلَٓ وَمَا ٓ بٱِلَِلِٓ ءَامَناَ قوُلوُ  مَٓ إلِىََٰ ۧـ هِ عِيلَٓ إِبۡرََٰ قَٓ وَإِسۡمََٰ  وَإِسۡحََٰ
 لَّٓ رَب هِِمۡٓ مِن ٱلنَبِيُّونَٓ أوُتيَِٓ وَمَا ٓ وَعِيسَىَٰٓ مُوسَىَٰٓ أوُتيَِٓ وَمَا ٓ وَٱلۡۡسَۡباَطِٓ وَيعَۡقوُبَٓ

قُٓ  ﴾ مُسۡلِمُونَٓ لَهُٓۥ وَنَحۡنُٓ نۡهُمۡٓم ِٓ أحََدٓ  بَيۡنَٓ نفَُر ِ

 "그대들(무슬림들)은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내려진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내려진 것과, 

모세와 예수에게 주어진 것과,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노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누구도 구별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무슬림)들이라'" [알-바까라: 

13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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ئكَِتِهۦِ بٱِلَِلِٓ ءَامَنَٓ كُلٓ  وَٱلۡمُؤۡمِنوُنَٓ  رَب ِهۦِ مِن إلَِيۡهِٓ أنُزِلَٓ بمَِا ٓ ٱلرَسُولُٓ ءَامَنَٓ ﴿
 وَكُتبُِهۦِ وَمَلََٰ 

قُٓ لَّٓ وَرُسُلِهۦِ ن أحََدٓ  بَيۡنَٓ نفَُر ِ سُلِهِ ۦٓ م ِ  وَإلَِيۡكَٓ رَبَناَ غُفۡرَانكََٓ وَأطََعۡنآَ  سَمِعۡناَ وَقاَلوُا ٓ رُّ
 ﴾ مَصِيرُٓٱلۡٓ

 "사도는 그의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진 것을 

믿으며 믿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모두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노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사도들 중 어떤 누구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더라. “우리는 들었고 

복종하였습니다. 저희의 주님!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귀착할 곳은 실로 당신이십니다”" [알-

바까라: 28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أنُزِلَٓ وَمَا ٓ عَلَيۡنآَ أنُزِلَٓ وَمَا ٓ بٱِلَِلِٓ ءَامَناَ قلُۡٓ ﴿ هِيمَٓ عَلىََٰ عِيلَٓ إِبۡرََٰ قَٓ وَإِسۡمََٰ  وَإِسۡحََٰ
قُٓ لَّٓ رَب ِهِمۡٓ مِن وَٱلنَبِيُّونَٓ وَعِيسَىَٰٓ مُوسَىَٰٓ أوُتيَِٓ وَمَا ٓ وَٱلۡۡسَۡباَطِٓ وَيعَۡقوُبَٓ  بَيۡنَٓ نفَُر ِ

نۡهُمۡٓ أحََدٓ   ﴾ مُسۡلِمُونَٓ ٓۥلَهُٓ وَنَحۡنُٓ م ِ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내려진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내려진 것과, 

모세와 예수와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노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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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무슬림)들이라”" [알루-이므란: 84]. 

그리고 그들의 끝막음이시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의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를 믿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قَٓ ٱلَِلُٓ أخََذَٓ وَإذِۡٓ ﴿ نَٓ مِيثََٰ ۧـ ن ءَاتيَۡتكُُمٓ لمََا ٓ ٱلنَبِي ِ بٓ  م ِ قٓ  رَسُولٓ  جَا ءَكُمۡٓ ثمَُٓ وَحِكۡمَةٓ  كِتََٰ صَد ِ  مُّ
لِكُمۡٓ عَلىََٰٓ وَأخََذۡتمُۡٓ ءَأقَۡرَرۡتمُۡٓ قاَلَٓ وَلَتنَصُرُنَهُ ۥٓ بِهۦِ لَتؤُۡمِننَُٓ مَعكَُمۡٓ ل ِمَا ا ٓ إِصۡرِيٓ  ذََٰ  قاَلوُ 

نَٓ مَعكَُم وَأنَآَ  فٱَشۡهَدوُا ٓ قاَلَٓ رَرۡنآَ أقَۡٓ هِدِينَٓ﴾ م ِ  ٱلشََٰ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부터 

성약을 받으셨노라. “실로 내가 그대들에게 성서와 

지혜를 준 후에, 그대들이 가진 것을 확증하는 

사도가 그대들에게 왔을 때, 그대들은 진실로 그를 

믿고 그를 도와야 하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노라. 

“그대들은 동의하였는가, 그리고 그에 관해 

그대들은 나와의 무거운 약속을 맺었는가?” 그들이 

말하였노라. “저희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노라. “그렇다면 그대들은 증언하라. 

그리고 나는 그대들과 함께 증언하는 자들 중의 

하나라”" [알루 이므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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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슬람은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포괄적으로 믿을 것을 의무화하며, 그들의 

마지막이신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믿을 것을 

의무화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يََٰ أهَۡلَٓ ﴿قلُۡٓ ةَٓ تقُِيمُوا ٓ حَتىََٰٓ شَيۡءٓ  عَلىََٰٓ لَسۡتمُۡٓ ٱلۡكِتََٰ نجِيلَٓ ٱلتوَۡرَىَٰ  إلَِيۡكُم أنُزِلَٓ وَمَا ٓ وَٱلِۡۡ
ن  ٓ﴾ رَب كُِمۡٓ  م ِ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성서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토라와 복음과 그대들의 

주님으로부터 그대들에게 내려진 것(꾸란)을 

지키지 전까지는 그대들에게 어떤 것도 없노라'" 

[알-마이다: 68].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يََٰ أهَۡلَٓ قلُۡٓ ﴿  بِهۦِ نشُۡرِكَٓ وَلَّٓ ٱلَِلَٓ إلَِّٓ نعَۡبدَُٓ ألََّٓ وَبَيۡنكَُمۡٓ بَيۡنَناَ سَوَا ءِٓ  كَلِمَةٓ  إلِىََٰٓ تعَاَلَوۡا ٓ ٱلۡكِتََٰ
ا ا بَعۡضًا بعَۡضُناَ يَتخَِذَٓ وَلَّٓ شَيۡ ـ  نٓ أرَۡباَب   بأِنَاَ ٱشۡهَدوُا ٓ فقَوُلوُا ٓ توََلَوۡا ٓ فإَنِ ٱلَِلِٓ  دوُنِٓ م ِ

 ﴾ مُسۡلِمُونَٓ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성서의 

사람들(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여. 우리와 

그대들에게 동일한 (다음의) 말씀으로 오라.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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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께 어떤 대등한 존재를 두지 않으며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주님으로 삼지 

않겠노라’” 그 후에도 그들이 돌아선다면 

그대들(무슬림들)은 말하라. “그대들은 우리가 

무슬림임을 증언하시오”'" [알루 이므란: 64]. 

선지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신하는 자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알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 ٱلۡمُرۡسَلِينَٓ نوُح ٓ قَوۡمُٓ كَذبََتۡٓ ﴿

 "노아의 백성은 사도들을 부정하였도다." [앗-

슈아라: 105]. 노아 이전에 어떠한 사도도 파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그를 부정했을 때, 그들이 

그를 부정한 행위는 곧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초대하는 진리는 하나이며 그들의 목적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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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마지막 날, 즉 심판의 날을 믿는 

것입니다. 이 현세가 종료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필 천사(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명하시어 기절의 나팔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은 모든 자들은 기절하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فيِ مَن فَصَعِقَٓ ٱلصُّورِٓ فيِ وَنفُِخَٓ ﴿ وََٰ  ثمَُٓ ٱلَِلُٓ  شَا ءَٓ مَن إلَِّٓ ٱلۡۡرَۡضِٓ فيِ وَمَن ٱلسَمََٰ
 ﴾ يَنظُرُونَٓ قِياَمٓ  همُۡٓ فإَذِاَ أخُۡرَىَٰٓ فِيهِٓ نفُِخَٓ

 "나팔이 불리니 (일곱) 하늘에 있던 자들과 땅에 

있던 자들은 (모두) 기절할 것이나 하나님깨서 

원하시는 자는 예외라. 그런 후 그것(나팔)이 다시 

불리니, 이제 그들은 바라보면서 서 있노라" [앗-

주마르: 68].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만 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말아 접으실 

것입니다. 이는 지고하신 그분의 다음과 같은 

말씀과 같습니다: 

ِٓ ٱلسَمَا ءَٓ نَطۡوِي ﴿يَوۡمَٓ جِل ِٓ كَطَي   إِناَ عَلَيۡناَ ٓ  وَعۡداً نُّعِيدهُُ ۥٓ خَلۡقٓ  أوََلَٓ بدَأَۡناَ ٓ كَمَا لِلۡكُتبُِ ٓ ٱلس ِ
عِلِينَٓ كُناَ  ٓ﴾ 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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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말아 접듯이 하늘을 

접어버릴 그날, 내가 첫 번째 창조를 시작한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반복할 것이라. 내가 지킬 약속으로서 

실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 [알-안비야: 10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وَٱلۡۡرَۡضُٓ قدَۡرِهۦِ حَقَٓ ٱلَِلَٓ قدَرَُوا ٓ وَمَا ﴿ مَةِٓ يَوۡمَٓ قَبۡضَتهُُٓۥ جَمِيع  تُٓ ٱلۡقِيََٰ وََٰ تُ ٓ وَٱلسَمََٰ  مَطۡوِيََٰ
نَهُٓۥ بِيمَِينِهِ ۦٓ لىََٰٓ سُبۡحََٰ  ٓ﴾ يشُۡرِكُونَٓ عَمَا وَتعَََٰ

 "그들은 하나님을 평가함에 그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노라. 심판의 날 그 모든 땅은 그분의 

한 움큼이 될 것이며 (일곱) 하늘은 그분의 

오른손에 의해 말려진 것이 될 것이라. 그들이 감히 

(그분께) 대등한 존재를 두다니, 그분께서는 

완벽하신 분이며 지고하시노라!" [앗-주마르: 67].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 السَمَاوَاتِٓ وَجَلَٓ عَزَٓ اللهُٓ يَط وِي» نىَٓ بِيدَِهِٓ يأَ خُذهُنَُٓ ثمَُٓ ال قِياَمَةِٓ يَو  يمُ   أنَاَ: يقَوُلُٓ ثمَُٓ ال 
رََضِينَٓ يَط وِي ثمَُٓ. ال مُتكََب ِرُونَٓ أيَ نَٓ ال جَباَرُونَ؟ أيَ نَٓ ال مَلِكُٓ  أنَاَ: يقَوُلُٓ ثمَُٓ بِشِمَالِهِٓ الۡ 
 «ال مُتكََب ِرُونَ؟ أيَ نَٓ ال جَباَرُونَ؟ نَٓأيَٓ  ال مَلِكُٓ

 "존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하늘들을 말아 접으신 다음 그것들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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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들은 어디 있느냐? 오만한 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땅들을 말아 접어 

그분의 왼손에 쥐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라. 

폭군들은 어디 있느냐? 오만한 자들은 어디 

있느냐?'" 무슬림 전승.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하시어 

다시 한 번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즉시 일어서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رَىَٰٓ فِيهِٓ نفُِخَٓ ثمَُٓ}   {يَنظُرُونَٓ قِياَمٓ  همُٓ  فإَذِاَ أخُ 

 "나팔이 불리니 (일곱) 하늘에 있던 자들과 땅에 

있던 자들은 (모두) 기절할 것이나 하나님깨서 

원하시는 자는 예외라. 그런 후 그것(나팔)이 다시 

불리니, 이제 그들은 바라보면서 서 있노라" [앗-

주마르: 68].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부활시킨 후, 

그들을 모아 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عَنۡهُمۡٓ ٱلۡۡرَۡضُٓ تشََقَقُٓ ﴿يَوۡمَٓ لِكَٓ سِرَاع  ٓ﴾ عَلَيۡناَ حَشۡرٓ  ذََٰ  يَسِير 



 

103 

 "그날 대지가 그들로부터 갈라지고 그들은 

서둘러 (나오니) 이것은 실로 나에게는 손쉬운 

소집이라." [까프: 4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رِزُونَٓ  همُ ﴿يَوۡمَٓ ٓ  مِنۡهُمۡٓ ٱلَِلِٓ عَلىَ يَخۡفىََٰٓ لَّٓ بََٰ ِٓ ٱلۡيَوۡمَٓ  ٱلۡمُلۡكُٓ ل ِمَنِٓ شَيۡء  حِدِٓ لِِلَ  ﴾ ٱلۡقهََارِٓ ٱلۡوََٰ

 "그날 실로 그들은 앞으로 나올 것이니 그들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 

이날의 주권은 누구의 소유인가? 한 분이시자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라." [가피르: 16]. 

이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억압받은 자는 억압한 자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고, 모든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كُلُّٓ تجُۡزَىَٰٓ ٱلۡيَوۡمَٓ ﴿  ٱلۡحِسَابِٓ﴾ سَرِيعُٓ ٱلَِلَٓ إنَِٓ ٱلۡيَوۡمَٓ  ظُلۡمَٓ لَّٓ كَسَبَتۡ ٓ بمَِا نفَۡسِ 

 "그날 모든 영혼은 자신의 행위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그날에는 어떠한 부당함도 없도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셈하심에 신속한 분이라." [가피르: 

1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مِثۡقاَلَٓ يَظۡلِمُٓ لَّٓ ٱلَِلَٓ ﴿إنَِٓ عِفۡهَا حَسَنَةٓ  تكَُٓ وَإنِ ذرََة  ا﴾ أجَۡرًا لدَنُۡهُٓ مِن وَيؤُۡتِٓ يضََُٰ  عَظِي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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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하나님께서는 티끌의 무게라도 부당히 

다루지 않으시노라. 만일 그것이 선행이라면 

그분께서는 그것을 불려주실 것이며 그분에게서 

비롯한 위대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 " [안-니사: 40].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티끌만큼의 무게라도 선행을 실천한 자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며, (7) 

ا ذرََةٓ  مِثۡقاَلَٓ يعَۡمَلۡٓ وَمَن  {﴾8﴿ يَرَهُٓۥ شَر  

 티끌만큼의 무게라도 악행을 저지른 자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8) [앗-잘잘라: 7-8].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زِينَٓ وَنَضَعُٓ ﴿ مَةِٓ لِيَوۡمِٓ ٱلۡقِسۡطَٓ ٱلۡمَوََٰ ٓ تظُۡلمَُٓ فلَََٓ ٱلۡقِيََٰ آ  نفَۡس  نۡٓ حَبَةٓ  مِثۡقاَلَٓ كَانَٓ وَإنِ شَيۡ ـ   م ِ
سِبِينَٓ﴾ بِناَ وَكَفىََٰٓ بهَِآ  أتَيَۡناَ خَرۡدلَٓ   حََٰ

 "나는 부활의 날을 위해 공정의 저울을 놓을 

것이니 그 어떤 이의 그 어떤 것도 부당히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겨자씨의 

무게만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가져올 

것이니 계산자는 나만으로 충분하노라." [알-

안비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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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과 심판 후에는 보응이 따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악과 불신을 행한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يَوۡمَئذِٓ  ٱلۡمُلۡكُٓ ﴿ َ تِٓ وَعَمِلوُا ٓ ءَامَنوُا ٓ فٱَلذَِينَٓ بَيۡنهَُمۡٓ  يَحۡكُمُٓ لِل ِ لِحََٰ تِٓ فيِ ٱلصََٰ  ٱلنعَِيمِٓ جَنََٰ
تِناَ وَكَذبَوُا ٓ كَفَرُوا ٓ وَٱلذَِينَٓ ﴾56﴿ ئكَِٓ بـَِٔايََٰ

لََٰ  هِينٓ  عَذاَب ٓ لهَُمۡٓ فأَوُ   { ﴾57﴿ مُّ

 "그날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들 사이를 심판하실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도를) 믿고 선행을 실천한 자들은 기쁨의 천국에 

있을 것이며, (56) 

 그러나 불신하며 나의 징표들을 부인하는 자, 

이들에게는 치욕의 벌이 있을 것이라." (57) [알-

핫즈: 56-57]. 만일 이 현세의 삶이 끝이라면 생명과 

존재는 공허한 것으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كُمۡٓ أنَمََا أفََحَسِبۡتمُۡٓ ﴿ ا خَلقَۡنََٰ  ﴾ ترُۡجَعوُنَٓ لَّٓ إلَِيۡنآَ وَأنَكَُمۡٓ عَبَث 

 "내가 너희를 장난으로 창조하였다고 

생각했던가?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알-무으미눈: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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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운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미 기록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سَۡقطُُٓ وَمَا وَٱلۡبَحۡرِ ٓ ٱلۡبَر ِٓ فيِ مَا وَيعَۡلمَُٓ هُوَ ٓ إِلَّٓ يعَۡلمَُهَا ٓ لَّٓ ٱلۡغَيۡبِٓ مَفاَتحُِٓ وَعِندهَُٓۥ ۞ ﴿
تِٓ فيِ حَبَةٓ  وَلَّٓ يعَۡلمَُهَا إلَِّٓ وَرَقَةٓ  مِن ٓ وَلَّٓ رَطۡبٓ  وَلَّٓ ٱلۡۡرَۡضِٓ ظُلمََُٰ  فيِ إلَِّٓ ياَبِس 

بٓ  بِينٓ  كِتََٰ  ٓ﴾ مُّ

 "그분께는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가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그것(열쇠)을 아시노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육지와 바다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니, 

그 어떤 낙엽이 떨어지든 그분께서는 어김없이 

그것을 알고 계시노라. 대지의 어둠 속 낟알도, 

촉촉한 것이든 메마른 것이든 항상 그것은 분명한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라." [알-안암: 59].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아우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سَبۡعَٓ خَلَقَٓ ٱلذَِي ﴿ٱلَِلُٓ وََٰ ا ٓ بَيۡنهَُنَٓ ٱلۡۡمَۡرُٓ يَتنََزَلُٓ مِثۡلهَُنَٓ  ٱلۡۡرَۡضِٓ وَمِنَٓ سَمََٰ  أنََٓ لِتعَۡلمَُو 
ا﴾ شَيۡءٓ  بكُِل ِٓ أحََاطَٓ قدَۡٓ ٱلَِلَٓ وَأنََٓ قدَِير ٓ شَيۡءٓ  كُل ِٓ عَلىََٰٓ ٱلَِلَٓ  عِلۡ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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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하늘을 창조하시고 지구로부터 그와 

유사한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하늘과 지구) 사이에 

내려오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며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아우르고 계심을 그대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앗-딸라끄: 12]. 그리고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셨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 원인들을 

용이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مُلۡكُٓ لَهُٓۥ ﴿ٱلذَِي وََٰ ا يَتخَِذۡٓ وَلمَۡٓ وَٱلۡۡرَۡضِٓ ٱلسَمََٰ  ٱلۡمُلۡكِٓ فيِ شَرِيك ٓ لَهُٓۥ يكَُن وَلمَۡٓ وَلدَ 
ا فقَدَرََهُٓۥ شَيۡءٓ  كُلَٓ وَخَلقََٓ  ٓ﴾ تقَۡدِير 

 "그분은 하늘과 대지의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자식을 두지 않으셨고 주권에 있어 

그분과 대등한 존재가 없노라 .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을 완벽히 

조절하셨노라." [알-푸르깐: 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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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무한한 지혜를 지니고 계십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حِكۡمَةُ 

لِغَة    ٱلنُّذرُُٓ﴾ تغُۡنِٓ فمََا بََٰ

 "(이것은) 심오한 지혜로서, 그럼에도 경고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노라." [알-까마르: 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فيِ ٱلۡۡعَۡلىََٰٓ ٱلۡمَثلَُٓ وَلَهُٓ عَلَيۡهِٓ  أهَۡوَنُٓ وَهُوَٓ يعُِيدهُُٓۥ ثمَُٓ ٱلۡخَلۡقَٓ يَبۡدؤَُا ٓ ٱلذَِي ﴿وَهُوَٓ وََٰ  ٱلسَمََٰ
ٓ  ٱلۡحَكِيمُٓ﴾ ٱلۡعَزِيزُٓ وَهُوَٓ وَٱلۡۡرَۡضِ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 후 그것을 반복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며, 그것은 그분께 쉬운 일이니라. 

하늘과 땅에서 최고의 칭송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라." [알-룸: 2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혜로써 묘사하셨고 당신을 '알-하킴(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 명명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 لَّ ٓ أنََهُٓۥ ٱلَِلُٓ ﴿شَهِدَٓ ئكَِةُٓ هُوَٓ إلَِّٓ إلََِٰ
لوُا ٓ وَٱلۡمَلََٰ  ا ٱلۡعِلۡمِٓ وَأوُ  هَٓ لَّ ٓ بٱِلۡقِسۡطِٓ  قاَ ئمَِ   هُوَٓ إلَِّٓ إلََِٰ

 ٱلۡحَكِيمُٓ﴾ ٱلۡعَزِيزُٓ

 "하나님께서 공정을 구현하시며  증언하시길 

당신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하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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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과 지식을 지닌 자들도 증언하였노라.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현명하신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알루 이므란: 18]. 

하나님께서는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뢸 것이라고 

알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بۡهُمۡٓ ﴿إنِ  ٱلۡحَكِيمُٓ﴾ ٱلۡعَزِيزُٓ أنَتَٓ فإَنِكََٓ لهَُمۡٓ تغَۡفِرۡٓ وَإنِ عِباَدكَُٓ  فإَنِهَُمۡٓ تعُذَ ِ

 "만일 당신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면 실로 그들은 

당신의 종복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알-

마이다: 118].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 곁에 있던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를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مُوسَىَٰ  ٱلۡحَكِيمُٓ﴾ ٱلۡعَزِيزُٓ ٱلَِلُٓ أنَاَ إِنَهُ ۥٓ ﴿يََٰ

 "모세여! 진실로 나는 가장 존엄하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니라." [알-나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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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꾸란을 지혜로움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ال ر ٓ تهُُٓۥ أحُۡكِمَتۡٓ كِتََٰ لَتۡٓ ثمَُٓ ءَايََٰ ٓ﴾ حَكِيمٓ  لدَنُۡٓ مِنٓ فصُ ِ  خَبِير 

 "알리프.람.라. (이것은) 그 징표가 완벽해지고 

상세히 설명된 성서로서, 지혜롭고 (일에) 밝으신 

분에게서 온 것이라." [후드: 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كَٓ ﴿ ٓ  مِمَا ٓ ذََٰ هًا ٱلَِلِٓ مَعَٓ تجَۡعَلۡٓ وَلَّٓ ٱلۡحِكۡمَةِٓ  مِنَٓ رَبُّكَٓ إلَِيۡكَٓ أوَۡحَىَٰ  فيِ فَتلُۡقىََٰٓ ءَاخَرَٓ إلََِٰ
ا جَهَنمََٓ  مَدۡحُورًا﴾ مَلوُم 

 "이것은 그대의 주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하신 

지혜 중 일부라. 그대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비난받고 내쫓긴 채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 [알-이스라: 39]. 

22-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도 없도록 보호받으며, 이성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도덕이 거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선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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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주권(알-

루부비야)이나 신성(알-울루히야)의 특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도 없도록 보호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ئكَِةِٓ مِنَٓ يَصۡطَفِي ﴿ٱلَِلُٓ
ٓ ٱلۡمَلََٰ  ٓ وَمِنَٓ رُسُلَ  ٓ﴾ سَمِيعُٓ  ٱلَِلَٓ إنَِٓ ٱلناَسِ   بَصِير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에서 사도들을 

선택하시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하시니라.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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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라." [알-핫즈: 

75].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ٱلَِلَٓ إنَِٓ ۞ ﴿ ا ءَادمََٓ ٱصۡطَفىََٰ هِيمَٓ وَءَالَٓ وَنوُح  نَٓ وَءَالَٓ إِبۡرََٰ لمَِينَٓ﴾ عَلىَ عِمۡرََٰ  ٱلۡعََٰ

 "실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이들 

중에서도 특히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가문과 

이므란의 가문을 선택하셨노라." [알루 이므란: 33].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قاَلَٓ ﴿ مُوسَىَٰ تيِ ٱلناَسِٓ عَلىَ ٱصۡطَفَيۡتكَُٓ إِن يِ يََٰ لََٰ مِي بِرِسََٰ  وَكُن ءَاتيَۡتكَُٓ مَا ٓ فَخُذۡٓ وَبكَِلََٰ
نَٓ كِرِينَٓ﴾ م ِ  ٱلشََٰ

 "실로 나는 나의 메시지와 나의 말씀으로써,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너(모세)를 선택하였노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받고, 감사하는 자들 

중의 하나가 되거라" [알-아으라프: 144].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은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고 있으며, 천사들이 계시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مُٓ ﴿  فإَنَِهُٓۥ رَسُولٓ  مِن ٱرۡتضََىَٰٓ مَنِٓ إلَِّٓ ﴾26﴿ أحََداً غَيۡبِهۦِ ٓ عَلىََٰٓ يظُۡهِرُٓ فلَََٓ ٱلۡغَيۡبِٓ عََٰ
ا خَلۡفِهۦِ وَمِنۡٓ يدََيۡهِٓ بَيۡنِٓ مِنٓ  يَسۡلكُُٓ تِٓ أبَۡلغَوُا ٓ قدَۡٓ أنَ ل ِيعَۡلمََٓ ﴾27﴿ رَصَد  لََٰ  رَب هِِمۡٓ رِسََٰ

ا شَيۡءٓ  كُلَٓ حۡصَىَٰٓوَأَٓ لدَيَۡهِمۡٓ بمَِا وَأحََاطَٓ  {﴾28﴿ عَد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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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것도 아시는 분.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여주지 않으시노라. (26) 

 그러나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는 예외로서 

실로 그분께서는 그의 앞쪽과 그의 뒤쪽 사이에 

엄호하는 자들을 보내시노라. (27) 

 이는, 그들(이전 사도들)이 이미 그들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음을 그(사도)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을 

아우르시며 모든 것을 숫자로 헤아리셨노라" (28) 

[알-진: 26-28].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رِسَالَتهَُ ۥٓ بلَغَۡتَٓ فمََا تفَۡعَلۡٓ لمَۡٓ وَإنِ رَب كَِٓ  مِن إلَِيۡكَٓ أنُزِلَٓ مَا ٓ بلَ ِغۡٓ ٱلرَسُولُٓ يََٰ أيَُّهَا ﴿۞
ٓ مِنَٓ يعَۡصِمُكَٓ وَٱلَِلُٓ فِرِينَ﴾ ٱلۡقَوۡمَٓ يَهۡدِي لَّٓ ٱلَِلَٓ إنَِٓ ٱلناَسِ   ٱلۡكََٰ

 "사도여!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내려진 것(꾸란)을 전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그대를 

수호해 주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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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노라." [알-마이다: 67].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سُلَ  رِينَٓ ﴿رُّ بَش ِ ٓ ٱلَِلِٓ عَلىَ لِلناَسِٓ يكَُونَٓ لِئلَََٓ وَمُنذِرِينَٓ مُّ
سُلِٓ  بعَۡدَٓ حُجَةُ   ٱلَِلُٓ وَكَانَٓ ٱلرُّ

آ﴾ عَزِيزًا  حَكِيم 

 "사도여!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내려진 것(꾸란)을 전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그대를 

수호해 주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무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노라." [안-니사: 165].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므로, 그분의 

메시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هُٓ لقََطَعۡناَ ثمَُٓ ﴾45﴿ بٱِلۡيمَِينِٓ مِنۡهُٓ لَۡخََذۡناَ ﴾44﴿ ٱلۡۡقَاَوِيلِٓ بعَۡضَٓ عَلَيۡناَ تقََوَلَٓ وَلَوۡٓ ﴿
نۡٓ مِنكُمٓ فمََا ﴾46﴿ ٱلۡوَتِينَٓ جِزِينَٓ عَنۡهُٓ أحََدٓ  م ِ  {﴾47﴿ حََٰ

 "만약 그(무함마드)가 나에 관해 여러 말들 중의 

일부를 지어냈다면 (44) 

 나는 그를 강력히 움켜잡았을 것이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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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후 실로 나는 그로부터 대동맥을 끊어 

버렸을 것이라. (46) 

 그럼에도 그대들 중 어떤 누구도 그분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47) [알-학까: 44-47]. 이븐 

카씨르(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무함마드)가 나에 관해 여러 말들 중의 

일부를 지어냈다면} 즉,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을 날조하여 

메시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뺐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행위로 

돌렸다면 -물론 그는 그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에게 형벌을 내렸을 것이다. 

그 후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를 강력히 

움켜잡았을 것이라} 이 의미는 '나는 오른손으로 

그를 응징하였을 것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무력을 사용할 때 더 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견에 따르면 '내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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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을 단단히 붙잡았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عِيسَى ٱلَِلُٓ قاَلَٓ ﴿وَإذِۡٓ يَٓ ٱتخَِذوُنيِ لِلناَسِٓ قلُۡتَٓ ءَأنَتَٓ مَرۡيمََٓ ٱبۡنَٓ يََٰ هَيۡنِٓ وَأمُ ِ  دوُنِٓ مِن إلََِٰ
نكََٓ قاَلَٓ ٱلَِلِٓ   عَلِمۡتهَُ ۥٓ فقَدَۡٓ قلُۡتهُُٓۥ كُنتُٓ إنِ بِحَق  ٓ  لِي لَيۡسَٓ مَا أقَوُلَٓ أنَۡٓ لِيٓ  يكَُونُٓ مَا سُبۡحََٰ
مُٓ أنَتَٓ إِنكََٓ نفَۡسِكَٓ  فيِ مَا أعَۡلمَُٓ وَلَّ ٓ فۡسِينَ فيِ مَا تعَۡلمَُٓ

 مَا ٓ إلَِّٓ لهَُمۡٓ قلُۡتُٓ مَا.  ٱلۡغُيوُبِٓ عَلََٰ
ا عَلَيۡهِمۡٓ وَكُنتُٓ وَرَبكَُمۡٓ  رَب يِ ٱلَِلَٓ ٱعۡبدُوُا ٓ أنَِٓ بِهۦِ ٓ أمََرۡتنَيِ  فلَمََا فِيهِمۡٓ  دمُۡتُٓ مَا شَهِيد 

 شَهِيد ﴾ شَيۡءٓ  كُل ِٓ عَلىََٰٓ وَأنَتَٓ عَلَيۡهِمۡٓ  لرَقِيبَٓٱ أنَتَٓ كُنتَٓ توََفَيۡتنَيِ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그대가 사람들에게 ‘나와 

나의 어머니를 하나님 이외의 두 신으로 두라’ 고 

말하였는가?” 그가 말할 것이라. “완벽하신 

당신이십니다! 제가 저에게 권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일은 저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당신께서 이미 그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시나, 저는 당신 자신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로 당신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직 당신께서 저에게 명령한 것만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니 '그대들은 나의 주님이자 

그대들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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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때 

만큼은 제가 그들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후 

당신께서 저를 거두어 가셨을 때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은 실로 당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알-

마이다: 116-117].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에게 

베푸신 은혜 중 하나는, 그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دُٓ إِن يِ قاَلَٓ} هَدوُا اَللَّٓ أشُ  رِكُونَٓ مِمَا بَرِيءٓ  أنَ يِ وَاش   فكَِيدوُنيِ دوُنِهِٓ مِنٓ ) 54( تشُ 
 هُوَٓ إلَِّٓ داَ بَةٓ  مِن مَا وَرَب كُِمٓ  رَب يِ ٱلَِلِٓ عَلىَ توََكَلۡتُٓ إِن يِ) 55( تنُ ظِرُونِٓ لَّٓ ثمَُٓ جَمِيعاً

طٓ  عَلىََٰٓ رَب يِ إنَِٓ بِناَصِيَتهَِا ٓ  ءَاخِذُٓ  سۡتقَِيم ٓ صِرََٰ  {مُّ

 "그(후드)가 말하였노라. "실로 나는 하나님께 

증언을 요청하며 그대들도 증언할지니, 나는 정녕 

그대들의 우상 숭배 행위로부터 결백하노라" (54) 

(그대들이 숭배하는) 그분이 아닌 것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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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하노라).  그러니 그대들이 한데 뭉쳐 나에게 

계략을 꾸미고 그 후 나를 유예하지 마시오. (55) 

 "실로 나는 나의 주님이시자 그대들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의탁하였노라. 생명체 중에 그분께서 

앞머리 채를 잡고 계시지 않는 것은 없노라. 실로 

나의 주님께서는 올곧은 길 위에 계시노라" (56) 

[후드: 54-5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غَيۡرَهُ ۥٓ عَلَيۡناَ لِتفَۡترَِيَٓ إلَِيۡكَٓ أوَۡحَيۡناَ ٓ ٱلذَِيٓ  عَنِٓ لَيفَۡتِنوُنكََٓ كَادوُا ٓ ﴿وَإنِ  لََّتخََذوُكَٓ وَإذِ 
ٓ كَٓ أنَ وَلَوۡلَّ ٓ ﴾73﴿ خَلِيلَ  آ إلَِيۡهِمۡٓ ترَۡكَنُٓ كِدتَٓ لقَدَۡٓ ثبََتۡنََٰ ا ﴾74﴿ قلَِيلًَٓ شَيۡ ـ  كَٓ إذِ   لَۡذَقَۡنََٰ

ةِٓٱلۡحَٓ ضِعۡفَٓ ا عَلَيۡنآَ لكََٓ تجَِدُٓ لَّٓ ثمَُٓ ٱلۡمَمَاتِٓ وَضِعۡفَٓ يَوَٰ  {﴾75﴿ نَصِير 

 "그들은 내가 그대(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것에 

관하여 실로 그대를 시험하려 드니, 그대가 나에 

관하여 그것(꾸란)이 아닌 다른 것을 지어내도록 

함이라. 만약 그랬더라면 실로 그들은 그대를 

절친한 자로 삼았을 것이라. (73) 

 내가 그대를 굳건히 하지 않았더라면 진실로 

그대는 그들에게 얼마간의 마음이 기울려 했을 

것이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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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랬더라면 실로 나는 그대에게 삶에서의 

곱절(의 벌)과 죽음에서의 곱절(의 벌)을 맛 보게 

했을 것이며, 그 후에 그대는 나에 대항하여 그대를 

위한 어떤 조력자도 찾지 못할 것이라." (75) [알-

이스라: 73-75]. 이 구절들과 그 이전의 구절들은 

꾸란이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라는 

증거이자 증명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꾸란이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자신의 말이었다면, 자신을 질책하는 

이와 같은 말은 결코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도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رِسَالَتهَُ ۥٓ بلَغَۡتَٓ فمََا تفَۡعَلۡٓ لمَۡٓ وَإنِ رَب كَِٓ  مِن إلَِيۡكَٓ أنُزِلَٓ مَا ٓ بلَ ِغۡٓ ٱلرَسُولُٓ يََٰ أيَُّهَا ۞ ﴿
ٓ مِنَٓ يعَۡصِمُكَٓ وَٱلَِلُٓ فِرِينَٓ ٱلۡقَوۡمَٓ يَهۡدِي لَّٓ ٱلَِلَٓ إنَِٓ ٱلناَسِ   ﴾ ٱلۡكََٰ

 "사도여!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내려진 것(꾸란)을 전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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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해 주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무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노라." [알-마이다: 6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عَلَيۡهِمۡٓ وَٱتۡلُٓ ﴿۞ قَوۡمِٓ لِقَوۡمِهۦِ قاَلَٓ إذِۡٓ نوُح ٓ نَبأَ  وَتذَۡكِيرِي مَقاَمِيٓ عَلَيۡكُم كَبرَُٓ كَانَٓ إنِ يََٰ
تِٓ ا ٓ توََكَلۡتُٓ ٱلَِلِٓ فعَلَىَ ٱلَِلِٓ بـَِٔايََٰ  عَلَيۡكُمۡٓ أمَۡرُكُمۡٓ يكَُنۡٓ لَّٓ ثمَُٓ وَشُرَكَا ءَكُمۡٓ أمَۡرَكُمۡٓ فأَجَۡمِعوُ 

ا ٓ ثمَُٓ غُمَةٓ   ٓ﴾ تنُظِرُونِٓ وَلَّٓ إلِيََٓ ٱقۡضُو 

 그대(무함마드)는 그들에게 노아의 소식을 

낭송하라. 그가 자신의 백성에게 말하였노라.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그대들)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징표를 상기시키는 일이 그대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였노라.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의 일과 그대들의 

우상들에 뜻을 모으고, 그 후 그대들의 일에 숨김이 

없도록 한 뒤, 나에게 (계략을) 이행하되 나를 

유예하지 마시오." [유누스: 71]. 하나님께서는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말에 대해 

알려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모세와 아론)이 말하였노라. '우리의 

주님이시여, 실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성급히 

해를 가하거나 더욱 오만해질까 두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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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께서 말씀하셨노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실로 

내가 너희 둘과 함께하며 듣고 보고 있느니라.'" 

[따하: 45-46]. 이와 같이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밝히시길,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을 그들의 적으로부터 보호하시어 

그들에게 어떠한 해악도 닿지 않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를 

보존하시어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게 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كۡرَٓ نَزَلۡناَ نَحۡنُٓ ﴿إِناَ فِظُونَ﴾ لَهُٓۥ وَإِناَ ٱلذ ِ  لَحََٰ

 "진실로 나는 메시지를 내렸으며, 진실로 나는 

그것을 위한 보호자라." [알-히즈르: 9].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이성에 

어긋나거나 도덕에 반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오류가 없도록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칭송하며 

말씀하셨습니다: 

﴾ خُلقُٓ  لعَلَىََٰٓ وَإِنكََٓ ﴿  عَظِي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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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실로 그대는 고결한 품성을 

지녔도다." [알-깔람: 4]. 또한 그에 대해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صَاحِبكُُم ﴿وَمَا  بمَِجۡنوُن 

 "그대들의 동료(무함마드)는 미친 자가 

아니라." [앗-타크위르: 22]； 이는 그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며, 주권이나 

신성의 특성을 조금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ثۡلكُُمۡٓ بَشَر ٓ إلَِّٓ نَحۡنُٓ إنِ رُسُلهُُمۡٓ لهَُمۡٓ قاَلَتۡٓ ﴿ كِنَٓ م ِ  عِباَدِهِ ۦٓ مِنۡٓ يَشَا ءُٓ مَن عَلىََٰٓ يمَُنُّٓ ٱلَِلَٓ وَلََٰ
نٓ  نأَۡتِيكَُم أنَ لَناَ ٓ كَانَٓ وَمَا

 ٱلۡمُؤۡمِنوُنَ﴾ فلَۡيَتوََكَلِٓ ٱلَِلِٓ وَعَلىَ ٱلَِلِٓ  بإِذِۡنِٓ إلَِّٓ بِسُلۡطََٰ

 "그들을 위한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노라. 

“우리는 그저 그대들과 같은 인간일 뿐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복들 중에서 원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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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노라. 우리가 그대들에게 

근거를 가져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하노라.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만 

의탁하도록 하라" [이브라힘: 1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ثۡلكُُمۡٓ بَشَر ٓ أنَآَ  إِنمََا ٓ ﴿قلُۡٓ ٓ  م ِ هُكُمۡٓ أنَمََا ٓ إلِيََٓ يوُحَىَٰ هٓ  إلََِٰ ٓ  إلََِٰ حِد   رَب ِهۦِ لِقاَ ءَٓ يَرۡجُوا ٓ كَانَٓ فمََن وََٰ
ٓ فلَۡيعَۡمَلۡٓ ا عَمَلَ  لِح  ا﴾ رَب ِهۦِ ٓ بعِِباَدةَِٓ يشُۡرِكۡٓ وَلَّٓ صََٰ  أحََدَ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나는 그저 

그대들과 같은 인간일 뿐이나, 나에게 계시가 

내려졌으니 그대들이 경배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한 

분의 신이라는 것이라. 그러니 자신의 주님과의 

만남을 염원하는 자 있다면 그는 선행을 

실천하도록 하고, 그의 주님을 위한 경배 행위에 

있어 그분께 어떤 대등한 존재를 두지 않도록 

하라”" [알-카흐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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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촉구하는데, 이 경배 행위의 핵심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라(예배): 서기, 허리 굽히기(루쿠으), 

절하기(수주드), 하나님을 기억하기(디크르), 

그분을 찬양하기, 그리고 기도(두아)로 

이루어지며, 매일 다섯 번 드립니다. 예배 

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사라져 부자와 가난한 

자, 통치자와 피지배자가 한 줄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자카트(의무 희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과 비율에 따라 부자들의 재산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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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자들과 그 외 정해진 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씨얌(단식): 라마단 달의 낮 동안 단식을 

깨뜨리는 것들을 삼가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의지와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 핫즈(성지순례): 일생에 한 번, 능력이 있는 

자가 성스러운 도시 메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카으바)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 여정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그 안에서 모든 차이와 

구분은 사라집니다. 

이슬람은 이와 같은 핵심 경배 행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배 행위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경배 행위들을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에게도 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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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경배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쌀라(예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에게 예배를 의무로 규정하신 것처럼 

무슬림들에게도 예배를 의무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이자 '칼릴(하나님의 

친우)'이신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카으바 주위를 도는 자들과 하람 성원에 칩거하는 

자들과 허리 굽혀 절하고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그분의 집을 정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ل ِلناَسِٓ مَثاَبَةٓ  ٱلۡبَيۡتَٓ جَعلَۡناَ ﴿وَإذِۡٓ مَٓ مَقاَمِٓ مِن وَٱتخَِذوُا ٓ وَأمَۡن  ۧـ هِ ىٓ  إِبۡرََٰ ٓ  وَعَهِدۡنَا ٓ مُصَل    إلِىََٰ
مَٓ ۧـ هِ عِيلَٓ إِبۡرََٰ رَا أنَ وَإِسۡمََٰ كِفِينَٓ لِلطَا ئِفِينَٓ بَيۡتيَِٓ طَه ِ كَعِٓ وَٱلۡعََٰ  ٱلسُّجُودِٓ﴾ وَٱلرُّ

 "기억하라. 나는 (카으바) 성전을 사람들의 

귀환의 장소와 안전으로 두었노라. 그대들은 

아브라함의 디딤돌을 예배의 장소로 삼으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나의 성전을 정화하라고 

명하였으니 (카으바 주위를) 도는 자들과 (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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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서) 칩거하는 자들과 허리 숙여 절하는 

자들과 엎드려 절하는 자들을 위함이라." [알-

바까라: 125]. 하나님께서는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에서 예배를 그에게 

의무로 규정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ى ٱلۡمُقدَسَِٓ بٱِلۡوَادِٓ إِنكََٓ نعَۡلَيۡكَٓ فٱَخۡلعَۡٓ رَبُّكَٓ أنَآَ  إِن يِٓ  ﴿  فٱَسۡتمَِعۡٓ ٱخۡترَۡتكَُٓ وَأنَاَ ﴾12﴿ طُو 
ٓ  لِمَا هَٓ لَّ ٓ ٱلَِلُٓ أنَآَ إِنَنيِٓ  ﴾13﴿ يوُحَىَٰ ةَٓ وَأقَمِِٓ فٱَعۡبدُۡنيِ أنَآَ  إلَِّ ٓ إلََِٰ  { ﴾14﴿ لِذِكۡرِيٓ  ٱلصَلَوَٰ

 "실로 내가 곧 너의 주님이니라. 그러니 너의 두 

신발을 벗으라. 실로 너는 성스러운 골짜기인 

뚜와에 있느니라. (12)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계시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13) 

 진실로 나는 하나님이니 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그러니 나를 경배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를 기억하라" (14) [따하: 12-14]. 

메시아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배와 자카트를 명하셨다고 

알렸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알려주시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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نيِ كُنتُٓ مَا أيَۡنَٓ مُباَرَكًا وَجَعلََنيِ ﴿ ةِٓ وَأوَۡصََٰ ةِٓ بٱِلصَلَوَٰ ا دمُۡتُٓ مَا وَٱلزَكَوَٰ  ﴾ حَي  

 "“그분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축복받은 자로 

두셨으며, 나에게 살아있는 동안 예배와 의무 

희사금(자카)을 명령하셨노라”  " [마르얌(마리아): 

31]. 이슬람에서의 예배(쌀라)는 서기, 허리 굽히기, 

엎드리기, 하나님을 기억하기, 그분을 찬양하기,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지며, 무슬림은 이를 매일 

다섯 번 드립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فِظُوا ٓ ﴿ تِٓ عَلىَ حََٰ ةِٓ ٱلصَلَوََٰ ِٓ وَقوُمُوا ٓ ٱلۡوُسۡطَىَٰٓ وَٱلصَلَوَٰ نِتِينَٓ لِِلَ  ٓ﴾ قََٰ

 "그대들은 여러 예배들과 중간 예배를 꾸준히 

지키고, (예배 시에는) 하나님을 위해 부단히 

복종하며 서 있으라." [알-바까라: 238].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이 기울 때부터 

밤의 어둠이 짙어질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새벽의 

꾸란 낭송(새벽 예배)도 행하라. 실로 새벽의 꾸란 

낭송은 (천사들이) 입회하여 지켜보니라." [알-

이스라: 78].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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كُوعُٓ فأَمََا( مُوا الرُّ تهَِدوُا السُّجُودُٓ وَأمََا وَجَلَٓ عَزَٓ الرَبَٓ فِيهِٓ فعََظ ِ  الدُّعَاءِٓ فيِ فاَج 
تجََابَٓ أنَٓ   فقَمَِنٓ   )لكَُمٓ  يسُ 

 "그대들은 허리 굽혀 절할 때는(루쿠으) 주님의 

위대함을 드높이고, 엎드려 절할 때는(수주드)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들은 확실히 

응답받을 것이라." 사히흐 무슬림. 

둘째: 자카트.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에게 

자카트를 의무화하셨듯이 무슬림들에게도 이를 

의무화하셨습니다. 이는 부유한 자들의 재산 중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과 비율에 따라 1년에 한 번 

빈곤한 자들과 그 외 정해진 수혜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일정량의 재산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هِمۡٓ مِنۡٓ خُذۡٓ ﴿ رُهمُۡٓ صَدقََةٓ  أمَۡوََٰ يهِم تطَُه ِ تكََٓ إنَِٓ عَلَيۡهِمۡٓ  وَصَل ِٓ بهَِآ وَتزَُك ِ  لهَُمۡٓ  سَكَنٓ  صَلَوَٰ
 ٓ﴾ عَلِيمٓ  سَمِيعٓ  وَٱلَِلُٓ

 "그대(무함마드)는 그들의 재산으로부터 

(의무) 희사금을 받아 그것으로써 그들을 정화하고 

그들을 깨끗이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실로 

그대의 기도는 그들을 위한 편안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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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 [앗-

타우바: 103].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무아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예멘으로 파견하실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مًا تأَ تيِ إِنكََٓ» لَٓ قَو   اللهِٓ رَسُولُٓ وَأنَ يِ اللهُٓ إلَِّٓ إلَِهَٓ لَّٓ أنَٓ  شَهَادةَِٓ الىَ فاَد عُهُمِٓ كِتاَبٓ  أهَ 
هُمٓ  لِذلَِكَٓ أطََاعُوكَٓ همُٓ  فإَنِٓ  لِم  سَٓ عَلَي هِمٓ  اف ترََضَٓ وَجَلَٓ عَزَٓ اللهَٓ أنََٓ فأَعَ   فيِٓ صَلَوَاتٓ  خَم 
مٓ  كُل ِٓ هُمٓ  لِذلَِكَٓ أطََاعُوآ فإَنِٓ  وَلَي لةَٓ  يَو  لِم   فيِٓ صَدقََةًٓ عَلَي هِمٓ  اف ترََضَٓ وَجَلَٓ عَزَٓ اللهَٓ أنََٓ فأَعَ 

وَالِهِمٓ  خَذُٓ أمَ  نِياَئهِِمٓ  مِنٓ  تؤُ   وَكَرَائمَِٓ فإَيِاَكَٓ لِذلَِكَٓ أطََاعُوكَٓ همُٓ  فإَنِٓ  فقَُرَائهِِمٓ  فيِ وَترَُدُّٓ أغَ 

وَالِهِمٓ  لوُمِٓ وَةَٓدعَٓ  وَاتقَِٓ أمَ   «حِجَابٓ  وَجَلَٓ عَزَٓ اللهِٓ وَبَي نَٓ بَي نهََا لَي سَٓ فإَنِهََا ال مَظ 

 "그대는 성서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 그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증언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루 다섯 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의무 예배를 지정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리라. 그들이 그것을 따를 때 그대는 

(자카를 거둘 때) 그들의 재산 중 특히 귀중히 

여기는 소유물에 주의하라. 그리고 부당대우를 

받은 자의 기도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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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이라." 앗-티르미디 625 전승. 

셋째: 씨얌(단식).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에게 단식을 의무화하셨듯이 

무슬림들에게도 이를 의무화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اَمُٓ عَلَيۡكُمُٓ كُتِبَٓ ءَامَنوُا ٓ ٱلذَِينَٓ ﴿يََٰ أيَُّهَا  لَعلَكَُمۡٓ قَبۡلِكُمۡٓ مِن ٱلذَِينَٓ عَلىَ كُتِبَٓ كَمَا ٱلص ِ
 تتَقَوُنَٓ﴾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 이전의 자들에게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그대들에게도 단식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었으니 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알바까라: 183]. 단식은 

라마단 달의 낮 동안 단식을 깨뜨리는 것들로부터 

삼가는 것이며, 단식은 영혼에 의지와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 وَجَلَٓ عَزَٓ اَللُّٓ يقَوُلُٓ» زِي وَأنَاَ لِي الصَو  وَتهَُٓ يدَعَُٓ بِهِٓ أجَ  لهَُٓ شَه  بَهُٓ وَأكَ  لِيٓ مِنٓ  وَشُر   أجَ 
مُٓ حَتاَنِٓ وَلِلصَائمِِٓ جُنَة ٓ وَالصَو  حَة ٓ: فَر  حَة ٓ يفُ طِرُٓ حِينَٓ فَر   «رَبَهُٓ يلَ قىَ حِينَٓ وَفَ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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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노라: '단식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내가 친히 그에 대한 보상을 내릴 것이다. 

(단식하는 자는) 나를 위해 자신의 욕망과 음식과 

음료를 포기하노라.' 단식은 (지옥 불로부터의) 

방패이며, 단식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노라 : 단식을 깰 때의 기쁨과 그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의 기쁨이 그것이라" 사히흐 알-부카리 

7492. 

넷째: 핫즈(성지순례).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에게 성지순례를 의무화하셨듯이 

무슬림들에게도 이를 의무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이자 친우인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핫즈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ٱلناَسِٓ فيِ ﴿وَأذَ ِن ٓ يأَۡتوُكَٓ بٱِلۡحَج  ٓ كُل ِٓ وَعَلىََٰٓ رِجَالّ   ﴾ عَمِيقٓ  فجَ  ٓ كُل ِٓ مِن يأَۡتِينَٓ ضَامِر 

 "(아브라함이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지 

순례를 선포하라. 그들이 걸어서, 그리고 넓고 깊은 

길에서 온 수척한 낙타를 타고서 그대에게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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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알-핫즈: 27].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지순례자들을 위해 유서 깊은 

성전인 카으바를 정화하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هِيمَٓ بَوَأۡناَ ﴿وَإذِۡٓ بۡرََٰ ا بيِ تشُۡرِكۡٓ لَّٓ أنَ ٱلۡبَيۡتِٓ مَكَانَٓ لِِۡ رۡٓ شَيۡ ـ   لِلطَا ئفِِينَٓ بَيۡتيَِٓ وَطَه ِ
كَعِٓ وَٱلۡقاَ ئمِِينَٓ  ﴾ ٱلسُّجُودِٓ وَٱلرُّ

 "내가 이브라힘을 위해 (카으바) 성전의 터를 

마련해 주었을 때를 상기하라. '너는 나에게 그 어떤 

대등한 존재도 두지 말라. 그리고 나의 성전을 

정화할지니, (카으바 주위를) 도는 자들과 

(예배하며) 기립하는 자들과 허리 숙여 절하는 

자들과 엎드려 절하는 자들을 위함이라'" [알-핫즈: 

26]. 

핫즈(성지순례)란 일생에 한 번, 능력이 있는 

자가 정해진 의식들을 행하기 위해 성스러운 도시 

메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إلَِيۡهِٓ ٱسۡتطََاعَٓ مَنِٓ ٱلۡبَيۡتِٓ حِجُّٓ ٱلناَسِٓ عَلىَ ﴿وَلِِلَ  عَنِٓ غَنيِٓ  ٱلَِلَٓ فإَنَِٓ كَفَرَٓ وَمَن سَبِيلَ 
لمَِينَٓ  ٓ﴾ ٱلۡعََٰ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카으바) 

성전으로의 성지 순례(핫즈)가 의무가 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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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으로 길을 떠날 능력을 갖춘 자에게 

그러하노라.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이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라." [알루 이므란: 97]. 성지순례 시에 무슬림 

순례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 창조주이신 지고하신 

하나님께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순례자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성지순례 

의식들을 수행하며, 그 안에서는 환경과 문화, 생활 

수준의 모든 차별이 사라집니다. 

24- 이슬람 경배 행위의 가장 위대한 특징 중 

하나는, 그 방법과 시간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법률로 정하셨고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것을 전달하셨으며, 인류는 

오늘날까지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는 

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경배 행위들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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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이미 

이전에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슬람 경배 행위의 가장 위대한 특징 중 하나는, 

그 방법과 시간과 조건들을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법률로 정하셨고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것을 

전달하셨으며, 인류는 오늘날까지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는 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 لكَُمُٓ وَرَضِيتُٓ نعِۡمَتيِ عَلَيۡكُمۡٓ وَأتَۡمَمۡتُٓ دِينكَُمۡٓ لكَُمۡٓ أكَۡمَلۡتُٓ ٱلۡيَوۡمَٓ ﴿ سۡلََٰ ٓ﴾ ٱلِۡۡ ا   دِين 

 "오늘,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대들의 종교를 

완성하였고 그대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을 완전히 

하였으며 그대들을 위하여 이슬람을 종교로 둠에 

흡족하였노라." [알-마이다: 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طٓ  عَلَىَٰٓ إِنكََٓ إلَِيۡكَٓ  أوُحِيَٓ بٱِلذَِيٓ  ﴿فٱَسۡتمَۡسِكۡٓ ﴾ صِرََٰ سۡتقَِيم   مُّ

 "그러니 그대(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을 

확고히 붙잡으라. 실로 그대는 올곧은 길을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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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다." [알-주크루프: 4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쌀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ةَٓ قَضَيۡتمُُٓ ﴿فإَذِاَ ا ٱلَِلَٓ فٱَذۡكُرُوا ٓ ٱلصَلَوَٰ م  ا قِيََٰ  ٱطۡمَأۡنَنتمُۡٓ فإَذِاَ جُنوُبكُِمۡٓ  وَعَلىََٰٓ وَقعُوُد 
ةَٓ  فأَقَِيمُوا ٓ ةَٓ إنَِٓ ٱلصَلَوَٰ ا ٱلۡمُؤۡمِنِينَٓ عَلىَٓ كَانَتۡٓ ٱلصَلَوَٰ ب  آ﴾ كِتََٰ  مَوۡقوُت 

 "그렇게 그대들이 예배를 종료하였다면 서서, 

앉아서, 누워서 하나님을 떠올리라. 그러나 

그대들이 평온해졌다면 올바로 예배를 드리라. 

실로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실천해야 할 의무로 지정되었노라." [안-니싸: 10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자카트의 수혜 대상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تُٓ إِنمََا ۞ ﴿ كِينِٓ لِلۡفقَُرَا ءِٓ ٱلصَدقَََٰ مِلِينَٓ وَٱلۡمَسََٰ  وَفيِٓ قلُوُبهُُمۡٓ وَٱلۡمُؤَلفََةِٓ عَلَيۡهَآ وَٱلۡعََٰ
قاَبِٓ رِمِينَٓ ٱلر ِ نَٓ فَرِيضَةٓ  ٱلسَبِيلِٓ  وَٱبۡنِٓ ٱلَِلِٓ سَبِيلِٓ وَفيِ وَٱلۡغََٰ ٓ﴾ عَلِيمٓ  وَٱلَِلُٓ ٱلَِلِٓ  م ِ  حَكِيم 

 "(의무) 희사금은 오직 가난한 자와 불우한 자, 

그것(희사금)을 위해 일하는 자, 마음을 달래받을 

자, 그리고 해방을 바라는 노비, 빚이 있는 자,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 장거리 이동 중인 자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배 방식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가지신 지혜로운 분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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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타우바: 60].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단식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ى ٱلۡقرُۡءَانُٓ فِيهِٓ أنُزِلَٓ ٱلذَِيٓ  رَمَضَانَٓ شَهۡرُٓ ﴿ تٓ  ل ِلناَسِٓ هدُ  نَٓ وَبَي ِنََٰ  وَٱلۡفرُۡقاَنِٓ  ٱلۡهُدىََٰٓ م ِ
ٓ عَلىََٰٓ أوَۡٓ مَرِيضًا كَانَٓ وَمَن فلَۡيَصُمۡهُٓ  ٱلشَهۡرَٓ مِنكُمُٓ شَهِدَٓ فمََن نۡٓ فعَِدةَٓ  سَفَر   أخَُرَٓ  أيَاَمٓ  م ِ

 مَا عَلىََٰٓ ٱلَِلَٓ وَلِتكَُب ِرُوا ٓ ٱلۡعِدةََٓ وَلِتكُۡمِلوُا ٓ ٱلۡعسُۡرَٓ بكُِمُٓ يرُِيدُٓ وَلَّٓ ٱلۡيسُۡرَٓ بكُِمُٓ ٱلَِلُٓ يرُِيدُٓ
كُمۡٓ  تشَۡكُرُونَٓ﴾ وَلعَلَكَُمۡٓ هَدىََٰ

 "라마단 달은 꾸란이 내려진 달이라. (꾸란은) 

인류를 위한 길잡이이자 분명한 증거로서, 

길잡이인 동시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 그러니 

그대들 중 이 달에 임한 자는 그것(이 달)을 

단식하도록 하라. 그러나 병자이거나 장거리 이동 

중일 때는 셈한 날수(단식을 깬 날수)만큼의 다른 

날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쉬움을 

원하시며 그대들에게 어려움을 원치 않으시노라. 

또한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셈한 날수를 채우기를 

원하시며, 그분께서 그대들을 인도해 주셨음에 

그대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니 

그대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라." [알-바까라: 18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성지순례(핫즈)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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ت  ٓ أشَۡهُر ٓ ٱلۡحَجُّٓ ﴿  فيِ جِداَلَٓ وَلَّٓ فسُُوقَٓ وَلَّٓ رَفَثَٓ فلَََٓ ٱلۡحَجَٓ فِيهِنَٓ فَرَضَٓ فمََن مَعۡلوُمََٰ
 ِٓ ٓ مِنۡٓ تفَۡعلَوُا ٓ وَمَا ٱلۡحَج  ٓ  ٱلزَادِٓ خَيۡرَٓ فإَنَِٓ وَتزََوَدوُا ٓ ٱلَِلُٓ  يعَۡلمَۡهُٓ خَيۡر   وَٱتقَوُنِٓ ٱلتقَۡوَىَٰ

لِي  بِ﴾ٱلۡۡلَۡبََٰٓ يََٰ أوُ 

 "대순례(의 기간)는 잘 알려진 달이라. 그때 

대순례를 결심한 자는 대순례시 성관계와 일탈 

행위와 논쟁이 금지되노라. 그대들이 선행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노라. 

그리고 그대들은 여행길의 식량을 준비하라. 

여행길의 가장 훌륭한 식량은 경외심이라. 슬기를 

지닌 자들이여, 나를 경외하라." [알-바까라: 197].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경배 행위들은 모든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이미 이전에 

명하였던 것입니다. 

25- 이슬람의 사도는, 이브라힘의 아들 

이스마일(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후손인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입니다. 그는 서기 

571년 메카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서 

사도직을 받아 메디나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다신교의 우상 숭배에는 자신의 동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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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지 않았으나, 고귀한 일에는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로 파견되기 

전에도 훌륭한 성품을 지녔으며, 그의 동족은 

그를 '알-아민(믿을 수 있는 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40세에 

이르렀을 때 그를 사도로 파견하셨으며, 

위대한 징표들(기적들)로 그를 

지원하셨습니다. 그 중 가장 위대한 징표는 

바로 꾸란이며, 이는 선지자들의 기적 중 가장 

위대한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교를 완성해주셨고,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온전히 전달의 임무를 

마치신 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선지자의 도시 메디나에 묻히셨습니다. 사도 

무함마드는 최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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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인도와 진리의 종교와 함께 보내시어, 

그가 사람들을 우상 숭배와 불신 및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앙의 

빛으로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허락 하에, 그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자로서 파견하셨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슬람의 사도는, 이브라힘의 아들 

이스마일(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후손인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입니다. 그는 서기 571년 

메카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서 사도직을 받아 

메디나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다신교의 우상 

숭배에는 자신의 동족과 어울리지 않았으나, 

고귀한 일에는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로 파견되기 전에도 훌륭한 성품을 지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성품을 지녔다고 

묘사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 عَظِيم ٓ خُلقُٓ  لعَلَىََٰٓ ﴿وَإِن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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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로 그대는 위대한 성품을 지녔노라." 

[알-깔람: 4]. 하나님께서는 그가 40세에 이르렀을 

때 그를 사도로 파견하셨으며, 위대한 

징표들(기적들)로 그를 지원하셨고, 그 중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꾸란입니다.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ياَءِٓ مِنَٓ مَا»  أوُتِيتُٓ الذَِي كَانَٓ وَإِنمََا البَشَرُٓ عَلَي هِٓ آمَنَٓ مِث لهُٓ مَا أعُ طِيَٓ إلَِّٓ نَبيِٓ  الۡنَ 
ياً حَاهُٓ وَح  جُو إلِيََٓ اَللُّٓ أوَ  ثرََهمُٓ  أكَُونَٓ أنَٓ  فأَرَ  مَٓ تاَبعِاً أكَ   «القِيَامَةِٓ يَو 

 "선지자라면 예외없이 징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징표를 통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노라. 실로 

내가 받은 것은 다름아닌,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꾸란)라. 그렇기에 나는 부활의 날에 가장 

많은 추종자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노라." 사히흐 

알-부카리. 꾸란은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꾸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لِكَٓ ﴿ بُٓ ذََٰ ى فِيهِٓ  رَيۡبَ ٓ لَّٓ ٱلۡكِتََٰ  ﴾ ل ِلۡمُتقَِينَٓ ه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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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의 여지가 없는 이 성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길잡이라." [알-바까라: 2].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꾸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ا فِيهِٓ لَوَجَدوُا ٓ ٱلَِلِٓ غَيۡرِٓ عِندِٓ مِنۡٓ كَانَٓ وَلَوۡٓ ٱلۡقرُۡءَانَٓ  يَتدَبََرُونَٓ ﴿أفَلَََٓ ف  آ﴾ ٱخۡتلََِٰ  كَثِير 

 "그들은 꾸란을 숙고하지 않는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을 것이라." [안-니사: 

82]. 하나님께서는 진(Jinn)과 인간들에게 꾸란과 

같은 것을 가져와 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سُٓ ٱجۡتمََعَتِٓ لَئنِِٓ ﴿قلُ ٓ  وَٱلۡجِنُّٓ ٱلِۡۡ ذاَ بمِِثۡلِٓ يأَۡتوُا ٓ أنَ عَلىََٰ  بمِِثۡلِهۦِ يأَۡتوُنَٓ لَّٓ ٱلۡقرُۡءَانِٓ هََٰ
ٓ بعَۡضُهُمۡٓ كَانَٓ وَلَوۡٓ ا﴾ لِبعَۡض   ظَهِير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인류와 진이 모두 

모여 이 꾸란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보려 한들, 

그들은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 

그들 서로가 서로를 돕더라도 마찬가지라"" [알-

이스라: 88]. 또한 하나님께서는 꾸란과 같은 열 

개의 장(수라)을 가져와 보라고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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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  يقَوُلوُنَٓ أمَۡٓ ﴿ ٓ بعَِشۡرِٓ فأَۡتوُا ٓ قلُۡٓ ٱفۡترََىَٰ ثۡلِهۦِ سُوَر  تٓ  م ِ ن ٱسۡتطََعۡتمُ مَنِٓ وَٱدۡعُوا ٓ مُفۡترََيََٰ  م ِ
دِقِينَٓ كُنتمُۡٓ إنِ ٱلَِلِٓ دوُنِٓ  ٓ﴾ صََٰ

 "그들은 "그(무함마드)가 그것(꾸란)을 

지어내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렇다면 그대들은 그(꾸란)와 유사한 열 

개의 지어낸 장(장)을 가져와 보라. 그리고 

그대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이외에 그대들이 (부를) 능력이 있는 자를 불러 

보라.'" [후드: 13].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꾸란과 

같은 단 하나의 장(수라)이라도 가져와 보라고 

그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종복(무함마드)에게 

내린 것(꾸란)에 관하여 그대들이 의혹을 품고 

있다면 그(꾸란)와 유사한 것의 한 장(章)이라도 

가져와 보라. 그리고, 그대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이외에 그대들을 위해 증언해 

줄 자들을 불러 보라." [알-바까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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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란은 예언자들의 징표 중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교를 완성해주셨고,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온전히 전달의 

임무를 마치신 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선지자의 도시 메디나에 묻히셨습니다.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최후의 사도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أحََدٓ  أبَاَ ٓ مُحَمَد ٓ كَانَٓ مَا ﴿ جَالِكُمۡٓ م ِ كِن ر ِ نَٓ  وَخَاتمََٓ ٱلَِلِٓ رَسُولَٓ وَلََٰ ۧـ  بكُِل ِٓ ٱلَِلُٓ وَكَانَٓ ٱلنَبِي ِ
ا شَيۡءٓ   ٓ﴾ عَلِيم 

 "무함마드는 그대 남성들 중의 여느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선지자들의 끝막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도다." [알-아흐잡: 40].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ياَءِٓ وَمَثلََٓ مَثلَِي إنَِٓ» تاً بَنىَ رَجُلٓ  كَمَثلَِٓ قَب لِي مِنٓ  الۡنَ  سَنَهُٓ بَي  مَلهَُٓ فأَحَ  ضِعَٓ إلَِّٓ وَأجَ   مَو 
 هَذِهِٓ وُضِعتَٓ  هَلََٓ وَيقَوُلوُنَٓ لَهُٓ وَيعَ جَبوُنَٓ بِهِٓ يَطُوفوُنَٓ الناَسُٓ فَجَعَلَٓ زَاوِيَةٓ  مِنٓ  لَبِنَةٓ 

 «النَبِي ِينَٓ خَاتمُِٓ وَأنَاَ اللَبِنَةُٓ فأَنَاَ: قاَلَٓ اللَبِنَ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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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기존 선지자들과의 관계는 누군가가 지은 

저택과 같노라 ; 그는 저택의 모든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완벽히 하였지만, 구석의 벽돌 하나만을 

남겨두고 채우지 않았노라. 사람들은 저택 주위를 

돌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누군가가 이 

부분을 벽돌로 채우면 좋으련만’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니, 내가 바로 그 벽돌이며, 나는 모든 

선지자들의 봉인이라." 사히흐 알-부카리. 

인질(복음)에서 메시아(예수,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도래를 예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마태복음 21:42).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토라의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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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신명기 18:18)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와 

진리의 종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허락 하에, 그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자로서 파견하셨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كِنِٓ
ئكَِةُٓ بعِِلۡمِهِ ۦٓ أنَزَلَهُٓۥ إلَِيۡكَٓ  أنَزَلَٓ بِمَا ٓ يَشۡهَدُٓ ٱلَِلُٓ ﴿لََٰ

 شَهِيداً﴾ بٱِلَِلِٓ وَكَفىََٰٓ يَشۡهَدوُنَٓ  وَٱلۡمَ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무함마드)에게 

내리신 것(꾸란)을 증언하시니 당신의 지식으로써 

그것을 내리셨으며, 천사들도 증언하노라. 

증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노라." [안-니사: 

16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نِٓ عَلىَ لِيظُۡهِرَهُٓۥ ٱلۡحَق ِٓ وَدِينِٓ بٱِلۡهُدىََٰٓ رَسُولهَُٓۥ أرَۡسَلَٓ ٱلذَِيٓ  ﴿هُوَٓ هِ ۦٓ ٱلد ِ  بِٱلَِلِٓ وَكَفىََٰٓ كُل ِ
ا﴾  شَهِيد 

 "인도와 진리의 종교와 함께 당신의 사도를 

보내시어 그 모든 종교 위에 그것(이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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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 증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노라." [알-파트흐: 28]. 

하나님께서는 그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어, 

사람들을 우상 숭배와 불신 및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앙의 빛으로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هُٓۥ ٱتبَعََٓ مَنِٓ ٱلَِلُٓ بِهِٓ ﴿يهَۡدِي مِٓ سُبلَُٓ رِضۡوََٰ نَٓ وَيخُۡرِجُهُم ٱلسَلََٰ تِٓ م ِ  بإِذِۡنِهۦِ ٱلنُّورِٓ إلِىَ ٱلظُّلمََُٰ
طٓ  إلِىََٰٓ وَيهَۡدِيهِمۡٓ ٓ﴾ صِرََٰ سۡتقَِيم   مُّ

 "그것(꾸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따르는 자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허락으로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꺼내시며 그들을 올곧은 길로 인도하시노라.." [알-

마이다: 1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ال ر ٓ هُٓ كِتََٰ تِٓ مِنَٓ ٱلناَسَٓ لِتخُۡرِجَٓ إلَِيۡكَٓ أنَزَلۡنََٰ  إلِىََٰٓ رَب هِِمۡٓ بإِذِۡنِٓ ٱلنُّورِٓ إلِىَ ٱلظُّلمََُٰ
طِٓ  ﴾ ٱلۡحَمِيدِٓ ٱلۡعَزِيزِٓ صِرََٰ

 "알리프. 람. 라. (이것은) 내가 그대에게 내린 

성서로서, 그대가 사람들을 그들 주님의 허락으로 

암흑에서 광명으로 꺼내고,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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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되신 분의 길로 꺼내기 위함이라." [이브라힘: 

1]. 

26-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전한 이슬람법(샤리아)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며 그분의 마지막 

율법으로서, 완벽한 법률입니다. 이 안에는 

인류의 종교와 현세의 삶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종교, 생명, 재산, 이성, 그리고 

혈통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이전의 

율법들이 서로가 서로를 폐지한 것처럼, 

이슬람의 법은 그 이전의 모든 율법을 

폐지합니다.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전한 이슬람의 법률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며 그분의 마지막 

율법으로서, 완벽한 법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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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로써 종교를 완성하셨으며, 사도 

무함마드를 사도로 보내심으로써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 لكَُمُٓ وَرَضِيتُٓ نعِۡمَتيِ عَلَيۡكُمۡٓ وَأتَۡمَمۡتُٓ دِينكَُمۡٓ لكَُمۡٓ أكَۡمَلۡتُٓ ﴿ٱلۡيَوۡمَٓ سۡلََٰ ٓ﴾ ٱلِۡۡ ا   دِين 

 오늘,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대들의 종교를 

완성하였고 그대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을 완전히 

하였으며 그대들을 위하여 이슬람을 종교로 둠에 

흡족하였노라." [알-마이다: 3]. 

이슬람법은 완벽한 법률이며, 이 안에는 인류의 

종교와 현세의 삶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리아는 이전 율법들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집대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ذاَ إنَِٓ ﴿ رُٓ أقَۡوَمُٓ هِيَٓ لِلَتيِ يهَۡدِي ٱلۡقرُۡءَانَٓ هََٰ تِٓ يعَۡمَلوُنَٓ ٱلذَِينَٓ ٱلۡمُؤۡمِنِينَٓ وَيبَُش ِ لِحََٰ  ٱلصََٰ
ا لهَُمۡٓ أنََٓ ا أجَۡر   ٓ﴾ كَبِير 

 "실로 이 꾸란은 가장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며, 

선행을 실천하는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노라." [알-

이스라: 9]. 이슬람법은 이전 민족들에게 지워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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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짐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 ٱلنَبيَِٓ ٱلرَسُولَٓ يَتبَعِوُنَٓ ﴿ٱلذَِينَٓ ةِٓ فيِ عِندهَمُۡٓ مَكۡتوُباً يَجِدوُنَهُٓۥ ٱلَذِي ٱلۡۡمُ ِ  ٱلتوَۡرَىَٰ
نجِيلِٓ هُمۡٓ بٱِلۡمَعۡرُوفِٓ يأَۡمُرُهمُ وَٱلِۡۡ تِٓ لهَُمُٓ وَيحُِلُّٓ ٱلۡمُنكَرِٓ عَنِٓ وَيَنۡهَىَٰ مُٓ ٱلطَي ِبََٰ  وَيحَُر ِ

لَٓ إِصۡرَهمُۡٓ عَنۡهُمۡٓ وَيَضَعُٓ ٱلۡخَبََٰ ئِثَٓ عَلَيۡهِمُٓ  بِهۦِ ءَامَنُوا ٓ فٱَلذَِينَٓ عَلَيۡهِمۡٓ  كَانَتۡٓ ٱلَتيِ وَٱلۡۡغَۡلََٰ
ئكَِٓ مَعَهُ ۥٓ أنُزِلَٓ ٱلذَِيٓ  ٱلنُّورَٓ وَٱتبَعَوُا ٓ وَنَصَرُوهُٓ وَعَزَرُوهُٓ

لََٰ   ٱلۡمُفۡلِحُونَٓ﴾ همُُٓ أوُ 

 "그들은 사도이자 선지자이며 문맹인 

자(무함마드)를 따르며 자신들의 타우라(토라)와 

인질(복음)에 그(무함마드)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노라. 그는 그들에게 선행을 명하고 악행을 

금하며, 좋고 깨끗한 것을 허락하며 추하고 더러운 

것을 금하고, 그들에게 씌워진 무거운 짐과 멍에를 

제거하노라. 그러니 그를 믿고 공경하고 도우며 

그에게 내려진 광명을 따르는 자, 이들이야말로 

성공한 자들이라." [알-아으라프: 157]. 

이슬람의 법은 그 이전의 모든 율법을 

폐지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إلَِيۡكَٓ وَأنَزَلۡناَ ٓ ﴿ ا بٱِلۡحَق ِٓ ٱلۡكِتََٰ ق  بِٓ مِنَٓ يدَيَۡهِٓ بَيۡنَٓ ل ِمَا مُصَد ِ  فٱَحۡكُم عَلَيۡهِٓ  وَمُهَيۡمِناً ٱلۡكِتََٰ
ِٓ  مِنَٓ جَا ءَكَٓ عَمَا أهَۡوَا ءَهمُۡٓ تتَبَعِۡٓ وَلَّٓ ٱلَِلُٓ  أنَزَلَٓ بمَِا ٓ بَيۡنهَُم  مِنكُمۡٓ جَعلَۡناَ لِكُل ٓ  ٱلۡحَ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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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  شِرۡعَةٓ  حِدةَٓ  أمَُةٓ  لَجَعلَكَُمۡٓ ٱلَِلُٓ شَا ءَٓ وَلَوۡٓ وَمِنۡهَاج  كِن وََٰ يَبۡلوَُكُمۡٓ وَلََٰ كُمۡٓ  مَا ٓ فيِ ل ِ  ءَاتىََٰ
تِ ٓ فٱَسۡتبَقِوُا ٓ ا مَرۡجِعكُُمۡٓ ٱلَِلِٓ إلِىَ ٱلۡخَيۡرََٰ  ٓ﴾ تخَۡتلَِفوُنَٓ فِيهِٓ كُنتمُۡٓ بمَِا فَينَُب ِئكُُم جَمِيع 

 "그리고 나는 그대(무함마드)에게 진리로 

가득한 성서를 내렸으니 그 이전의 성서를 

확증하며 감독하노라. 그러니 그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써 그들 사이를 판결하되, 그들의 

욕망을 따름으로써 그대에게 도래한 진리를 

벗어나지 말라. 나는 그대들 중 모두에게 법률과 

명백한 길을 두었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의지하셨다면 실로 그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두셨을 것이나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것에 관하여 그대들을 시험하심이라. 그러니 

그대들은 선행을 위해 경쟁하라. 그대들 모두가 

돌아갈 곳은 실로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을 알려 주실 것이라." 

[알-마이다: 48]. 따라서 이슬람법(샤리아)을 

내포하고 있는 꾸란은 이전의 계시 성서들을 

확증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에, 꾸란과 

배치되는 내용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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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전한 이슬람 이외의 어떤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슬람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자가 있다면 그의 종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파견된 이후,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무함마드가 전한 이슬람 

이외의 어떤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슬람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자가 있다면 그의 

종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 غَيۡرَٓ يَبۡتغَِٓ ﴿وَمَن سۡلََٰ ا ٱلِۡۡ سِرِينَ﴾ مِنَٓ ٱلۡۡ خِرَةِٓ فيِ وَهُوَٓ مِنۡهُٓ يقُۡبَلَٓ فلَنَ دِين   ٱلۡخََٰ

 "이슬람 이외의 것을 종교로 삼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내세에서 손실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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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란: 8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نَٓ إنَِٓ ﴿ مُٓ  ٱلَِلِٓ عِندَٓ ٱلد ِ سۡلََٰ بَٓ أوُتوُا ٓ ٱلذَِينَٓ ٱخۡتلََفَٓ وَمَا ٱلِۡۡ  جَا ءَهمُُٓ مَا بَعۡدِٓ مِنٓ  إلَِّٓ ٱلۡكِتََٰ
ا ٱلۡعِلۡمُٓ تِٓ يكَۡفرُۡٓ وَمَن بَيۡنَهُمۡٓ  بغَۡيَ   ٱلۡحِسَابِ﴾ سَرِيعُٓ ٱلَِلَٓ فإَنَِٓ ٱلَِلِٓ بـَِٔايََٰ

 "실로 하나님께 있어 종교는 이슬람이라. 

성서를 받은 자들이 의견을 달리함은 오직 

그들에게 지식이 도래한 이후로서, 그들 사이에 

퍼진 적대심 때문이라. 하나님의 징표들을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셈하심에 신속한 분이라." [알루 이므란: 19]. 이 

이슬람이야말로 칼릴(하나님의 친우)이신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종교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ةِٓ عَن يَرۡغَبُٓ ﴿وَمَن مَٓ م ِ ۧـ هِ هُٓ وَلقَدَِٓ نفَۡسَهُ ۥٓ سَفِهَٓ مَن إلَِّٓ إِبۡرََٰ  فيِ وَإِنَهُٓۥ ٱلدُّنۡيآَ  فيِ ٱصۡطَفَيۡنََٰ
لِحِينَ﴾ لمَِنَٓ ٱلۡۡ خِرَةِٓ  ٱلصََٰ

 "아브라함의 종교를 기피하는 자는 정녕 자신을 

우둔하게 만들 뿐이라. 진실로 나는 현세에서 그를 

선택하였으며 진실로 그는 내세에서 선량한 자들 

중의 하나로 있을 것이라." [알-바까라: 130].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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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 أحَۡسَنُٓ ﴿وَمَنۡٓ مَنۡٓ دِين  ِٓ وَجۡهَهُٓۥ أسَۡلمََٓ م ِ هِيمَٓ مِلَةَٓ وَٱتبَعََٓ مُحۡسِنٓ  وَهُوَٓ لِِلَ آ  إِبۡرََٰ  وَٱتخََذَٓ حَنِيف 
هِيمَٓ ٱلَِلُٓ ٓ﴾ إِبۡرََٰ  خَلِيلَ 

 "선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유일신 신앙을 믿는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는 자보다 종교적으로 더 훌륭한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우(親友, 

칼릴)로 두셨노라." [안-니사: 125]. 하나님께서는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نيِ إِنَنيِ ﴿قلُۡٓ طٓ  إلِىََٰٓ رَب يِٓ  هَدىََٰ سۡتقَِيم ٓ صِرََٰ آ مُّ ا دِين  لَةَٓ قِيمَ  هِيمَٓ م ِ آ  إِبۡرََٰ  مِنَٓ كَانَٓ وَمَا حَنِيف 
 ٱلۡمُشۡرِكِينَ﴾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실로 나의 

주님께서는 올곧은 길로, 올바른 종교이자 유일신 

신앙을 믿는 아브라함의 종교로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 그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노라.'" [알-

안암: 161]. 

28- 꾸란은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하신 책이며 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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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진(Jinn)에게 이와 같은 것, 혹은 이와 같은 한 

장(수라)이라도 가져와 보라고 도전하셨으며, 

그 도전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꾸란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중요한 질문들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꾸란은 원본 아랍어 

그대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왔으며, 알파벳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꾸란은 

인쇄되어 널리 출판되고 있으며 그 자체로 

경이로운 기적의 책이므로, 원본을 읽거나 그 

의미의 한글본을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전통)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생애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전승자들의 연결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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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철저히 보존되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또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아랍어로 인쇄되어 있으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꾸란과 사도의 순나는 

이슬람의 규정과 법률의 원천입니다. 

이슬람은 신도 개개인들의 행동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꾸란과 

선지자의 순나만을 근거로 취합니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하신 

책이며 만유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مَِينَٓ رَب ِٓ لَتنَزِيلُٓ وَإِنَهُٓۥ ﴿ وحُٓ بِهِٓ نَزَلَٓ ﴾192﴿ ٱلۡعََٰ  قلَۡبكَِٓ عَلىََٰٓ ﴾193﴿ ٱلۡۡمَِينُٓ ٱلرُّ
ٓ  بلِِسَانٓ  ﴾194﴿ ٱلۡمُنذِرِينَٓ مِنَٓ لِتكَُونَٓ بِينٓ  عَرَبيِ   {﴾195﴿ مُّ

 "실로 이것(꾸란)은 만유의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라.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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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받는 영혼(가브리엘 천사)이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으니, (193) 

 그대의 마음 속에 내려, 그대가 경고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되게 하심이며 (194) 

 (그 꾸란은) 명백한 아랍어로 되어 있노라." 

(195) [앗-슈아라: 192-19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عَلِيمٓ  حَكِيمٓ  لدَنُۡٓ مِن ٱلۡقرُۡءَانَٓ لَتلُقَىَ وَإِنكََٓ ﴿

 "그리고 실로 그대(무함마드)는 지혜로우시며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꾸란을 전수받고 

있노라." [안-나믈: 6]. 그리고 이 꾸란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 이전에 내려온 계시 성서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ذاَ كَانَٓ ﴿وَمَا كِن ٱلَِلِٓ دوُنِٓ مِن يفُۡترََىَٰٓ أنَٓ ٱلۡقرُۡءَانُٓ هََٰ  يدَيَۡهِٓ بَيۡنَٓ ٱلذَِي تصَۡدِيقَٓ وَلََٰ
بِٓ وَتفَۡصِيلَٓ لمَِينَٓ﴾ رَب ِٓ مِن فِيهِٓ رَيۡبَٓ لَّٓ ٱلۡكِتََٰ  ٱلۡعََٰ

 "이 꾸란이 하나님 이외의 존재로부터 조작되는 

일은 있을 수 없도다. 그러나 (꾸란은) 그 이전의 

것(성서)에 대한 확증이자 성서의 자세한 

설명으로, 그 안에는 의혹의 여지가 없으며 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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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에게서 비롯한 것이라." [유누스: 37]. 꾸란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종교에서 이견을 

보였던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립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ذاَ ﴿إنَِٓ ءِيلَٓ بَنيِٓ  عَلىََٰٓ يقَصُُّٓ ٱلۡقرُۡءَانَٓ هََٰ  ﴾ يَخۡتلَِفوُنَٓ فِيهِٓ همُۡٓ ٱلذَِي أكَۡثرََٓ إِسۡرََٰ 

 "실로 이 꾸란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노라." [안-나믈: 76]. 꾸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종교, 그리고 그분의 심판과 관련된 

진리들을 깨닫는 데 필요한 논증과 근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ذاَ فيِ لِلناَسِٓ ضَرَبۡناَ ﴿وَلقَدَۡٓ  يَتذَكََرُونَ﴾ لعَلَهَُمۡٓ مَثلَٓ  كُل ِٓ مِن ٱلۡقرُۡءَانِٓ هََٰ

 "진실로 나는 이 꾸란 안에 사람들을 위한 온갖 

예시를 들었으니 그들이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라." 

[앗-주마르: 27].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عَلَيۡكَٓ ﴿وَنَزَلۡناَ ا ٱلۡكِتََٰ ن  ى شَيۡءٓ  ل ِكُل ِٓ تِبۡيََٰ  لِلۡمُسۡلِمِينَ﴾ وَبشُۡرَىَٰٓ وَرَحۡمَةٓ  وَهدُ 

 "우리는 그대에게 이 성서(꾸란)를 

계시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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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인도와 자비와 

기쁜 소식이라." [안-나흘: 89]. 

꾸란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중요한 질문들에 해답을 줍니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 

명확히 밝힙니다.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ٱلذَِينَٓ يَرَٓ ﴿أوََلمَۡٓ تِٓ أنََٓ كَفَرُو  وََٰ ا كَانَتاَ وَٱلۡۡرَۡضَٓ ٱلسَمََٰ هُمَآ  رَتۡق   ٱلۡمَا ءِٓ مِنَٓ وَجَعلَۡناَ ففََتقَۡنََٰ
 ﴾ يؤُۡمِنوُنَٓ أفَلَََٓ حَي  ٓ  شَيۡءٓ  كُلَٓ

 "불신하는 자들은 (일곱) 하늘과 땅이 과거에 한 

덩어리였음을 알지 못한단 말인가? 그 후 나는 그 

둘을 분리하였도다. 그리고 나는 물로써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그들은 믿지 않겠는가?" [알-

안비야: 30].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도 밝힙니다.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رَيۡبٓ  فيِ كُنتمُۡٓ إنِ ٱلناَسُٓ يََٰ أيَُّهَآ ﴿ كُم فإَنِاَ ٱلۡبَعۡثِٓ م ِ ن خَلقَۡنََٰ  ثمَُٓ نُّطۡفَةٓ  مِنٓ ثمَُٓ ترَُابٓ  م ِ
ضۡغَةٓ  مِن ثمَُٓ عَلقََةٓ  مِنۡٓ خَلقََةٓ  مُّ  نَشَا ءُٓ مَا ٱلۡۡرَۡحَامِٓ فيِ وَنقُِرُّٓ لكَُمۡٓ  ل ِنبَُي نَِٓ مُخَلقََةٓ  وَغَيۡرِٓ مُّ
ٓ إلَِٓ ى أجََلٓ  ىَٰ سَم   ٓ نخُۡرِجُكُمۡٓ ثمَُٓ مُّ ا ٓ ثمَُٓ طِفۡلَ   مَن وَمِنكُم يتُوََفىََٰٓ مَن وَمِنكُم أشَُدكَُمۡٓ  لِتبَۡلغُوُ 
ٓ  يرَُدُّٓ آ  عِلۡم ٓ بعَۡدِٓ مِنٓ  يعَۡلمََٓ لِكَيۡلََٓ ٱلۡعمُُرِٓ أرَۡذلَِٓ إلِىََٰ  أنَزَلۡناَ فإَذِاَ ٓ هَامِدةَٓ  ٱلۡۡرَۡضَٓ وَترََى شَيۡ ـ 

بَتتَۡٓ وَرَبَتۡٓ ٱهۡتزََتۡٓ ٱلۡمَا ءَٓ لَيۡهَاعَٓ  ٓ﴾ بهَِيجٓ  زَوۡجِٓ  كُل ِٓ مِن وَأ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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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여! 부활에 관하여 그대들이 의심이 

있다면 실로 나는 그대들을 흙으로부터 

창조하였노라. 그 후 (정액) 방울로부터, 그 후 

매달린 것으로부터, 그 후 완전한 혹은 완전치 않은 

씹혀진 것으로부터니, 내가 그대들에게 (나의 

전능함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라.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자를 지정된 기한 동안 자궁 속에 

정착시키고 그 후 나는 그대들을 갓난 아이로 

내었으며 그 후 그대들은 그대들의 왕성한 기력에 

이르노라. 그리고 그대들 중에는 거두어지는 자가 

있으며 또한 그대들 중에는 가장 천한 나이로 

돌아가게 되는 자가 있으니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의 

그 무엇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대는 비쩍 마른 

대지를 보나 이제 내가 그 위에 비를 내리니 

그것(대지)이 생동하고 불어나며 모든 훌륭한 

품종을 자라나게 하더라." [알-핫즈: 5]. 그리고 

인간의 종착지는 어디이며, 이 현세의 삶 이후에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에 대한 보응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증거는 이미 (20)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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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었습니다. 이 우주와 인간의 존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고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일까요?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مَلكَُوتِٓ فيِ يَنظُرُوا ٓ أوََلمَۡٓ ﴿ وََٰ ٓ  وَأنَۡٓ شَيۡءٓ  مِن ٱلَِلُٓ خَلقََٓ وَمَا وَٱلۡۡرَۡضِٓ ٱلسَمََٰ  عَسَىَٰ
ِٓ أجََلهُُمۡٓ  ٱقۡترََبَٓ قدَِٓ يكَُونَٓ أنَ  يؤُۡمِنوُنَٓ﴾ بعَۡدهَُٓۥ حَدِيثِٓ  فَبأِيَ 

 "그들은 (일곱) 하늘과 땅의 위대한 주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들의 기한이 이미 

가까워졌을 수 있음을 숙려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들은 그(꾸란) 이외에 어떤 말씀을 믿는단 

말인가?" [알-아으라프: 185].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كُمۡٓ أنَمََا أفََحَسِبۡتمُۡٓ ﴿ ا خَلقَۡنََٰ  ترُۡجَعوُنَ﴾ لَّٓ إلَِيۡنآَ وَأنَكَُمۡٓ عَبَث 

 "내가 너희를 장난으로 창조하였다고 

생각했던가?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알-무으미눈: 115]. 

꾸란은 계시된 원본 아랍어 그대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كۡرَٓ نَزَلۡناَ نَحۡنُٓ ﴿إِناَ فِظُونَٓ لَهُٓۥ وَإِناَ ٱلذ ِ  ﴾ لَ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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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나는 메시지(꾸란)를 내렸으며, 진실로 

나는 그것을 위한 보호자라." [알-히즈르: 9]. 꾸란은 

알파벳 한 자도 누락되지 않았으며, 그 안에 

모순이나 결함이나 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فِيهِٓ لَوَجَدوُا ٓ ٱلَِلِٓ غَيۡرِٓ عِندِٓ مِنۡٓ كَانَٓ وَلَوۡٓ ٱلۡقرُۡءَانَٓ  يَتدَبََرُونَٓ ﴿أفَلَََٓ ف  آ﴾ ٱخۡتلََِٰ  كَثِير 

 "그들은 꾸란을 숙고하지 않는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을 것이라." [안-니사: 

82] 또한 꾸란은 인쇄되어 널리 출판되고 있으며 그 

자체로 경이로운 기적의 책이므로, 원본을 읽거나 

그 의미의 한글본을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전통)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생애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전승자들의 연결고리에 따라 철저히 보존되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또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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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던 아랍어로 인쇄되어 있으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꾸란과 사도의 순나는 

이슬람의 규정과 법률의 원천입니다. 이슬람은 

신도 개개인들의 행동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무오류의 꾸란과 선지자의 

순나만을 근거로 취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꾸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كۡرِٓ كَفَرُوا ٓ ٱلذَِينَٓ إنَِٓ ﴿ بٓ  وَإِنَهُٓۥ جَا ءَهمُۡٓ  لمََا بٱِلذ ِ طِلُٓ يأَۡتِيهِٓ لَّٓ - عَزِيز ٓ لكَِتََٰ  بَيۡنِٓ مِنٓ  ٱلۡبََٰ
نۡٓ تنَزِيلٓ  خَلۡفِهِ ۦٓ مِنۡٓ وَلَّٓ يدَيَۡهِٓ ٓ﴾ حَكِيمٓ  م ِ  حَمِيد 

 "실로 자신들에게 메시지가 도래했음에도 

그것을 불신하는 자들(은 파멸할 자들이라). 

진실로 그것(꾸란)은 존엄한 성서라. 거짓은 

그것(꾸란)에게 그 앞에서부터나 그 뒤에서부터도 

범접하지 못하며, (꾸란은) 지혜로우시고 영광되신 

분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풋실라트: 41-4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순나(전통)에 

대하여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계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كُمُٓ ﴿وَمَا ٓ كُمۡٓ وَمَا فَخُذوُهُٓ ٱلرَسُولُٓ ءَاتىََٰ  شَدِيدُٓ ٱلَِلَٓ إنَِٓ ٱلَِلَٓ  وَٱتقَوُا ٓ فٱَنتهَُوا ٓ  عَنۡهُٓ نهََىَٰ
 ٱلۡعِقاَ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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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가 그대들에게 준 것은 받고 그가 

그대들에게 금한 것은 멀리하라. 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는 응징함에 

엄하신 분이라." [알하슈르: 7]. 

29- 이슬람은 부모가 비록 비무슬림일지라도 

그들에게 효도할 것을 명하며, 자녀들을 잘 

보살필 것을 권고합니다. 

이슬람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ألََّٓ رَبُّكَٓ وَقَضَىَٰٓ ﴿۞ لِديَۡنِٓ إِياَهُٓ إلَِّ ٓ تعَۡبدُوُ  نآً  وَبٱِلۡوََٰ  ٱلۡكِبَرَٓ عِندكََٓ يَبۡلغَُنَٓ إمَِا إِحۡسََٰ
ٓ لهَُمَا وَقلُ تنَۡهَرۡهمَُا وَلَّٓ أفُ  ٓ لهَُمَا ٓ تقَلُ فلَََٓ كِلََهمَُا أوَۡٓ أحََدهُمَُا ٓ ا قَوۡلّ   ٓ﴾ كَرِيم 

 "그대의 주님께서 명하시길 그대들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지 말며 그들을 질타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예로운 말을 하라." [알-이스라: 2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وَوَصَيۡناَ نسََٰ لِديَۡهِٓ ٱلِۡۡ هُٓۥ حَمَلَتۡهُٓ بِوََٰ لهُُٓۥ وَهۡنٓ  عَلىََٰٓ وَهۡناً أمُُّ  ٱشۡكُرۡٓ أنَِٓ عَامَيۡنِٓ فيِ وَفِصََٰ
لِديَۡكَٓ لِي  ﴾ ٱلۡمَصِيرُٓ إلِيََٓ وَلِ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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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인간에게 부모님과 관련하여 (효도를) 

명령하였으니 - 그의 어머니는 허약함에 더한 

허약함으로 그를 잉태하였고 그의 젖 떼기는 이 년 

동안이라 - “그대는 나에게 감사하고 그대의 

부모님께 감사하라. 귀착할 곳은 실로 나에게 

있노라." [루끄만: 1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وَوَصَيۡناَ نسََٰ لِديَۡهِٓ ٱلِۡۡ نآً  بِوََٰ هُٓۥ حَمَلَتۡهُٓ إِحۡسََٰ ا أمُُّ آ  وَوَضَعَتۡهُٓ كُرۡه  لهُُٓۥ وَحَمۡلهُُٓۥ كُرۡه   وَفِصََٰ
ثوُنَٓ ٓ  شَهۡرًآ  ثلَََٰ  أشَۡكُرَٓ أنَۡٓ أوَۡزِعۡنيِٓ  رَب ِٓ قاَلَٓ سَنَةٓ  أرَۡبعَِينَٓ وَبلَغََٓ أشَُدهَُٓۥ بلَغََٓ إذِاَ حَتىََٰ
لِديََٓ وَعَلىََٰٓ عَليََٓ أنَۡعمَۡتَٓ ٱلَتيِٓ  نعِۡمَتكََٓ ا أعَۡمَلَٓ وَأنَۡٓ وََٰ لِح  هُٓ صََٰ  فيِ لِي وَأصَۡلِحۡٓ ترَۡضَىَٰ

يَتيِ ٓ   ٓ﴾ ٱلۡمُسۡلِمِينَٓ مِنَٓ وَإِن يِ إلَِيۡكَٓ تبُۡتُٓ إِن يِ ذرُ ِ

 "나는 인간에게 명령하길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였노라. 그의 어머니는 그를 힘겹게 배고 다니며, 

힘겹게 출산하노라. 그의 임신과 젖 떼기는 삼 십 

개월이라. 그리하여 그가 왕성한 기력에 이르고 

마흔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말하였노라. "주님. 

저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어, 제가 당신께서 저와 

부모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당신께서 흡족해 하실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 제 후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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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함을 내려 주십시오. 실로 저는 당신께 

참회하였고, 실로 저는 순종하는 자들(무슬림들) 

중의 하나입니다." [알-아흐까프: 15].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لِّٓ رَسُولِٓ إلِىَ رَجُلٓ  جَاءَٓ: قاَلَٓ عَن هُٓ اَللُّٓ رَضِيَٓ هُرَي رَةَٓ أبَيِ وعَنٓ 
كَٓ: »قاَلَٓ صَحَابَتيِ؟ بِحُس نِٓ الناَسِٓ أحََقُّٓ مَنٓ  اَللِّٓ رَسُولَٓ ياَ: فقَاَلَٓ وَسَلمََٓ  ثمَُٓ: قاَلَٓ« أمُُّ
؟ كَٓ ثمَُٓ: »قاَلَٓ مَن  ؟ ثمَُٓ :قاَلَٓ« أمُُّ كَٓ ثمَُٓ: »قاَلَٓ مَن  ؟ ثمَُٓ: قاَلَٓ« أمُُّ  «أبَوُكَٓ ثمَُٓ: »قاَلَٓ مَن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한 남자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 ‘하나님의 

사도시여! 제가 함께 있을 때 가장 잘해 드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답하셨습니다 : ‘그대의 

어머니라.’ ‘그 후에는 누구입니까?’ ‘그 후에도 

그대의 어머니라.’ ‘그 후에는 누구입니까?’ ‘그 

후에도 그대의 어머니라.’ ‘그 후에는 누구입니까?’ 

‘그 후에는 그대의 아버지라." 사히흐 무슬림. 

부모님에 대해 효도할 것을 당부하는 이 명령은 

부모가 무슬림이든 비무슬림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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مَاءَٓ فعنَٓ  رٓ  أبَيِ بِن تِٓ أسَ  ي قدَِمَتٓ : (قاَلَتٓ  بكَ  رِكَة ٓ وَهِيَٓ أمُ ِ دِٓ فيِ مُش  ٓ عَه   وَمُدتَهِِمٓ  قرَُي ش 
نِهَا مَعَٓ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عَاهَدوُا إذِ ٓ تفَ تيَ تُٓ اب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فاَس 

ي نَٓإِٓ: فقَلُ تُٓ  «أمَُكِٓ صِلِي نعَمَٓ : »قاَلَٓ أفَأَصَِلهَُا؟ رَاغِبَة ، وَهِيَٓ قدَِمَتٓ  أمُ ِ

 아쓰마 빈트 아부 바크르(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꾸라이쉬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평화 조약을 맺었던 기간 중에 

다신교도였던 저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자께 

여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오셨는데 (도움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합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노라.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라.'" 사히흐 알-부카리.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이슬람에서 불신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종용한다 할지라도, 이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유지하되,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8 

هَداَكَٓ وَإنِ ﴿ ٓ  جََٰ  فيِ وَصَاحِبۡهُمَا تطُِعۡهُمَآ  فلَََٓ عِلۡمٓ  بِهۦِ لكََٓ لَيۡسَٓ مَا بيِ تشُۡرِكَٓ أنَ عَلىََٰ
آ  ٱلدُّنۡياَ  تعَۡمَلوُنَ﴾ كُنتمُۡٓ بمَِا فأَنَُب ِئكُُم مَرۡجِعكُُمۡٓ إلِيََٓ ثمَُٓ إلَِيَٓ  أنَاَبَٓ مَنۡٓ سَبِيلَٓ وَٱتبَعِۡٓ مَعۡرُوف 

 "그러나 그들(부모님)이 그대에게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써 나에게 대등한 존재를 두기를 

종용한다면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나 

현세에서는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나에게로 참회하며 돌아오는 자의 길을 따르라. 그 

후 그대들이 돌아갈 곳은 실로 나에게 있으며 그 후 

나는 그대들이 행하던 것을 그대들에게 알려 줄 

것이라." [루끄만: 15]. 

그리고 이슬람은 다신교도 친척들 혹은 친척이 

아닌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슬림과 전쟁을 

벌이는 않는 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كُمُٓ لَّٓ ﴿ تلِوُكُمۡٓ لمَۡٓ ٱلذَِينَٓ عَنِٓ ٱلَِلُٓ يَنۡهَىَٰ ينِٓ فِي يقََُٰ ن يخُۡرِجُوكُم وَلمَۡٓ ٱلد ِ رِكُمۡٓ م ِ  أنَ دِيََٰ
وهمُۡٓ ا ٓ تبََرُّ  ﴾ ٱلۡمُقۡسِطِينَٓ يحُِبُّٓ ٱلَِلَٓ إنَِٓ إلَِيۡهِمۡٓ  وَتقُۡسِطُو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이유로 그대들과 싸우지 

않았고 그대들의 거주지로부터 그대들을 추방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대들이 좋게 대하고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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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자들을 사랑하시노라." [알-

뭄타히나: 8]. 

이슬람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보살핌을 

당부합니다. 이슬람이 부모에게 명하는 가장 

위대한 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사촌인 압둘라 빈 

압바스(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فَظِٓ: "فقَاَلَٓ. بلَىَ: فقَلُ تُٓ بِهِنَ؟ اللهُٓ يَن فعَكَُٓ كَلِمَاتٓ  أعَُل ِمُكَٓ ألَّٓ غُلَي مُِٓ يآَ أوَٓ  غُلَمُٓ ياَ»  اح 
فَظ كَٓ اللهَٓ فَظِٓ يَح  دةَِٓ فيِ يعَ رِف كَٓ الرَخَاءِٓ فيِ إلَِي هِٓ تعََرَفٓ  أمََامَكَٓ تجَِد هُٓ اللهَٓ اح   وَإذِآَ الش ِ

ألَِٓ سَألَ تَٓ تعََن تَٓ وَإذِاَ اللهَٓ فاَس  تعَِنٓ  اس   «باِللِٓ فاَس 

 "소년이여! 내가 그대에게 말하니, 잘 들으라 :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주실 것이라. 그대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한다면 그분께서 그대에게로 향해 있음을 

발견할 것이라. 쉬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해주실 것이라. 그대가 

요청할 때는 하나님에게 요청드리라. 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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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맘 

아흐마드 전승 4/287.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의 종교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ءَامَنوُا ٓ ٱلذَِينَٓ يََٰ أيَُّهَآ ﴿ ا وَأهَۡلِيكُمۡٓ أنَفسَُكُمۡٓ قوُ   عَلَيۡهَا وَٱلۡحِجَارَةُٓ ٱلناَسُٓ وَقوُدهَُا ناَر 
ئكَِة ٓ

 يؤُۡمَرُونَٓ﴾ مَا وَيفَۡعلَوُنَٓ أمََرَهمُۡٓ مَا ٓ ٱلَِلَٓ يعَۡصُونَٓ لَّٓ شِداَدٓ  غِلََظٓ  مَلََٰ 

 "믿는 자들이여! 불지옥로부터 그대들 자신과 

가족들을 구하라. 그곳의 땔감은 인간과 돌이며 그 

위에는 모질고 혹독한 천사들이 있노라.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을 

거스르지 않으며, 그들은 명령받은 대로 행하노라." 

[앗-타흐림: 6].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لِيكُمٓ  أنَفسَُكُمٓ  قوُا}  { ناَرًا وَأهَ 

 "{불지옥로부터 그대들 자신과 가족들을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을 훈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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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부모에게 

자녀가 예배에 익숙해지도록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سِنينَٓ سبعِٓ أبناءُٓ وهم بالصلَةِٓ أولّكمِٓ مُرُوا(

 "너희 자녀들이 일곱 살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라." 아부 다우드 전승.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الرَجُلُٓ رَعِيَتِهِٓ عَنٓ  وَمَس ؤولٓ  رَاع ٓ الِۡمَامُٓ رَعِيَتِهِٓ عَنٓ  مَس ؤولٓ  وَكُلُّكُمٓ  رَاع ٓ كُلُّكُمٓ »
لِهِٓ فيِ رَاع ٓ ُٓ رَعِيَتِهِٓ عَنٓ  مَس ؤولٓ  وَهُوَٓ أهَ  أةَ جِهَآ بَي تِٓ فيِ رَاعِيَة ٓ وَالمَر   وَمَس ؤولةَ ٓ زَو 
 ومسؤولٓ  راع ٓ وكلُّكم رعيَتِه عن ومسؤولٓ  سي دِِه الِٓم في راع ٓ والخادمُٓ رَعِيَتهَِآ عَنٓ 
 «رعيَتِه عن

 "그대들 모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지도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가족과 관련하여 남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남편의 

집과 관련하여 여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주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하인은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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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 모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관해 

책임이 있노라." 싸히흐 이븐 힙반 4490. 

이슬람은 아버지에게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부양을 명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18항에서 

이미 일부 언급되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의 미덕을 밝히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فِقهُُٓ وَدِيناَرٓ  عِياَلِهِٓ عَلىَ يُن فِقُهُٓ دِيناَرٓ : الرَجُلُٓ ينُ فِقهُُٓ دِيناَرٓ  أفَ ضَلُٓ»  داَبَتِهِٓ عَلىَٓ الرَجُلُٓ ينُ 
حَابِهِٓ عَلىَ ينُ فِقهُُٓ وَدِيناَرٓ  اللهِٓ سَبِيلِٓ فيِ  وَبدَأََٓ: " قلََِبَةَٓ أبَوُ قاَلَٓ«. اللهِٓ سَبِيلِٓ فيِ أصَ 

ظَمُٓ رَجُلٓ  وَأيَُّٓ: قلََِبَةَٓ أبَوُ قاَلَٓ ثمَُٓ باِل عِياَلِٓ رًا أعَ   صِغاَرٓ  عِياَلٓ  عَلىَ ينُ فِقُٓ رَجُلٓ  مِنٓ  أجَ 

نِيهِمٓ  بِهِٓ اللهُٓ يَن فعَهُُمُٓ أوَٓ  يعُِفُّهُمٓ   "وَيغُ 

 "남자가 지출하는 가장 훌륭한 재물은 자신의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돈, 하나님의 길에서 자신의 

탈것을 위해 지출하는 돈,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지출하는 돈입니다." 

(전승자인) 아부 낄라바가 말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가족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부 낄라바는 덧붙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남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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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출로 인해 그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히흐 무슬림 994. 

30- 이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 심지어 

적들을 상대로도 공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위와 결정에 있어 

공정함과 정의로움의 속성을 지니고 계시며,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금지하신 것, 창조하시고 

정하신 모든 것에 있어 올곧은 길 위에 계십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 لَّ ٓ أنََهُٓۥ ٱلَِلُٓ ﴿شَهِدَٓ ئكَِةُٓ هُوَٓ إلَِّٓ إلََِٰ
لوُا ٓ وَٱلۡمَلََٰ  ا ٱلۡعِلۡمِٓ وَأوُ  هَٓ لَّ ٓ بٱِلۡقِسۡطِٓ  قاَ ئمَِ   هُوَٓ إلَِّٓ إلََِٰ

 ٓ﴾ ٱلۡحَكِيمُٓ ٱلۡعَزِيزُٓ

 "하나님께서 공정을 구현하시며  증언하시길 

당신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하셨으며 

천사들과 지식을 지닌 자들도 증언하였노라.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현명하신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알루 이므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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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공정을 명령하십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اِل قِس طِٓ رَب يِ أمََرَٓ قلُٓ }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나의 주님께서는 

공정할 것을 명하셨노라'" [알-아으라프: 29].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은 공정함을 가지고 도래했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رُسُلَناَ أرَۡسَلۡناَ ﴿لقَدَۡٓ بَٓ مَعَهُمُٓ وَأنَزَلۡناَ بٱِلۡبَي ِنََٰ  ﴾ بٱِلۡقِسۡطِٓ  ٱلناَسُٓ لِيقَوُمَٓ وَٱلۡمِيزَانَٓ ٱلۡكِتََٰ

 "실로 나는 나의 사도들을 분명한 증거로써 

보냈으며 그들과 함께 성서와 저울을 내리어 

사람들이 공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노라." [알-

하디드: 25]. 여기서 '저울'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이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 심지어 적들을 

상대로도 공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ينَٓ كُونوُا ٓ ءَامَنوُا ٓ ٱلذَِينَٓ يََٰ أيَُّهَا ﴿۞ ِٓ شُهَداَ ءَٓ بٱِلۡقِسۡطِٓ قَوََٰ ٓ  وَلَوۡٓ لِِلَ  أوَِٓ أنَفسُِكُمۡٓ عَلىََٰ
لِديَۡنِٓ ا أوَۡٓ غَنِيًّا يكَُنۡٓ إنِ وَٱلۡۡقَۡرَبِينَٓ  ٱلۡوََٰ ٓ  تتَبَعِوُا ٓ فلَََٓ بهِِمَآ  أوَۡلىََٰٓ فٱَلَِلُٓ فقَِير   أنَ ٱلۡهَوَىَٰ

ا ٓ وَإنِ لوُا ٓ تعَۡدِٓ آ﴾ تعَۡمَلوُنَٓ بمَِا كَانَٓ ٱلَِلَٓ فإَنَِٓ تعُۡرِضُوا ٓ أوَۡٓ تلَۡوۥُ   خَبِير 



 

175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 

공정함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그대들 자신과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불리할지라도 

마찬가지라. 그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우선이시라. 그러니 

그대들은 욕망을 좇지 말라, 그럴 경우 그대들은 

편향될 것이라. 만일 그대들이 왜곡하거나 등을 

돌린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행하는 

일에 밝으신 분이라." [안-니사: 13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تعَاَوَنُوا ٓ تعَۡتدَوُا ٓ  أنَ ٱلۡحَرَامِٓ ٱلۡمَسۡجِدِٓ عَنِٓ صَدُّوكُمۡٓ أنَ قَوۡمٓ  شَنـََٔانُٓ يَجۡرِمَنكَُمۡٓ ﴿وَلَّٓ
ٓ  ٱلۡبِر ِٓ عَلىَ ثۡمِٓ عَلىَ تعَاَوَنوُا ٓ وَلَّٓ وَٱلتقَۡوَىَٰ نِٓ  ٱلِۡۡ  شَدِيدُٓ ٱلَِلَٓ إنَِٓ ٱلَِلَٓ  وَٱتقَوُا ٓ وَٱلۡعدُۡوََٰ

 ٱلۡعِقاَبِ﴾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표식을 해치지 말고 

성스러운 달도, 희생 동물(하디)도, 목에 표시가 

걸린 동물(낄라다.)도, 그들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간구하며 성스러운 전당을 목적지로 하는 자들도 

해치지 말라. 그대들이 이흐람 상태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사냥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하람 성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 이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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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선행과 

경외심을 위해 협력하되, 죄악과 적의에는 

협력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응징함에 엄하신 분이라." [알-

마이다: 2].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ينَٓ كُونوُا ٓ ءَامَنوُا ٓ ٱلذَِينَٓ ﴿يََٰ أيَُّهَا ِٓ قَوََٰ ٓ  قَوۡمٓ  شَنـََٔانُٓ يَجۡرِمَنكَُمۡٓ وَلَّٓ بٱِلۡقِسۡطِٓ  شُهَداَ ءَٓ لِِلَ  عَلىََٰ
ٓ﴾ أقَۡرَبُٓ هُوَٓ ٱعۡدِلوُا ٓ تعَۡدِلوُا ٓ  ألََّٓ  لِلتقَۡوَىَٰ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실천하는 자들, 공정히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한 무리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대들이 

공평을 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공평하라, 

그것이 경외심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 [알마이다: 

8]. 오늘날의 법률이나 종교 중에, 자신이나 부모나 

가까운 친척에게 불리할지라도 진리를 증언하고 

진실을 말하라는 이와 같은 명령, 적과 친구 

모두에게 공정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자녀들 사이의 공정을 

명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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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يقَوُلُٓ المِن بَرِٓ عَلىَ وَهُوَٓ عَن هُمَآ اَللُّٓ رَضِيَٓ بَشِيرٓ  ب نَٓ النُّع مَانَٓ سَمِع تُٓ: قاَلَٓ عَامِرٓ  فعنَٓ 
طَانيِ رَةُٓ فقَاَلتَٓ  عَطِيَةًٓ أبَيِ أعَ  ضَى لَّٓ: رَوَاحَةَٓ بِن تُٓ عَم  هِدَٓ حَتىَ أرَ   اَللِّٓ رَسُولَٓ تشُ 
طَي تُٓ إِن يِ: فقَاَلَٓ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لِّٓ رَسُولَٓ أتَىَفَٓ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ب نيِ أعَ 
رَةَٓ مِنٓ  هِدكََٓ أنَٓ  فأَمََرَت نيِ عَطِيَةًٓ رَوَاحَةَٓ بِن تِٓ عَم  طَي تَٓ: »قاَلَٓ اَللِّٓ رَسُولَٓ ياَ أشُ   أعَ 

دِلوُا اَللَّٓ وافاَتقَُٓ: »قاَلَٓ لَّٓ: قاَلَٓ« هَذاَ؟ مِث لَٓ وَلدَِكَٓ سَائِرَٓ لّدَِكُمٓ  بَي نَٓ وَاع   فَرَجَعَٓ: قاَلَٓ« أوَ 
 )عَطِيَتهَُٓ فَرَدَٓ

 아미르가 전하기를: 나는 누으만 빈 

바쉬르(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설교대 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나의 어머니인) 암라 빈트 라와하가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증인으로 세우기 전까지는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도께 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므라 빈트 라와하에게서 

얻은 저의 이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아내가 

당신-하나님의 사도시여!-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저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주었는가?'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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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녀들 사이에 공정하라.' 그러자 아버지는 

돌아가서 그 선물을 물렀습니다." 싸히흐 알-

부카리 2587. 

이는 사람들과 국가의 일은 오직 공정을 

통해서만 굳게 세워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오직 

공정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종교, 생명, 자손, 명예, 

재산,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카의 불신자들이 

메카에서 무슬림들을 핍박했을 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무슬림들에게 에티오피아로 

이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그 이유로, 에티오피아에는 그 

누구도 부당히 대우하지 않는 공정한 왕이 있다는 

점을 드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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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슬람은 모든 피조물에게 친절할 것을 

명령하며, 훌륭한 도덕적 품성과 선행을 

권장합니다. 

이슬람은 모든 피조물에게 친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سَانِٓ باِل عدَ لِٓ يأَ مُرُٓ اَللَّٓ إنَِٓ} ح  ِ بىََٰٓ ذِي وَإِيتاَءِٓ وَالۡ   { ال قرُ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정과 최선, 그리고 

친척에게 베풀 것을 명령하시며," [알-나흘: 90].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ظِمِينَٓ وَٱلضَرَا ءِٓ ٱلسَرَا ءِٓ فيِ يُنفِقوُنَٓ ﴿ٱلذَِينَٓ ٓ عَنِٓ وَٱلۡعاَفِينَٓ ٱلۡغَيۡظَٓ وَٱلۡكََٰ  وَٱلَِلُٓ ٱلناَسِ 
 ٱلۡمُحۡسِنِينَ﴾ يحُِبُّٓ

 "그들은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베푸는 

자들이며 분노를 참는 자들이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노라." [알루 이므란: 134].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سَانَٓ كَتبََٓ اَللَّٓ إنَٓ»  ، كُل ِٓ علىَ الۡح  تمُٓ  فإَذِاَ شيء  سِنوُا قَتلَ  تمُٓ  وإذاَ القِت لةََ، فأح   ذبََح 
سِنوُا  « ذبَِيحَتهَُٓ فلَ يرُِحٓ  شَف رَتهَُ، أحََدكُُمٓ  وَل يحُِدَٓ الذبَ حَ، فأ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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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최선을 의무로 

하셨노라. 따라서 살해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도살할 때도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칼날을 잘 갈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라" 싸히흐 무슬림 1955. 

이슬람은 훌륭한 도덕적 품성과 선행을 

권장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성서들에 기록된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يَٓ ٱلنَبيَِٓ ٱلرَسُولَٓ يَتبَعِوُنَٓ ﴿ٱلذَِينَٓ ةِٓ فيِ عِندهَمُۡٓ مَكۡتوُباً يَجِدوُنَهُٓۥ ٱلَذِي ٱلۡۡمُ ِ  ٱلتوَۡرَىَٰ
نجِيلِٓ هُمۡٓ بٱِلۡمَعۡرُوفِٓ يأَۡمُرُهمُ وَٱلِۡۡ تِٓ لهَُمُٓ وَيحُِلُّٓ ٱلۡمُنكَرِٓ عَنِٓ وَيَنۡهَىَٰ مُٓ ٱلطَي ِبََٰ  وَيحَُر ِ

لَٓ إِصۡرَهمُۡٓ عَنۡهُمۡٓ وَيَضَعُٓ ٱلۡخَبََٰ ئِثَٓ عَلَيۡهِمُٓ  بِهۦِ ءَامَنُوا ٓ فٱَلذَِينَٓ عَلَيۡهِمۡٓ  كَانَتۡٓ ٱلَتيِ وَٱلۡۡغَۡلََٰ
ئكَِٓ مَعَهُ ۥٓ أنُزِلَٓ ٱلذَِيٓ  ٱلنُّورَٓ وَٱتبَعَوُا ٓ وَنَصَرُوهُٓ وَعَزَرُوهُٓ

لََٰ   ٱلۡمُفۡلِحُونَٓ﴾ همُُٓ أوُ 

 "그들은 사도이자 선지자이며 문맹인 

자(무함마드)를 따르며 자신들의 타우라(토라)와 

인질(복음)에 그(무함마드)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노라. 그는 그들에게 선행을 명하고 악행을 

금하며, 좋고 깨끗한 것을 허락하며 추하고 더러운 

것을 금하고, 그들에게 씌워진 무거운 짐과 멍에를 

제거하노라. 그러니 그를 믿고 공경하고 도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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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내려진 광명을 따르는 자, 이들이야말로 

성공한 자들이라." [알-아으라프: 157].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ف قَٓ يحُِبُّٓ رَفِيقٓ  اللهَٓ إنَِٓ عَائِشَةُٓ ياَ» ف قِٓ عَلىَ وَيعُ طِي الر ِ  ال عنُ فِٓ عَلىَ يعُ طِيٓ لَّٓ مَا الر ِ
 «سِوَاهُٓ مَا عَلىَ يعُ طِي لَّٓ وَمَا

 "아이샤여, 실로 하나님께서는 온화하시며 

온화함을 사랑하시노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거친 

것에는 주시지 않는 것을 온화함에 주시며, 다른 

어떤 것에도 주시지 않는 것을 온화함에는 

주시노라." 싸히흐 무슬림 2593.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قاَلَٓ قِيلَٓ لكَُمٓ  وَكَرِهَٓ وَهَاتِٓ وَمَنعََٓ البَناَتِٓ وَوَأ دَٓ الۡمَُهَاتِٓ عُقوُقَٓ: عَلَي كُمٓ  حَرَمَٓ اَللَّٓ إنَِٓ»
 «المَالِٓ وَإِضَاعَةَٓ السُّؤَالِٓ وَكَث رَةَٓ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금지한 것이 

있으니 : 어머니께 불효하는 것과,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지 않는 것과 부당히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딸을 산 채로 매장하는 것이 그것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기피해야 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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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셨으니 :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무익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과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그것이라." 싸히흐 알-부카리 2408.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وُا حَتىَ ال جَنَةَٓ تدَ خُلوُنَٓ لَّٓ» مِنوُا وَلَّٓ تؤُ  ءٓ  عَلىَ أدَلُُّكُمٓ  أوََلَّٓ تحََابُّوآ حَتىَ تؤُ   إذِاَ شَي 
؟ فعَلَ تمُُوهُٓ  «بَي نكَُمٓ  السَلََمَٓ أفَ شُوا تحََابَب تمُ 

 "믿기 전까지는 그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서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대들이 

믿는다고 할 수 없노라. 그대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법을 알려줄까요? 그대들 사이에 

평안(쌀람)의 인사를 퍼뜨리시오." 싸히흐 무슬림 

54. 

32- 이슬람은 정직, 신탁(아마나)의 이행, 

순결, 겸양(알-하야), 용기, 베풂, 관대함, 

궁핍한 자 돕기, 절박한 자 돕기, 굶주린 자 

먹이기, 이웃과 잘 지내기, 친족 관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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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온정 베풀기와 같은 도덕적 품성을 

명령합니다. 

이슬람은 도덕적 품성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 بعُِث تُٓ إِنمََا( لََقِٓ صَالِحَٓ لِۡتُمَ ِ خَ   )الۡ 

 "실로 나는 훌륭한 도덕적 성품들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 보내졌노라." 싸히흐 알아답 

알무프라드 207.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إنَٓ ، أخلَقاً أحاسِنكُمٓ القيامةِٓ يومَٓ مجلسًا مني وأقربكِم ٓ، إليَٓ أحب كِمٓ منٓ نَٓ(
قونَٓ ، الثرَثارونَٓ القيامةِٓ يومَٓ مجلسًا مني وأبعدكَم إليَٓ أبغضَكم  ٓ، والمُتشد ِ

نا قدٓ:  قالوا ، والمُتفيهقونَٓ قونَٓ و الثرثارونَٓ علِم  :  قال ؟ المتفيهقونَٓ فما ، المتشد ِ
 )كب ِرونَٓالمُتٓ

 "“실로 여러분들 중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우며 

심판의 날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자는 

여러분들 중 가장 훌륭한 품성을 지닌 자들이라. 

실로 여러분들 중 나에게 가장 꺼려지는 자이며 

심판의 날 나와 가장 먼 자리에 앉을 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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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르싸룬(허풍을 떠는 자들)과 무타샷디꾼(말이 

많은 자들)과 '무타파이히꾼'이라.”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의 사도시여. 우리는 싸르싸룬과 

무타샷디꾼이 무엇인지 압니다만, 무타파이히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만한 

자들이라." 앗-씰씰라 앗-싸히하 791. 

و ب نِٓ اَللِّٓ عَب دِٓ وعَنٓ  ر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يكَُنِٓ لمَٓ : " قاَلَٓ عَن هُمَا اَللُّٓ رَضِيَٓ عَم   وَسَلمََٓ عَلَي 
شًا وَلَّٓ فاَحِشًا سَنكَُمٓ  خِياَرِكُمٓ  مِنٓ  إنَِٓ: (يقَوُلُٓ وَكَانَٓ" مُتفََح ِ لََقاً أحَ   )أخَ 

 압둘라 이븐 아므르(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저속한 행동을 하시거나 저속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실로 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자는 가장 훌륭한 성품을 지닌 자라."" 

싸히흐 알-부카리 3559. 이 외에도, 이슬람이 

전반적으로 고결한 도덕적 품성과 아름다운 

행위들을 적극 장려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꾸란 

구절들과 하디스들은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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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이 명령하는 것 중에는 '정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د قِٓ عَلَي كُمٓ ( د قَٓ فإَنَِٓ باِلص ِ دِي الص ِ دِي ال بِرَٓ وَإنَِٓ ال بِر ِٓ إلَِى يهَ   يَزَالُٓ وَمَآ ال جَنَةِٓ إلِىَٓ يهَ 
دقُُٓ الرَجُلُٓ د قَٓ وَيَتحََرَى يَص  تبََٓ حَتىَ الص ِ يقاً اللهِٓ عِن دَٓ يكُ   )صِد ِ

 "그대들은 정직해야 하노라. 왜냐하면 정직을 통해 

선으로 인도되며 선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려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기록될 것이라." 싸히흐 무슬림 2607. 

이슬람이 명령하는 것 중에는 '신탁(아마나)의 

이행'이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تؤَُدُّوا ٓ أنَٓ يأَۡمُرُكُمۡٓ ٱلَِلَٓ ﴿إنَِٓ نََٰ ٓ  ٱلۡۡمَََٰ  أهَۡلِهَآ﴾ إلِىََٰ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명령하시니, 

주인에게 수탁물을 되돌려 주고" [안-니사: 58]. 

이슬람이 명령하는 것 중에는 '순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لعفاف يريد الذي والناكح: منهم وذكر: عونهم الله على حق ثلَث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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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노라." 그러면서 그중 하나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 결혼하려는 

자입니다." 수난 앗-티르미디 1655.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기도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ألَكَُٓ إِن يِ اللهُمَٓ»  «وَال غِنىَ وَال عفَاَفَٓ وَالتُّقىَ ال هُدىَ أسَ 

 "하나님이시여, 실로 저는 당신께 올바른 인도와 

경외심과 순결과 풍족함을 구합니다." 사히흐 

무슬림 2721. 

이슬람이 명령하는 것 중에는 '겸양(하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خَي رٓ  إلَِّٓ يأَ تيِ لَّٓ ال حَياَءُٓ»

 "'하야'는 오직 선(善)을 가져오노라." 사히흐 

알부카리 6117,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مِٓ وَخُلقُُٓ خُلقُٓ  دِينٓ  لِكُل ِٓ» س  ِ  «ال حَياَءُٓ ا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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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교에는 그 고유의 도덕적 품성이 있으며, 

이슬람의 도덕적 품성은 '하야'라." 알-바이하끼의 

슈압 알-이만 6/2619. 

이슬람이 명령하는 것 중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나스(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سَنَٓ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كَانَٓ» جَعَٓ الناَسِٓ أحَ  وَدَٓ الناَسِٓ وَأشَ   وَلقَدَ ٓ الناَسِٓ وَأجَ 
لُٓ فَزِعَٓ ٓ عَلىَ سَبقَهَُمٓ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فكََانَٓ المَدِينَةِٓ أهَ   «فَرَس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하신 

분이었고, 가장 용감한 분이셨으며, 가장 관대하신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메디나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큰 소리에) 놀라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께서는 이미 말을 

타시고 그들보다 앞서서 (상황을 살피러) 

나가셨습니다." 사히흐 알부카리 2820.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비겁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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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جُب نِٓ مِنَٓ بكَِٓ أعَُوذُٓ إِن يِ اللهَُمَٓ»

 "하나님이시여, 실로 저는 비겁함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요청합니다." 사히흐 알-부카리 6374 . 

이슬람이 명령하는 것 중에는 '베풂과 관대함'이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هَُمۡٓ يُنفِقوُنَٓ ٱلذَِينَٓ ﴿مَثلَُٓ بَتتَۡٓ حَبَةٓ  كَمَثلَِٓ ٱلَِلِٓ سَبِيلِٓ فيِ أمَۡوََٰ  كُل ِٓ فيِ سَناَبِلَٓ سَبۡعَٓ أنَ 
بلَُةٓ  ا ئةَُٓ سُن  ٓ  م ِ عِفُٓ وَٱلَِلُٓ حَبَة  سِعٓ  وَٱلَِلُٓ يَشَا ءُٓ  لِمَن يضََُٰ  ﴾ عَلِيمٓ  وََٰ

 "하나님의 길에서 자신의 재산을 베푸는 자들의 

예는 일곱 개의 이삭을 자라나게 한 낟알과도 

같으니 이삭 하나마다 백 개의 낟알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위해 (보상을) 불려 

주시노라.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드넓으신 분이며 

알고 계시는 분이라." [알-바까라: 261].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품은 바로 관대함이었습니다.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وَدَٓ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كَانَٓ» وَدُٓ وَكَانَٓ باِلخَي رِٓ الناَسِٓ أجَ   فيِ يكَُونُٓ مَا أجَ 
 رَمَضَانَٓ فيِ لَي لَةٓ  كُلَٓ يلَ قاَهُٓ السَلَمَُٓ عَلَي هِٓ جِب رِيلُٓ وَكَانَٓ جِب رِيلُٓ يلَ قاَهُٓ حِينَٓ رَمَضَانَٓ

آنَٓ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ي هِٓعَلَٓ يعَ رِضُٓ يَن سَلِخَٓ حَتىَ  عَلَي هِٓ جِب رِيلُٓ لقَِيَهُٓ فإَذِاَ القرُ 
وَدَٓ كَانَٓ السَلَمَُٓ يحِٓ مِنَٓ باِلخَي رِٓ أجَ  سَلَةِٓ الر ِ  «المُ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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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븐 압바스(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버지를 

흡족히 여기시길)께서 전하길,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가장 널리 베푸는 자였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때 

그의 관대함은 절정에 이르곤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라마단의 매일 밤마다 선지자를 

만났고, 그에게 꾸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동안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자선을 베풂에 있어 세찬 

바람보다도 더 빨랐습니다." 사히흐 알-부카리 

1902. 

이슬람이 명령하는 것 중에는 궁핍한 자 돕기, 

절박한 자 돕기, 굶주린 자 먹이기, 이웃과 잘 

지내기, 친족 관계 유지하기, 동물에게 온정 

베풀기가 있습니다. 

و ب نِٓ اَللِّٓ عَب دِٓ فعنَٓ  ر  :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سَألََٓ رَجُلًَٓ أنََٓ عَن هُمَا اَللُّٓ رَضِيَٓ عَم 

؟ الِۡس لَمَِٓ أيَُّٓ عِمُٓ: »قاَلَٓ خَي ر   لمَٓ  وَمَنٓ  عَرَف تَٓ مَنٓ  عَلىَ السَلَمََٓ وَتقَ رَأُٓ الطَعاَمَٓ تطُ 
 «تعَ رِ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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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둘라 빈 암르(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한 남자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물었습니다: "이슬람에서 어떤 행위가 

좋은 것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쌀람(평화의 인사)을 건네는 것입니다." 

사히흐 알-부카리 12.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شِي رَجُلٓ  بَي نمََا» تدََٓ بِطَرِيقٓ  يمَ  هِٓ اش   ثمَُٓ فَشَرِبَٓ فِيهَا فَنَزَلَٓ بِئ رًا فَوَجَدَٓ العَطَشُٓ عَلَي 
 مِنَٓ الكَل بَٓ هَذاَ بلَغََٓ لقَدَ ٓ: الرَجُلُٓ فقَاَلَٓ العَطَشِٓ مِنَٓ الثرََى يأَ كُلُٓ يلَ هَثُٓ كَل بٓ  فإَذِاَ خَرَجَٓ

سَكَهُٓ ثمَُٓ خُفَهُٓ فمََلََٓ البِئ رَٓ فَنَزَلَٓ بيِ بلََغَٓ كَانَٓ الذَِي مِث لُٓ العَطَشِٓ  الكَل بَٓ فَسَقىَ بفِِيهِٓ أمَ 
رًا؟ البهََائمِِٓ فيِ لَناَ وَإنَِٓ اَللِّٓ رَسُولَٓ ياَ: قاَلوُا« لَهُٓ فغَفََرَٓ لَهُٓ اَللُّٓ فَشَكَرَٓ  نعَمَٓ : »فقَاَلَٓ أجَ 
بةَٓ  كَبدِٓ  ذاَتِٓ كُل ِٓ فيِ رٓ  رَط   «أجَ 

 "길을 걷고 있던 한 남자에게 갈증이 심해질 때쯤 

그는 우물을 발견하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노라. 그 후 우물에서 나오니, 개가 갈증 때문에 

흙을 핥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자가 말하길 : 

'나에게 왔던 갈증이 이 개에게도 왔구나.' 따라서 

남자는 우물로 내려가 신발에 물을 채운 후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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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문 채 기어올라와 개에게 물을 주었노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보상하였으니 그를 

용서하였도다." 교우들이 말하길 : '하나님의 

사도시여!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가 대답하시길 : "촉촉한 간을 

지닌 모든 동물을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노라." 

사히흐 이븐 힙반 544.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لَةِٓ عَلىَ السَاعِي» كِينِٓ الۡرَ   الصَائمِِٓ اللَي لَٓ القاَئمِِٓ أوَِٓ اَللِّٓ سَبِيلِٓ فيِ كَال مُجَاهِدِٓ وَالمِس 
 «النهََارَٓ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자와 같거나, 밤에는 

예배하고 낮에는 단식하는 자와 같노라." 사히흐 

알-부카리 5353. 

이슬람은 친척의 권리를 강조하며 친족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جُهُ ۥٓ أنَفسُِهِمۡٓ  مِنۡٓ بٱِلۡمُؤۡمِنِينَٓ أوَۡلىََٰٓ ﴿ٱلنَبيُِّٓ تهُُمۡٓ  وَأزَۡوََٰ لوُا ٓ أمَُهََٰ  أوَۡلىََٰٓ بعَۡضُهُمۡٓ ٱلۡۡرَۡحَامِٓ وَأوُ 
ٓ بِٓ فيِ بِبعَۡض  جِرِينَٓ ٱلۡمُؤۡمِنِينَٓ مِنَٓ ٱلَِلِٓ كِتََٰ ا ٓ أنَ إلَِّ ٓ وَٱلۡمُهََٰ ٓ  تفَۡعلَوُ  آ مَعۡرُٓ أوَۡلِياَ ئِكُم إلِىََٰ  وف 

لِكَٓ كَانَٓ بِٓ فيِ ذََٰ آ﴾ ٱلۡكِتََٰ  مَسۡطُو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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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는 믿는 자들에 우선하니 그들 자신보다 

더 그러함이라. 그리고 그의 아내들은 그들(믿는 

자들)의 어머니라. 혈육 관계에 있는 자들은 다른 

일반 무슬림들이나 메카 이주민들보다 하나님의 

규정에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더 우선하노라. 다만 

너희가 너희의 동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예외니, 이는 성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도다." [알-

아흐잡: 6]. 그리고 혈연관계를 끊는 것을 

경고하시며, 이를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것과 

연관 지으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ٱلۡۡرَۡضِٓ فيِ تفُۡسِدوُا ٓ أنَ توََلَيۡتمُۡٓ إنِ عَسَيۡتمُۡٓ ﴿فهََلۡٓ عوُ  ئكَِٓ ﴾22﴿ أرَۡحَامَكُمۡٓ وَتقَُط ِ
لََٰ   أوُ 

ٓ  فأَصََمَهُمۡٓ ٱلَِلُٓ لعََنهَُمُٓ ٱلذَِينَٓ رَهمُۡٓ وَأعَۡمَىَٰ  { ﴾23﴿ أبَۡصََٰ

 "그러니, 만일 그대들이 돌아선다면 그대들은 

지상에 해악을 퍼뜨리고 그대들의 혈육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22)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들이기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귀를 멀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도다." (23) [무함마드: 22-23].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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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혈연 관계를 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노라." 사히흐 무슬림 

2556. 관계를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혈연으로는 

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웃이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웃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합니다.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بِهۦِ تشُۡرِكُوا ٓ وَلَّٓ ٱلَِلَٓ وَٱعۡبدُوُا ٓ ﴿۞ لِديَۡنِٓ شَيۡ ـ  ا وَبٱِلۡوََٰ ن  مَىَٰٓ ٱلۡقرُۡبىََٰٓ وَبذِِي إِحۡسََٰ  وَٱلۡيَتََٰ
كِينِٓ بِٓ وَٱلصَاحِبِٓ ٱلۡجُنبُِٓ وَٱلۡجَارِٓ ٱلۡقرُۡبىََٰٓ ذِي وَٱلۡجَارِٓ وَٱلۡمَسََٰ  ٱلسَبيِلِٓ وَٱبۡنِٓ بٱِلۡجَن 

نكُُٓ مَلكََتۡٓ وَمَا ٓ كَانَٓ مَن يحُِبُّٓ لَّٓ ٱلَِلَٓ إنَِٓ مۡٓ أيَۡمََٰ  فَخُورًآ﴾ مُخۡتاَلّ 

 "그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어떤 

대등한 존재도 두지 말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척과 고아들과 불우한 자들과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과 근거리의 동료와 장거리 이동 

중인 자와 그대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자(노비)에게 

친절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뻐기고 잘난 체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노라." [안니사: 36].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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ثهُُٓ أنََهُٓ ظَنَن تُٓ حَتىَ باِل جَارِٓ يوُصِينيِ جِب رِيلُٓ زَالَٓ مَا(  )سَيوَُر ِ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이웃에게 잘 대하라고 

끊임없이 당부하였기에, 나는 그가 이웃을 

상속자로 지정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노라." 

사히흐 아비 다우드 5152. 

33- 이슬람은 음식과 음료 중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였으며, 마음과 몸, 그리고 

거주지의 청결을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결혼을 허락되며, 이는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좋은 

것만을 명령합니다. 

이슬람은 음식과 음료 중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ينَٓ أمََرَٓ اَللَّٓ وإنَِٓ الطَي ِبَٓ إِلَّٓ يقَ بَلُٓ لَّٓ طَي ِبٓ  اَللَّٓ إنَِٓ الناَسُٓ أيَُّهَآ ياَ»  بِهِٓ أمََرَٓ بمَِآ ال مُؤ 
سَلِينَٓ سُلُٓ أيَُّهَا ياَ: }تعالى قاَلَٓ ال مُر  مَلوُا الطَي ِباَتِٓ مِنَٓ كُلوُا الرُّ  بمَِا إِن يِ صَالِحًا وَاع 
 رَزَق ناَكُمٓ  مَآ طِي ِباَتِٓ مِنٓ  كُلوُا آمَنوُا الذَِينَٓ أيَُّهَآ ياَ: }تعالى وَقاَلَٓ{ لِيمٓ عَٓ تعَ مَلوُ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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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أشَ عثََٓ السَفَرَٓ يطُِيلُٓ الرَجُلَٓ ذكََرَٓ ثمَُٓ: قاَلَٓ الْية{ تعبدون إياه كنتم إن لل واشكروا
بَرَٓ رَبهُُٓ حَرَامٓ  وَمَل بَسُهُٓ حَرَامٓ  وَمَط عمَُهُٓ رَب ِٓ ياَ رَب ياَ: السَمَاءِٓ إلِىَ يدََي هِٓ يمَُدُّٓ أغَ   وَمَش 

يَٓ حَرَامٓ   !«لِذلَِكَ؟ تجََابُٓيسُٓ  فأَنَىَ باِل حَرَامِٓ وَغُذ ِ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따라서 그분께서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시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믿는 자들에게도 

명령하셨노라. “사도들이여! 좋은 것을 먹고 선행을 

실천하라.”(꾸란 제 23장 51절)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제공한 좋은 양식을 먹으라.” (꾸란 제2장 172절)” 

그 후 예언자께서는 먼 거리의 여행으로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먼지로 뒤덮힌 한 남자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여행자가 하늘로 손을 뼏쳐 

“오 주님, 오 주님!”이라고 외쳤으나 그의 음식이 

하람(금지된 것)이요, 그의 음료가 하람이요, 그의 

옷이 하람이고, 그의 양식이 하람인데, 어떻게 그의 

기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사히흐 무슬림 

101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لِعِباَدِهۦِ أخَۡرَجَٓ ٱلَتيِٓ  ٱلَِلِٓ زِينَةَٓ حَرَمَٓ مَنۡٓ ﴿قلُۡٓ زۡقِٓ  مِنَٓ وَٱلطَي ِبََٰ  لِلذَِينَٓ هِيَٓ قلُۡٓ ٱلر ِ
ةِٓ فيِ ءَامَنوُا ٓ مَةِٓ  يَوۡمَٓ خَالِصَةٓ  ٱلدُّنۡياَ ٱلۡحَيَوَٰ لِكَٓ ٱلۡقِيََٰ لُٓ كَذََٰ تِٓ نفَُص ِ  يعَۡلمَُونَ﴾ لِقَوۡم ٓ ٱلۡۡ 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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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복들을 위해 내어주신 당신의 미복(美服)과 좋고 

깨끗한 양식을 금지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그것은 현세의 삶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부활의 날에는 오직 

그들만의 것이라” 이렇게 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설명하노라." [알-

아으라프: 32]. 

마음과 몸, 그리고 거주지의 청결을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결혼을 

허락되며, 이는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좋은 것만을 명령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لكَُم جَعَلَٓ ﴿وَٱلَِلُٓ ا أنَفسُِكُمۡٓ م ِ ج  نۡٓ لكَُم وَجَعَلَٓ أزَۡوََٰ جِكُم م ِ  وَرَزَقكَُم وَحَفدَةَٓ  بَنِينَٓ أزَۡوََٰ
نَٓ تِ ٓ م ِ طِلِٓ ٱلطَي ِبََٰ  يكَۡفرُُونَٓ﴾ همُۡٓ ٱلَِلِٓ وَبِنعِۡمَتِٓ يؤُۡمِنوُنَٓ أفََبٱِلۡبََٰ

 "하나님께서는 그대들 자신으로부터 그대들을 

위한 배우자를 두셨고, 그대들의 배우자로부터 

자식들과 손자들을 두셨으며, 그대들에게 좋고 

깨끗한 것으로 양식을 베푸셨노라.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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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거짓된 것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정하는 것인가?" [알-나흘: 72].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رۡٓ وَثِياَبكََٓ ﴿ جۡزَٓ ﴾4﴿ فَطَه ِ  { ﴾5﴿ فٱَهۡجُرۡٓ وَٱلرُّ

 "그대의 옷은 정화하며 (4) 

 우상은 멀리하라." (5) [알뭇닷씨르: 4-5].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حُِبُّٓ الرَجُلَٓ إنَِٓ: رَجُلٓ  قاَلَٓ. كِب رٓ  مِنٓ  ذرََة ٓ مِث قاَلُٓ قلَ بِهِٓ فيِ كَانَٓ مَنٓ  ال جَنَةَٓ يدَ خُلُٓ لَّٓ(
بهُُٓ يكَُونَٓ أنَٓ   ال حَق ِٓ بَطَرُٓ ال كِب رُٓ ال جَمَالَٓ يحُِبُّٓ جَمِيلٓ  اللهَٓ إنَِٓ: قاَلَٓ حَسَنَةًٓ وَنعَ لهُُٓ حَسَناً ثوَ 

طُٓ  )الناَسِٓ وَغَم 

 "“마음 속에 티끌만큼의 거만함이라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옷과 훌륭한 신발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노라.  거만함이란 진리를 

부정하고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라." 사히흐 무슬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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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슬람은 근본적인 금지 사항들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슬람은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쉬르크), 불신, 우상 숭배,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자식을 

살해하는 것,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 대지 

위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것, 주술, 드러나거나 

감추어진 추악한 행위들, 불법성관계, 

동성애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이자(리바)를 

금지하였고, 죽은 짐승의 고기와 우상을 위해 

도살된 것을 먹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돼지고기와 그 밖의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금지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아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 부피와 무게를 속이는 것, 

그리고 친족 관계를 끊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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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있기를)은 이러한 금지 사항들을 

금지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이슬람은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쉬르크), 불신, 우상 숭배,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자식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금지 사항들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بِهۦِ تشُۡرِكُوا ٓ ألََّٓ عَلَيۡكُمۡٓ  رَبُّكُمۡٓ حَرَمَٓ مَا أتَۡلُٓ تعَاَلَوۡا ٓ قلُۡٓ ۞ ﴿ لِديَۡنِٓ شَيۡ ـ  آ  وَبٱِلۡوََٰ ن   إِحۡسََٰ
ا ٓ وَلَّٓ دكَُم تقَۡتلُوُ  نۡٓ أوَۡلََٰ قٓ  م ِ

حِشَٓ تقَۡرَبوُا ٓ وَلَّٓ وَإِياَهمُۡٓ  نَرۡزُقكُُمۡٓ نَحۡنُٓ إمِۡلََٰ  ظَهَرَٓ مَا ٱلۡفَوََٰ
ِٓ  إلَِّٓ ٱلَِلُٓ حَرَمَٓ ٱلَتيِ ٱلنفَۡسَٓ تقَۡتلُوُا ٓ وَلَّٓ بَطَنَٓ  وَمَا هَامِنۡٓ لِكُمۡٓ بٱِلۡحَق  كُم ذََٰ  لعَلَكَُمۡٓ بِهۦِ وَصَىَٰ

 ٱلۡكَيۡلَٓ وَأوَۡفوُا ٓ أشَُدهَُ ۥٓ يَبۡلغَُٓ حَتىََٰٓ أحَۡسَنُٓ هِيَٓ بٱِلَتيِ إلَِّٓ ٱلۡيَتِيمِٓ مَالَٓ تقَۡرَبوُا ٓ وَلَّٓ تعَۡقِلوُنَٓ
ٓ  ذاَ كَانَٓ وَلَوۡٓ فٱَعۡدِلوُا ٓ قلُۡتمُۡٓ وَإذِاَ وُسۡعهََآ  إلَِّٓ نفَۡسًا نكَُل ِفُٓ لَّٓ بٱِلۡقِسۡطِٓ  وَٱلۡمِيزَانَٓ  قرُۡبىََٰ

لِكُمۡٓ أوَۡفوُا ٓ  ٱلَِلِٓ وَبعِهَۡدِٓ كُم ذََٰ  {تذَكََرُونَٓ لعَلَكَُمۡٓ بِهۦِ وَصَىَٰ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이리로 오라, 

그대들의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금지하신 것을 

낭송해 주겠노라: 그분께 어떤 대등한 존재도 두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가난이 두려워 그대들의 

자식들을 죽이지 말지니, 내가 그대들과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 것이라. 드러난 것이든 감추어진 

것이든 추악한 행위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생명을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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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살해하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분부하시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고아가 왕성한 기력에 이를 때까지 

그의 재산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지나, 더 훌륭한 

것으로 그러할 때는 예외라. 공정으로써 부피와 

무게를 확실히 재라. 나는 영혼에게 오직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짐 지우노라. 그대들이 (증언을) 

말할 때는 그가 친척일지라도 공평을 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서약을 이행하라. 이것이야말로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분부하시는 것이니 그대들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 " [알-안암: 151-152].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حِشَٓ رَب يَِٓ حَرَمَٓ إِنمََا قلُۡٓ ﴿ ثۡمَٓ بَطَنَٓ وَمَا مِنۡهَا ظَهَرَٓ مَا ٱلۡفَوََٰ  ٱلۡحَق ِٓ بغَِيۡرِٓ وَٱلۡبغَۡيَٓ وَٱلِۡۡ
لۡٓ لمَۡٓ مَا بٱِلَِلِٓ تشُۡرِكُوا ٓ وَأنَ ا بِهۦِ ينَُز ِ ن   تعَۡلمَُونَٓ﴾ لَّٓ مَا ٱلَِلِٓ عَلىَ تقَوُلوُا ٓ وَأنَ سُلۡطََٰ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진정코 나의 

주님께서 금하신 것은 드러나는 그리고 감추어진 

추악한 행위와 죄악과 부당한 적대 행위와 

그대들이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와 - 

그분께서는 그에 관하여 그 어떤 근거도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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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셨노라 -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알-아으라프: 33]. 

이슬람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إلَِّٓ ٱلَِلُٓ حَرَمَٓ ٱلَتيِ ٱلنفَۡسَٓ تقَۡتلُوُا ٓ وَلَّٓ ﴿ ا قتُِلَٓ وَمَن بٱِلۡحَق   لِوَلِي ِهۦِ جَعلَۡناَ فقَدَۡٓ مَظۡلوُم 
ا ن  آ﴾ كَانَٓ إِنَهُٓۥ ٱلۡقَتۡلِٓ  ف يِ يسُۡرِف فلَََٓ سُلۡطََٰ  مَنصُور 

 "정당한 권리 없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생명을 

죽이지 말라. 부당하게 살해당한 자가 있다면 실로 

우리가 그의 보호자에게 권한을 주었노라. 

그러므로 살인에 있어 도를 넘지 말라. 실로 

그(보호자)는 도움을 받을 자라." [알-이스라: 3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ا ٱلَِلِٓ مَعَٓ يدَۡعُونَٓ لَّٓ ﴿وَٱلذَِينَٓ  بٱِلۡحَق ِٓ إلَِّٓ ٱلَِلُٓ حَرَمَٓ ٱلَتيِ ٱلنفَۡسَٓ يقَۡتلُوُنَٓ وَلَّٓ ءَاخَرَٓ إلََِٰ
لِكَٓ يفَۡعَلۡٓ وَمَن يَزۡنوُنَٓ  وَلَّٓ ا يلَۡقَٓ ذََٰ  ٓ﴾ أثَاَم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두어 

그것)에게 기도하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리 없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는 자들이라. 누구든지 그러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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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는 자는 징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알-

푸르깐: 68]. 

이슬람은 대지 위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حِهَا﴾ بعَۡدَٓ ٱلۡۡرَۡضِٓ فيِ تفُۡسِدوُا ٓ ﴿وَلَّٓ  إِصۡلََٰ

 "대지가 바로잡힌 후에 그곳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알-아으라프: 56]. 

مِٓ ياَ: }لقومه قال أن السلَم عليه شعيب النبي عن مخبرآً تعالى الله وقال  قَو 
بدُوُا نٓ  لكَُم مَا اَللَّٓ اع  هٓ  م ِ ن بَي ِنَة ٓ جَاءَت كُم قدَ ٓ ۚ ٓ غَي رُهُٓ إلََِٰ فوُا ۚ ٓ رَب كُِمٓ  م ِ  ال كَي لَٓ فأَوَ 
ياَءَهمُٓ  الناَسَٓ تبَ خَسُوا وَلَّٓ وَال مِيزَانَٓ ضِٓ فيِ سِدوُاتفُٓ  وَلَّٓ أشَ  رَ  لََحِهَا بعَ دَٓ الۡ  ٓ إِص   ۚ 

لِكُمٓ 
مِنِينَٓ كُنتمُ إنِ لكَُمٓ  خَي رٓ  ذََٰ ؤ   {مُّ

 선지자 슈아이브(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그의 백성에게 한 말에 대해 알려주시며,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부족에게는 그들의 형제인 슈아입(을 

보냈노라). 그가 말하였노라.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이외에는 그대들이 

경배할 존재가 없노라. 진실로 그대들에게 그대들 

주님으로부터의 분명한 증거가 도래하였노라. 

그러니 부피와 무게를 확실히 재고,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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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물건을 깎아내리지 말며, 대지가 바로잡힌 

후에 그곳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그대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더 좋으니라." 

[알-아으라프: 85]. 

이슬람은 주술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مَا تلَۡقَفۡٓ يمَِينكَِٓ فيِ مَا وَألَۡقِٓ ﴿ ٓ  كَيۡدُٓ صَنعَوُا ٓ إِنمََا صَنعَوُ  حِر   ٱلسَاحِرُٓ يفُۡلِحُٓ وَلَّٓ سََٰ
﴾ حَيۡثُٓ  أتَىََٰ

 "너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만든 것들을 집어삼킬 것이라. 실로 

그들이 만든 것은 주술사의 속임수에 불과하니, 

주술사는 어디로 가든 성공하지 못하노라." [따하: 

69].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نَِبوُا» كُٓ: قاَلَٓ هنَُ؟ وَمَا اَللِّٓ رَسُولَٓ ياَ: قاَلوُا المُوبقِاَتِٓ السَب عَٓ اج  ر  رُٓ باِلَِلِٓ الش ِ ح   وَالس ِ
لُٓ باِلحَق ِٓ إلَِّٓ اَللُّٓ حَرَمَٓ الَتيِ النفَ سِٓ وَقَت لُٓ باَ وَأكَ  لُٓ الر ِ مَٓ وَالتوََل ِي اليَتِيمِٓ مَالِٓ وَأكَ   يَو 

فِٓ صَناَتِٓ فُٓوَقذَ ٓ الزَح  مِناَتِٓ المُح   «الغاَفلََِتِٓ المُؤ 

 "“파멸로 이끄는 일곱 가지를 멀리 하라.”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의 사도시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것, 주술, 정당한 이유 없는 생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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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취득, 고아의 재산 갈취, 전쟁터에서의 도주, 

순결을 지키는 무고한 신앙인 여성에게 불법 

성관계 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라." 사히흐 

알-부카리 6857. 

드러나거나 감추어진 추악한 행위들, 

불법성관계, 동성애를 금지하였으며, 이 절의 

첫머리에서 이를 증명하는 구절들을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이자(리바)를 

금지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مِنَٓ بقَِيَٓ مَا وَذرَُوا ٓ ٱلَِلَٓ ٱتقَوُا ٓ ءَامَنوُا ٓ ٱلذَِينَٓ ﴿يََٰ أيَُّهَا بَوَٰ  ؤۡمِنِينَٓ كُنتمُٓ إنِٓ ٱلر ِ  ﴾278﴿ مُّ
نَٓ بِحَرۡبٓ  فأَۡذنَوُا ٓ تفَۡعلَوُا ٓ لمَۡٓ فإَنِ لِكُمۡٓ رُءُوسُٓ فلَكَُمۡٓ تبُۡتمُۡٓ وَإنِ وَرَسُولِهِ ۦٓ ٱلَِلِٓ م ِ  لَّٓ أمَۡوََٰ

 {﴾279﴿ تظُۡلمَُونَٓ وَلَّٓ تظَۡلِمُونَٓ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아 있는 이자를 포기하라. 

(278) 

 만일 그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로부터의 전쟁이 있을 것임을 확실히 

알라.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참회한다면 원금이 

그대들의 것이니 그대들은 부당히 대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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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그대들이 부당히 대우받지도 않을 것이라." 

(279) [알-바까라: 278-279].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취하는 자에게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그분께서는 

다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전쟁으로 경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안에는 종교, 국가, 재산, 

그리고 생명의 파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죽은 짐승의 고기, 우상을 위해 도살된 

것을 먹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돼지고기를 

금지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تۡٓ  وَٱلۡمُنۡخَنقَِةُٓ بِهۦِ ٱلَِلِٓ لِغَيۡرِٓ أهُِلَٓ وَمَا ٓ ٱلۡخِنزِيرِٓ وَلَحۡمُٓ وَٱلدمَُٓ ٱلۡمَيۡتةَُٓ عَلَيۡكُمُٓ ﴿حُر ِ
ُٓ يَةُٓ وَٱلۡمَوۡقوُذةَ  عَلىَٓ ذبُحَِٓ وَمَا ذكََيۡتمُۡٓ مَا إلَِّٓ ٱلسَبعُُٓ أكََلَٓ وَمَا ٓ وَٱلنطَِيحَةُٓ وَٱلۡمُترََد ِ

مِٓ  سۡتقَۡسِمُوا ٓتَٓ وَأنَ ٱلنُّصُبِٓ لِكُمۡٓ بٱِلۡۡزَۡلََٰ  ٓ﴾ فِسۡق ٓ  ذََٰ

 "그대들에게 금지된 것은 동물의 시체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해 도살된 것과 

목졸려 죽은 것과 맞아 죽은 것과 추락해 죽은 것과 

뿔에 받혀 죽은 것과 맹수가 먹은 것-그대들이 

도축한 것은 예외라-과 제단 위에서 도살된 것과 

화살로 점을 보는 일이니, 그것은 일탈이라." [알-

마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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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은 술을 마시는 것과 모든 불결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ٱلذَِينَٓ ﴿يََٰ أيَُّهَا مُٓ وَٱلۡۡنَصَابُٓ وَٱلۡمَيۡسِرُٓ ٱلۡخَمۡرُٓ إِنمََا ءَامَنوُ  ٓ وَٱلۡۡزَۡلََٰ نۡٓ رِجۡس   عَمَلِٓ م ِ
نِٓ نُٓ يرُِيدُٓ إِنمََا ﴾90﴿ تفُۡلِحُونَٓ لعَلَكَُمۡٓ فٱَجۡتنَِبوُهُٓ ٱلشَيۡطََٰ وَةَٓ بَيۡنكَُمُٓ يوُقعَِٓ أنَ ٱلشَيۡطََٰ  ٱلۡعدَََٰ

ةِٓ  وَعَنِٓ ٱلَِلِٓ ذِكۡرِٓ عَن وَيَصُدكَُمۡٓ وَٱلۡمَيۡسِرِٓ ٱلۡخَمۡرِٓ فيِ وَٱلۡبغَۡضَا ءَٓ  أنَتمُ فهََلۡٓ ٱلصَلَوَٰ
نتهَُونَٓ  {﴾91﴿ مُّ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도살 제단 과 

점치기 화살은 오직 사탄의 추악한 짓일 뿐이라. 

그러니 그것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 (90) 

 사탄이 진정코 바라는 것은 술과 도박으로 

그대들 사이에 적의와 증오를 심고 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함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라. 

그러니 그대들은 그만두지 않겠는가?" (91) [알-

마이다: 90-91]. (31)항목에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토라에 나타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속성 중 하나가 

그들에게 더러운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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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셨음을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 النَبيَِٓ الرَسُولَٓ يَتبَِعوُنَٓ الذَِينَٓ}  مُ ِ توُباً يَجِدوُنَهُٓ الذَِي الۡ  رَاةِٓ فيِ عِندهَمُٓ  مَك   التوَ 
نجِيلِٓ ِ مُٓ الطَي ِباَتِٓ لهَُمُٓ وَيحُِلُّٓ ال مُنكَرِٓ عَنِٓ وَيَن هَاهمُٓ  باِل مَع رُوفِٓ يأَ مُرُهمُ وَالۡ   وَيحَُر ِ
هُمٓ  يَضَعُٓوَٓ ال خَباَئِثَٓ عَلَي هِمُٓ رَهمُٓ  عَن  غَ لََلَٓ إِص  ٓ عَلَي هِمٓ  كَانَتٓ  الَتيِ وَالۡ   ۚ} 

 "그들은 사도이자 선지자이며 문맹인 

자(무함마드)를 따르며 자신들의 타우라(토라)와 

인질(복음)에 그(무함마드)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노라. 그는 그들에게 선행을 명하고 악행을 

금하며, 좋고 깨끗한 것을 허락하며 추하고 더러운 

것을 금하고, 그들에게 씌워진 무거운 짐과 멍에를 

제거하노라." [알-아으라프: 157]. 

이슬람은 고아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وَءَاتوُا ٓ مَىَٰ لهَُمۡٓ  ٱلۡيَتََٰ ا ٓ وَلَّٓ بٱِلطَي ِبِٓ  ٱلۡخَبِيثَٓ تتَبَدَلَوُا ٓ وَلَّٓ أمَۡوََٰ لهَُمۡٓ تأَۡكُلوُ  ٓ  أمَۡوََٰ لِكُمۡٓ  إلِىََٰ  أمَۡوََٰ
ا كَانَٓ إِنَهُٓۥ آ﴾ حُوب   كَبِير 

 "그대들은 고아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주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맞바꾸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여 그대들의 재산으로 합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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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그것은 커다란 중죄이도다." [안-니사: 2].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 يأَۡكُلوُنَٓ ٱلذَِينَٓ ﴿إنَِٓ مَىَٰٓ أمَۡوََٰ آ  بطُُونهِِمۡٓ فيِ يأَۡكُلوُنَٓ إِنمََا ظُلۡمًا ٱلۡيَتََٰ  وَسَيَصۡلَوۡنَٓ ناَر 
ا﴾  سَعِير 

 "실로 고아의 재산을 부당히 삼키는 자는 

자신의 배 속으로 불을 삼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 

그들은 곧 화염으로 불탈 것이라." [안-니사: 10]. 

이슬람은 부피와 무게를 속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أوَ كَالوُهمُۡٓ وَإذِاَ ﴾2﴿ يَسۡتوَۡفوُنَٓ ٱلناَسِٓ عَلىَ ٱكۡتاَلوُا ٓ إذِآَ ٱلذَِينَٓ ﴾1﴿ ل ِلۡمُطَف ِفِينَٓ وَيۡلٓ  ﴿
ئكَِٓ يَظُنُّٓ ألََّٓ ﴾3﴿ يخُۡسِرُونَٓ وَزَنوُهمُۡٓ

لََٰ   {﴾4﴿ مَبۡعوُثوُنَٓ أنَهَُم أوُ 

 "적게 주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지어다. (1)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부피를 측정받을 때면 

확실히 잴 것을 요구하나, (2) 

 그들이 그들(사람들)에게 부피를 재거나 

무게를 달 때면 감소시키노라. (3) 

 어찌하여 저들은 자신들이 부활될 것임을 

확신하지 않는단 말인가? (4) [알-무땃피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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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은 친족 관계를 끊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항목 (31)에서 이를 증명하는 구절들과 하디스들을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이러한 금지 

사항들을 금지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35- 이슬람은 거짓말, 사기, 배신, 반역, 속임수, 

시기심, 사악한 책략, 절도, 부당한 억압, 

불의와 같은 비난받을 도덕적 악행들을 

금지하며, 모든 사악한 성품을 금지합니다. 

이슬람은 비난받을 도덕적 악행들을 

금지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رۡٓ وَلَّٓ ﴿  مُخۡتاَلٓ  كُلَٓ يحُِبُّٓ لَّٓ ٱلَِلَٓ إنَِٓ مَرَحًآ  ٱلۡۡرَۡضِٓ فيِ تمَۡشِٓ وَلَّٓ لِلناَسِٓ خَدكََٓ تصَُع ِ
﴾ٓ  فَخُور 

 "그리고 너는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너의 뺨을 

돌리지 말며 지상에서 오만하게 걷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뻐기고 잘난 체하는 모든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느니라." [루끄만: 18].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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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أبغضَكمٓ وإنَٓ أخلَقاً أحاسنكَُم القيامةِٓ يومَٓ مجلسًا من يِ وأقربكم إليَٓ أحب كِم من إنَٓ» 
قونَٓ الثرَثارونَٓ القيامةِٓ يومَٓ مجلسًا من يِ وأبعدكَم إليَٓ  يا قالوا والمتفَيهِقون والمتشد ِ

قونَٓ الثرَثارونَٓ علِمنا قد اَللِّٓ رسولَٓ  « المتكب ِرونَٓ قالَٓ المتفَيهِقونَٓ فما والمتشد ِ

 "실로 여러분들 중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우며 

심판의 날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자는 

여러분들 중 가장 훌륭한 품성을 지닌 자들이라. 

실로 여러분들 중 나에게 가장 꺼려지는 자이며 

심판의 날 나와 가장 먼 자리에 앉을 자들은 

싸르싸룬(허풍을 떠는 자들)과 무타샷디꾼(말이 

많은 자들)과 '무타파이히꾼'이라.”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의 사도시여. 우리는 싸르싸룬과 

무타샷디꾼이 무엇인지 압니다만, 무타파이히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만한 

자들이라." 앗-씰씰라 앗-싸히하 791. 

이슬람은 거짓말을 금지합니다.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هُوَٓ مَنۡٓ يهَۡدِي لَّٓ ٱلَِلَٓ إنَِٓ}   {كَذاَب ٓ مُسۡرِ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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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하나님께서는 도를 지나치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가피르: 28].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دِي ال كَذِبَٓ فإَنَِٓ وَال كَذِبَٓ وَإِياَكُمٓ » دِي ال فجُُورَٓ وَإنَِٓ ال فجُُورِٓ إلِىَ يهَ   وَمَآ الناَرِٓ إلِىَ يهَ 
تبََٓ حَتىَ ال كَذِبَٓ وَيَتحََرَى يكَ ذِبُٓ الرَجُلُٓ يَزَالُٓ  «كَذاَباً اللهِٓ عِن دَٓ يكُ 

 "그대들은 거짓을 멀리하라. 실로 거짓을 통해 

악으로 인도되며 악으로 인해 지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로 기록될 

것이라." 사히흐 무슬림 2607.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فَٓ وَعَدَٓ وَإذِاَ كَذبََٓ حَدثََٓ إذِاَ: ثلَََثٓ  المُناَفِقِٓ آيَةُٓ» تمُِنَٓ وَإذِاَ أخَ   «خَانَٓ اؤ 

 "위선자의 징표는 세가지라.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할 때마다 어기며, 무언가를 맡을 

때마다 배반하는 것이라." 사히흐 알부카리 6095. 

이슬람은 사기(속임수)를 금지합니다. 

 فأَدَ خَلَٓ طَعاَمٓ  صُب رَةِٓ عَلىَ مَرَٓ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لهِٓ رَسُولَٓ أن الحديث في وجاء
 السَمَاءُٓ أصََابَت هُٓ قاَلَٓ« الطَعاَمِ؟ صَاحِبَٓ يآَ هَذاَ مَا: »فقَاَلَٓ بلََلًَٓ أصََابعِهُُٓ فَناَلَتٓ  فِيهَا يدَهَُٓ
قَٓ علَ تهَُٓجَٓ أفَلَََٓ: قاَلَٓ اللهِٓ رَسُولَٓ ياَ  «مِن ِي فلََي سَٓ غَشَٓ مَنٓ  الناَسُٓ يَرَاهُٓ كَيٓ  الطَعاَمِٓ فَ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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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디스에 따르면, 어느날 선지자께서 시장에 

가셨는데 거기서 곡물 더미를 보았고, 그 더미에 

손을 넣어보니 곡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곡물의 주인이여. 이것은 

무엇인가?" 그가 답하길 "비를 맞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시여!" 그가 말씀하시길 "그것을 

위에다 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는 우리 구성원이 아니라." 사히흐 무슬림 102. 

이슬람은 배신, 반역, 속임수를 금지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وَٱلرَسُولَٓ ٱلَِلَٓ تخَُونوُا ٓ لَّٓ ءَامَنوُا ٓ ٱلذَِينَٓ ﴿يََٰ أيَُّهَا تكُِمۡٓ وَتخَُونوُ  نََٰ  ﴾ تعَۡلمَُونَٓ وَأنَتمُۡٓ أمَََٰ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사도를 배반하지 

말고, 알면서도 그대들의 책무를 배반하지 말라." 

[알-안팔: 2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قَ﴾ يَنقضُُونَٓ وَلَّٓ ٱلَِلِٓ بعِهَۡدِٓ يوُفوُنَٓ ٱلذَِينَٓ ﴿  ٱلۡمِيثََٰ

 "그들은 하나님의 서약을 이행하고 굳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자들이라." [알-라으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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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자신의 군대들이 출정할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زُوا» ثلُوُا وَلَّٓ تغَ دِرُوا وَلَّٓ تغَلُُّوا وَلَّٓ اغ   «وَلِيداً تقَ تلُوُا وَلَّٓ تمَ 

 "출정하십시오, 그러나 전리품을 훔치지 말고, 

배신하지 말며, 시신을 훼손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사히흐 무슬림 1731.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عَٓ » لَة ٓ فِيهِٓ كَانَتٓ  وَمَنٓ  خَالِصًا مُناَفقِاً كَانَٓ فِيهِٓ كُنَٓ مَنٓ  أرَ  لَة ٓ فِيهِٓ كَانَتٓ  مِن هُنَٓ خَص   خَص 
تمُِنَٓ إذِاَ: يدَعََهَا حَتىَ الن فِاَقِٓ مِنَٓ  خَاصَمَٓ وَإذِاَ غَدرََٓ عَاهَدَٓ وَإذِاَ كَذبََٓ حَدثََٓ وَإذِاَ خَانَٓ اؤ 
 «فَجَرَٓ

 "다음 네 가지 속성 모두를 지닌 자는 완전한 

위선자이며, 일부의 속성을 지니는 자는 그 속성을 

버리기 전까지 위선의 속성을 지니는 자가 될 

것이라. 그 속성이란 무언가를 맡기면 배반하고,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계약을 하면 어기고, 

논쟁을 하면 폭언을 하는 것이라." 사히흐 알-

부카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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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은 시기심을 금지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مُٓ مَا ٓ عَلىََٰٓ ٱلناَسَٓ يَحۡسُدوُنَٓ ﴿أمَۡٓ هِيمَٓ ءَالَٓ ءَاتيَۡناَ ٓ فقَدَۡٓ فَضۡلِهِ ۦٓ مِن ٱلَِلُٓ ءَاتىََٰ بَٓ إِبۡرََٰ  ٱلۡكِتََٰ
هُم وَٱلۡحِكۡمَةَٓ لۡكًا وَءَاتيَۡنََٰ آ﴾ مُّ  عَظِيم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써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시기하는 것인가? 

이전에 나는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성서와 지혜를 

주었으며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노라." [안-

니사: 5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كَثِير ٓ ﴿وَدَٓ بِٓ أهَۡلِٓ م ِ نٓ  يَرُدُّونكَُم لَوۡٓ ٱلۡكِتََٰ نكُِمۡٓ بعَۡدِٓ م ِ ا كُفاَرًا إِيمََٰ نۡٓ حَسَد   أنَفسُِهِم عِندِٓ م ِ
نٓ  ٓ لهَُمُٓ تبََينََٓ مَا بعَۡدِٓ م ِ

 كُل ِٓ عَلىََٰٓ ٱلَِلَٓ إنَِٓ بأِمَۡرِهِ ۦٓ  ٱلَِلُٓ يأَۡتيَِٓ حَتىََٰٓ وَٱصۡفَحُوا ٓ فٱَعۡفوُا ٓ ٱلۡحَقُّ 
ٓ﴾ شَيۡءٓ   قدَِير 

 "성서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에게 진리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대들을 그대들의 믿음 

이후에 불신자로 되돌려 놓길 갈망하니, 이는 그들 

자신으로부터의 시기심에 의한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가져올 때까지 

그대들은 관용과 아량을 베풀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 [알-

바까라: 109].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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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قُٓ أقَوُلُٓ لَّٓ الحَالِقَةُٓ هِيَٓ وَالبغَ ضَاءُٓ الحَسَدُٓ: قَب لكَُمٓ  الۡمَُمِٓ داَءُٓ إلَِي كُمٓ  دبََٓ»  الشَعَرَٓ تحَ 
لِقُٓ وَلكَِنٓ  ينَٓ تحَ  مِنوُا حَتىَ الجَنَةَٓ تدَ خُلوُا لَّٓ بِيدَِهِٓ نفَ سِي وَالذَِي الد ِ مِنوُآ وَلَّٓ تؤُ   حَتىَ تؤُ 
؟ ذلَِكَٓ يُثبَ ِتُٓ بمَِا أنَُب ِئكُُمٓ  أفَلَََٓ تحََابُّوا  «بَي نكَُمٓ  السَلََمَٓ أفَ شُوا لكَُم 

 "여러분 이전의 공동체들이 겪었던 질병이 

그대에게도 도래하였으니, 그것은 시기심과 

증오라. 증오는 면도칼과도 같은데 그것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도려내노라. 나의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신 분께 

맹세코, 믿기 전까지는 그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서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대들이 

믿는다고 할 수 없노라. 그대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법을 알려줄까요? 그대들 사이에 

평안(쌀람)의 인사를 퍼뜨리시오." 수난 앗-

티르미디 2510. 

이슬람은 사악한 책략을 금지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كَٓ بِرَٓ قَرۡيَةٓ  كُل ِٓ فيِ جَعلَۡناَ ﴿وَكَذََٰ  بأِنَفسُِهِمۡٓ إلَِّٓ يمَۡكُرُونَٓ وَمَا فِيهَآ  لِيمَۡكُرُوا ٓ مُجۡرِمِيهَا أكَََٰ
 يَشۡعرُُونَ﴾ وَمَا

 "그렇게 나는 모든 도시에서 죄짓는 자들의 

우두머리를 그곳에 두니, 그들은 그곳에서 책략을 

꾸미더라.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에게만 책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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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는 것이나 그들은 느끼지 못하노라." [알-안암: 

12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를 죽이려 시도하며 

사악한 책략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략하셨음을 알려주셨으며, 사악한 책략은 결국 

그것을 꾸민 자들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ٱلۡحَوَارِيُّونَٓ قاَلَٓ ٱلَِلِٓ  إلِىَ أنَصَارِيٓ  مَنۡٓ قاَلَٓ ٱلۡكُفۡرَٓ مِنۡهُمُٓ عِيسَىَٰٓ أحََسَٓ فلَمََا ٓ ﴿۞
 أنَزَلۡتَٓ بمَِا ٓ ءَامَناَ رَبَناَ ٓ ﴾52﴿ مُسۡلِمُونَٓ بأِنَاَ وَٱشۡهَدۡٓ بٱِلَِلِٓ ءَامَناَ ٱلَِلِٓ أنَصَارُٓ نَحۡنُٓ
هِدِينَٓ مَعَٓ بۡناَفٱَكۡتُٓ ٱلرَسُولَٓ وَٱتبَعَۡناَ كِرِينَٓ خَيۡرُٓ وَٱلَِلُٓ ٱلَِلُٓ  وَمَكَرَٓ وَمَكَرُوا ٓ ﴾53ٓ﴿ ٱلشََٰ  ٱلۡمََٰ

ٓ  ٱلَِلُٓ قاَلَٓ إذِۡٓ ﴾54﴿ عِيسَىَٰ رُكَٓ إلِيََٓ وَرَافعِكَُٓ مُتوََف ِيكَٓ إِن يِ يََٰ  كَفَرُوا ٓ ٱلذَِينَٓ مِنَٓ وَمُطَه ِ
ا ٓ ٱلذَِينَٓ فَوۡقَٓ ٱتبَعَوُكَٓ ٱلذَِينَٓ وَجَاعِلُٓ مَةِٓ  يَوۡمِٓ إلِىََٰٓ كَفَرُو   فأَحَۡكُمُٓ مَرۡجِعكُُمۡٓ إلِيََٓ ثمَُٓ ٱلۡقِيََٰ

 { ﴾55﴿ تخَۡتلَِفوُنَٓ فِيهِٓ كُنتمُۡٓ فِيمَا بَيۡنكَُمۡٓ

 "그리하여 예수가 그들로부터 불신을 인지했을 

때 그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도와줄 

자들은 누구인가?” 제자들이 말하였노라. 

“저희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돕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당신께서 저희가 

무슬림(순종하는 자)임을 증언해 주십시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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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주님! 실로 저희는 당신께서 계시하신 

것을 믿었으며 사도(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증언자들과 함께 기록하여 주십시오” (53) 

 그들이 책략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책략하셨노라. 하나님께서는 책략함에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 (54)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노라. “예수여. 

나는 그대를 거두어 갈 것이며 그대를 나에게로 

올릴 것이며 불신하는 자들로부터 그대를 정화할 

것이라.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 그대를 따르는 

자들을 불신하는 자들 위에 둘 것이라. 그 후 

그대들이 돌아갈 곳은 실로 나에게 있으며 그 후 

나는 그대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에 대해 

그대들을 판결할 것이라”" (55) [알루 이므란: 52-

55].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쌀리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백성이 그를 

죽이려고 사악한 책략을 꾸몄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책략를 꾸미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략으로 대응하시어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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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백성 모두를 파멸시키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إِناَ أهَۡلِهۦِ مَهۡلِكَٓ شَهِدۡناَ مَا لِوَلِي ِهۦِ لَنقَُولنََٓ ثمَُٓ وَأهَۡلَهُٓۥ لَنبَُي ِتنََهُٓۥ بٱِلَِلِٓ تقَاَسَمُوا ٓ ﴿قاَلوُا ٓ
دِقوُنَٓ ا وَمَكَرُوا ٓ ﴾49﴿ لَصََٰ ا وَمَكَرۡناَ مَكۡر   كَيۡفَٓ فٱَنظُرۡٓ ﴾50﴿ يَشۡعرُُونَٓ لَّٓ وَهمُۡٓ مَكۡر 

قِبَةُٓ كَانَٓ هُمۡٓ أنَاَ كۡرِهِمۡٓمَٓ عََٰ  { ﴾51﴿ أجَۡمَعِينَٓ وَقَوۡمَهُمۡٓ دمََرۡنََٰ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우리는 반드시 밤중에 그와 그의 가족을 

기습하여 죽일 것이며, 그런 다음 그의 보호자에게 

우리는 그의 가족의 죽음을 보지 못하였고 실로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할 것이라' 하였노라. 

(49) 

 그들이 책략을 꾸몄고 나도 계략을 꾸몄으나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였노라. (50) 

 그러니 그들의 책략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보라. 

실로 나는 그들과 그들의 백성을 모두 

파멸시켰느니라." (51) [안-나믈: 49-51]. 

이슬람은 도둑질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يِ لَّٓ» نيِ حِينَٓ الزَانيِ يَز  مِنٓ  وَهُوَٓ يَز  مِنٓ  وَهُوَٓ يَس رِقُٓ حِينَٓ يَس رِقُٓ وَلَّٓ مُؤ   وَلَّٓ مُؤ 
رَبهَُا حِينَٓ يَش رَبُٓ مِنٓ  وَهُوَٓ يَش  بَةُٓ مُؤ   «بعَ دُٓ مَع رُوضَة ٓ وَالت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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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하는 자가 간음할 때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할 때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 술을 마시는 자가 술을 마실 때 그는 믿는 

자가아니라. 그러나 그 후에도 참회의 문은 열려 

있노라." 사히흐 알-부카리 6810. 

이슬람은 부당한 억압을 금지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بٱِلۡعدَۡلِٓ يأَۡمُرُٓ ٱلَِلَٓ إنَِٓ ﴿۞ حۡسََٰ  ٱلۡفَحۡشَا ءِٓ عَنِٓ وَيَنۡهَىَٰٓ ٱلۡقرُۡبىََٰٓ ذِي وَإِيتاَ ي ٓ وَٱلِۡۡ
 ٓ﴾ تذَكََرُونَٓ لعَلَكَُمۡٓ يعَِظُكُمۡٓ وَٱلۡبغَۡيِٓ  وَٱلۡمُنكَرِٓ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정과 최선, 그리고 

친척에게 베푸는 일을 명령하시며, 추악한 짓과 

비난받을 행위, 그리고 부당한 억압을 

금지하시노라.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훈계하시니, 

그대들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 [안-나흘: 90].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علىٓ أحد ٓ يفخَرَٓ ولّ أحدٓ  على أحد ٓ يَبغِي لّ حتى توَاضَعوُا أنٓ إليَٓ أوحى الله إنَٓ»
 «أحدٓ 

 "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길 그대들은 

겸손하라 하셨노라.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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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시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거만해하지 않도록 

함이라" 싸히흐 아부 다우드 4895. 

이슬람은 부당함을 금지합니다.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مِينَ﴾ يحُِبُّٓ لَّٓ وَٱلَِلُٓ ﴿
َٰ
 ٱلظَ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노라." [알루 이므란: 5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مُونَٓ﴾ يفُۡلِحُٓ لَّٓ إِنَهُٓۥ ﴿
َٰ
 ٱلظَ

 "실로 부당한 자들은 성공하지 못하노라." [알-

안암: 21].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مِينَٓ}  َـٰ ا عَذاَباً لهَُمۡٓ أعََدَٓ وَٱلظَ  {ألَِيمَ 

 "그리고 부당한 자들, 그들을 위해 그분께서는 

고통스런 벌을 준비하셨노라." [알-인산: 31].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تهُُمٓ  ترَُدُّٓ لَّٓ ثلَََثةَ ٓ» مَامُٓ: دعَ  ِ وَةُٓ يفُ طِرَٓ حَتىَ وَالصَائمُِٓ ال عاَدِلُٓ الۡ  لوُمِٓ وَدعَ  مَلُٓ ال مَظ   تحُ 
 لَۡنَ صُرَنكََٓ وَعِزَتيِ: وَجَلَٓ عَزَٓ الرَبُّٓ وَيقَوُلُٓ السَمَاوَاتِٓ أبَ وَابُٓ لهََا وَتفُ تحَُٓ ال غمََامِٓ عَلىَ

 «ينٓ حِٓ بعَ دَٓ وَلَوٓ 

 "세 부류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노라: 공정한 

지도자, 단식하는 자가 단식을 깰 때까지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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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그리고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구름 위로 올려지고 하늘의 문들이 이를 

위해 열리며, 존엄하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위엄을 걸고,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노라." 무슬림(2749)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요약하여 전하였고, 앗-티르미디(2526)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전하였으며, 아흐마드(8043)가 이 

표현으로 전하였습니다.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무아드를 예멘으로 파견하실 때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وَةَٓ وَاتقَِٓ» لوُمِٓ دعَ   «حِجَابٓ  اَللِّٓ وَبَي نَٓ بَي نَهُٓ لَي سَٓ فإَنِهَُٓ المَظ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의 기도를 두려워하라. 실로 

그의 기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이라." 사히흐 알-부카리 1496.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منهُٓ أخَذ أو طاقَتِه فوقَٓ كلفََهُٓ أو انتقَصَهُٓ أو مُعاهِدآً ظَلم مَن ألََّٓ»  طِيبِٓ بغِيرِٓ شيئا
 «القيامةِٓ يوم حَجِيجُهُٓ فأنا نفَ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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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우리와 조약을 맺은 자를 부당히 대하거나, 

그의 권리를 깎아내리거나, 그의 능력을 벗어나는 

짐을 지우거나, 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다면, 심판의 날 나는 

그(가해자)을 상대로 논박하는 자가 될 것이라." 

수난 아부 다우드 305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은 모든 사악한 품성이나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금합니다. 

36- 이슬람은 이자(리바), 해악, 불확실성, 

부당대우, 사기를 동반하는 재정 거래나, 

사회와 민족과 개인에게 재앙과 전반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 거래를 금지합니다. 

36- 이슬람은 이자, 해악, 불확실성, 부당대우, 

사기를 동반하는 재정 거래나, 사회와 민족과 

개인에게 재앙과 전반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자, 부당대우, 사기, 

지상에서의 해악을 금하는 꾸란 구절들과 

하디스들은 이 단락의 앞부분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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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ٱلۡمُؤۡمِنِينَٓ يؤُۡذوُنَٓ ﴿وَٱلذَِينَٓ ا ٱحۡتمََلوُا ٓ فقَدَِٓ ٱكۡتسََبوُا ٓ مَا بِغَيۡرِٓ وَٱلۡمُؤۡمِنََٰ ن  ا بهُۡتََٰ  وَإِثۡم 
آ﴾ بِين   مُّ

 "믿는 남성들과 믿는 여성들이 범하지 않은 

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은 실로 커다란 

거짓말과 명백한 죄를 지은 것이라." [알-아흐자브: 

58].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عَمِلَٓ ﴿مَنۡٓ لِح  م ٓ رَبُّكَٓ وَمَا فعَلََيۡهَآ  أسََا ءَٓ وَمَنۡٓ فلَِنفَۡسِهِ ۦٓ صََٰ
 ل ِلۡعَبِيدِٓ﴾ بِظَلََٰ

 "선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그를 해치는 것이라. 그대의 

주님께서는 결코 종복들을 부당히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 [풋씰라트: 46]. 

 وَلَّٓ ضَرَرَٓ لَّٓ أنَٓ  قَضَى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لِّٓ رَسُولَٓ أنََٓ: »السنة في وجاء
 «ضِرَارَٓ

 순나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해악을 끼쳐서도 안 되노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수난 아부 다우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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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 كانَٓ مَن»  ذِي فلَ الْخِرِٓ وال يَومِٓ بالِلَِٓ يؤُ  مِنُٓ كانَٓ ومَن جارَهُ، يؤُ   وال يَومِٓ بالَِلِٓ يؤُ 
رِمٓ  الْخِرِٓ مِنُٓ كانَٓ ومَن ضَي فَهُ، فلَ يكُ  . لِيس كُتٓ  أوٓ  خَي رًا، فلَ يقَلُٓ  الْخِرِٓ وال يَومِٓ بالَِلِٓ يؤُ 
سِنٓ : روايةٓ  وفي  . «جارِهِٓ إلى فلَ يحُ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자는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자는 자신의 손님을 융숭히 대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자는 좋은 말만 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도록 하라." (다른 전승에는 "자신의 

이웃을 훌륭히 대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히흐 무슬림 47,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تِٓ» رَأةَ ٓ عُذ ِ  أطَ عمََت هَا هِيَٓ لَّٓ الناَرَٓ فِيهَا فدَخََلتَٓ  مَاتتَٓ  حَتىَ سَجَنَت هَا هِرَة ٓ فيِٓ ام 
ضِٓ خَشَاشِٓ مِنٓ  تأَ كُلُٓ ترََكَت هَا هِيَٓ وَلَّٓ حَبَسَت هَا هِيَٓ إذِ ٓ وَسَقَت هَا رَ   «الۡ 

 "“한 여자가 고양이를 이유로 지옥에 들어갔노라. 

그녀는 고양이를 가두어 죽게 내버려두었는데,  

고양이에게 음식이나 물도 주지 않았으며,  

고양이가 땅에서 먹이를 찾도록 풀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사히흐 알-부카리 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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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해를 입힌 자의 결말이 이러할진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설교대에 

오르시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셨습니다: 

لمََٓ مَنٓ  مَع شَرَٓ ياَ( ذوُا لَّٓ قلَ بِهِٓ إلِىَ الِۡيمَانُٓ يفُ ضِٓ وَلمَٓ  بلِِسَانِهِٓ أسَ  لِمِينَٓ تؤُ   وَلَّٓ ال مُس 

رَاتهِِمٓ  تتَبَعِوُا وَلَّٓ تعَُي ِرُوهمُٓ  رَةَٓ تتَبَعََٓ مَنٓ  فإَنَِهُٓ عَو  لِمِٓ أخَِيهِٓ عَو  رَتهَُٓ اَللُّٓ تتَبَعََٓ ال مُس   عَو 
رَتهَُٓ اَللُّٓ عَٓتتَبََٓ وَمَنٓ  هُٓ عَو  فِٓ فيِ وَلوَٓ  يفَ ضَح  لِهِٓ جَو  مًا عُمَرَٓ اب نُٓ وَنَظَرَٓ: قاَلَٓ رَح   إلِىَ يَو 
بَةِٓ إلِىَ أوَٓ  البَي تِٓ ظَمَكِٓ مَا: فقَاَلَٓ الكَع  ظَمَٓ أعَ  مَتكَِٓ وَأعَ  مِنُٓ حُر  ظَمُٓ وَالمُؤ  مَةًٓ أعَ   عِن دَٓ حُر 
 )مِن كِٓ اللهِٓ

 "입으로만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마음속까지 미치지 못한 자들이여! 무슬림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며, 그들의 

허물을 캐고 다니지 말라. 실로 무슬림 형제의 

허물을 캐고 다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물을 

들추어내시는 자는 비록 그가 자신의 집 한가운데 

숨어 있을지라도 망신의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 

그(하디쓰 전승자)가 덧붙여 말하기를: 이븐 

우마르가 어느 날 카으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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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참으로 위대하고 너의 신성함은 참으로 

거대하도다! 그러나 믿는 자의 신성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보다 더 거대하도다." 앗-

티르미디(2032), 이븐 힙반(5763) 전승.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 كَانَٓ مَنٓ ( مِٓ باِلَِلِٓ يؤُ  ذِٓ فلَََٓ الْخِرِٓ وَاليَو  مِنُٓ كَانَٓ وَمَنٓ  جَارَهُٓ يؤُ  مِٓ باِلَِلِٓ يؤُ   الْخِرِٓ وَاليَو 

رِمٓ  مِنُٓ كَانَٓ وَمَنٓ  ضَي فَهُٓ فلَ يكُ  مِٓ باِلَِلِٓ يؤُ  مُتٓ  أوَٓ  خَي رًا فلَ يقَلُٓ  الْخِرِٓ وَاليَو   )لِيَص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자는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자는 자신의 손님을 융숭히 대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자는 좋은 말만 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도록 하라." 사히흐 알부카리 6018, 

ِٓ عَنِٓ هُرَي رَةَٓ أبَيِ وعَنٓ   ال مُف لِسُ؟ٓ مَنِٓ تدَ رُونَٓ هَلٓ : " قاَلَٓ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هَمَٓ لَّٓ مَنٓ  اللهِٓ رَسُولَٓ ياَ فِيناَ ال مُف لِسُٓ: قاَلوُا"   مِنٓ  ال مُف لِسَٓ إنَِٓ: " قاَلَٓ. مَتاَعَٓ وَلَّٓ لَهُٓ دِر 

ضَٓ شَتمََٓ قدَ ٓ وَيأَ تيِ وَزَكَاة ٓ وَصَلََة ٓ بِصِياَمٓ  ال قِياَمَةِٓ مَٓيَوٓ  يأَ تيِ مَنٓ  أمَُتيِ  وَقذَفََٓ هَذاَ عِر 
 فَنِيَتٓ  فإَنِٓ  حَسَناَتِهِٓ مِنٓ  وَهَذاَ حَسَناَتِهِٓ مِنٓ  هَذاَ  فَيقَصُُّٓ فَيقُ عدَُٓ هَذاَ مَالَٓ وَأكََلَٓ هَذاَ

 ثمَُٓ عَليَ هِٓ فَطُرِحَتٓ  خَطَاياَهمُٓ  مِنٓ  أخُِذَٓ ل خَطَاياَا مِنَٓ عَلَي هِٓ مَآ يقَ ضِيَٓ أنَٓ  قَب لَٓ حَسَناَتهُُٓ
 )الناَرِٓ فيِ طُرِحَٓ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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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은 파산자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이 

말하길 “우리들 중의 파산자란 돈 한푼도, 그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공동체에 있어 파산자란, 

심판의 날 예배와 단식과 의무희사금을 선행으로 

가져왔지만,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재산을 

갈취한 자라. 그리하여 그는 자리에 앉혀지고, 이 

사람이 그의 선행들 중 일부를 가져가고 저 사람이 

그의 선행들 중 일부를 가져가며, 이렇게 자신의 

악행을 다 갚기 전에 그의 선행이 다하게 되면 

그들의 악행이 그에게로 던져지게 되니 그는 결국 

지옥에 던져지게 되노라” 무슬림(2581), 앗-

티르미디(2418), 아흐마드(8029)가 전하였으며, 

이 표현은 아흐마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الطَرِيقِٓ عَلىَ كَانَٓ( ذِي شَجَرَة ٓ غُص   )ال جَنَةَٓ فأَدُ خِلَٓ رَجُلٓ  فأَمََاطَهَا الناَسَٓ يؤُ 

 "길가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뭇가지가 놓여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것을 치웠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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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천국에 들어갔노라." 알-부카리(652)가 같은 

의미로 전하였고, 무슬림(1914)이 비슷하게 

전하였으며, 이븐 마자(3682)와 

아흐마드(10432)가 이 표현으로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길에서 해로운 것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거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의 삶을 망치는 자의 결말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37- 이슬람은 이성(理性)을 보존하며,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이 이성을 부패시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슬람은 이성의 지위를 

높이고 그것을 종교적 의무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미신과 우상 숭배의 족쇄로부터 

이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슬람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비밀이나 규칙이 없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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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정과 법률은 건전한 이성과 부합하고 

공정과 지혜의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성을 보존하고 그 지위를 높이기 

위해 왔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عَٓ إنَِٓ} ئكَِٓ كُلُّٓ وَال فؤَُادَٓ وَال بَصَرَٓ السَم  ئوُلًّٓ عَن هُٓ كَانَٓ أوُلََٰ  { مَس 

 "실로 청각과 시각과 마음 그 모든 것은 

질문받게 되어 있노라." [알-이스라: 36].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술과 마약을 

금지하였으며 (술을 금지한 내용은 34항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꾸란의 수많은 구절들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تعَۡقِلوُنَٓ﴾ ﴿لعَلَكَُمۡٓ

 "그대들이 이성을 쓰기 위함이라." [알-바까라: 

242].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ةُٓ ﴿وَمَا  ٓ﴾ تعَۡقِلوُنَٓ أفَلَََٓ يَتقَوُنَٓ  ل ِلذَِينَٓ خَيۡر ٓ ٱلۡۡ خِرَةُٓ وَللَداَرُٓ وَلهَۡو  ٓ لعَِب ٓ إلَِّٓ ٱلدُّنۡياَ ٓ ٱلۡحَيَ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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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세의 삶이란 그저 놀음과 오락일 뿐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실로 

내세의 거주지가 더 훌륭하노라. 그러니 그대들은 

이성을 쓰지 않겠는가?" [알-안암: 32].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 إِناَ ٓ ﴿ ناً أنَزَلۡنََٰ ا قرُۡءََٰ  ﴾ تعَۡقِلوُنَٓ لعَلَكَُمۡٓ عَرَبِي  

 "실로 나는 그것(계시)을 아랍어로 된 꾸란으로 

내렸으니 그대들이 이성을 쓰기 위함이라." 

[유수프: 2]. 그리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성을 지닌 자들, 즉 슬기를 지닌 자들만이 인도와 

지혜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أوُتيَِٓ فقَدَۡٓ ٱلۡحِكۡمَةَٓ يؤُۡتَٓ وَمَن يَشَا ءُٓ  مَن ٱلۡحِكۡمَةَٓ ﴿يؤُۡتيِ آ  خَيۡر   إلَِّ ٓ يذَكََرُٓ وَمَا كَثِير 
لوُا ٓ بِٓ أوُ   ٓ﴾ ٱلۡۡلَۡبََٰ

 "그분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 

지혜를 받은 자는 진실로 좋은 것을 풍족히 받은 

것이라. 오직 슬기를 지닌 자들만이 교훈을 

얻노라." [알-바까라: 269].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은 이성을 종교적 의무 

부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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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يَ قِظَٓ حَتىَ الناَئمِِٓ عَنِٓ: ثلَََثٓ  عَنٓ  ال قلَمَُٓ رُفعَِٓ» ِٓ وَعَنِٓ يَس  تلَِمَٓ حَتىَ الصَبيِ   وَعَنِٓ يَح 
نوُنِٓ  «يعَ قِلَٓ حَتىَ ال مَج 

 "세 부류에게서는 펜이 올려졌노라: 잠자는 자가 

깨어날 때까지, 어린아이가 몽정에 이를 때까지, 

미친 자가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라." 알-부카리가 

하디쓰 (5269) 이전에 무알라끄(연결되지 않은 

형태)로 단정적인 어조로 비슷하게 전하였고, 아부 

다우드(4402)가 이 표현으로 마우쑬(연결된 

형태)로 전하였으며, 앗-티르미디(1423), 안-

나사이의 수난 알-쿠브라(7346), 그리고 

아흐마드(956)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전하였고, 

이븐 마자(2042)가 요약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이성을 미신과 우상 숭배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이 미신에 매달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거부하는 실태를 

알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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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كَٓ ن قَرۡيَةٓ  فيِ قَبۡلِكَٓ مِن أرَۡسَلۡناَ مَا ٓ ﴿وَكَذََٰ  ءَاباَ ءَناَ وَجَدۡناَ ٓ إِناَ مُتۡرَفوُهَا ٓ قاَلَٓ إلَِّٓ نذَِيرٓ  م ِ
 ٓ ٓ  وَإِناَ أمَُةٓ  عَلىََٰ رِهِم عَلىََٰ قۡتدَوُنَٓ﴾ ءَاثََٰ  مُّ

 "그렇게, 그대 이전에 내가 마을에 경고자를 

보낼 때면 그곳의 안락을 즐기던 자들은 어김없이 

말하였노라. '실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한 

종교를 따르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실로 우리는 

그들의 행적을 모범으로 삼는 자들이오'" [앗-

주크루프: 2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그의 

백성에게 한 말에 대해 알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ذِهِٓ مَا} بدِِينَٓ لهََا ءَاباَ ءَناَ وَجَدۡناَ ٓ قاَلوُا ٓ) 52( عَاكِفوُنَٓ لهََآ أنَتمُٓ  الَتيِ التمََاثِيلُٓ هََٰ  عََٰ
﴿53﴾ } 

 "그대들이 주위에서 기거하며 섬기고 있는 이 

조각상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조상들이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노라' 하였노라." (53) [알-

안비야: 52-53].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이 

도래하였고,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미신을 내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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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명하며,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의 길을 따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비밀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عليهٓ الله صلى الله رسول عم ابنٓ وهو عنه الله رضي طالب أبيٓ بنٓ علي سُئل
؟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لهِٓ رَسُولُٓ أخََصَكُمٓ : ابنته وزوج وسلم ء   مَآ: »فقَاَلَٓ بِشَي 
ءٓ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لهِٓ رَسُولُٓ خَصَناَ  فيِٓ كَانَٓ مَا إلَِّٓ كَافَةًٓ سَٓالناَ بِهِٓ يعَمَُٓ لمَٓ  بِشَي 
رَجَٓ: قاَلَٓ هَذاَ سَي فِي قِرَابِٓ توُبٓ  صَحِيفَةًٓ فأَخَ   وَلعَنََٓ اللهِٓ لِغَي رِٓ ذبَحََٓ مَنٓ  اللهُٓ لعَنََٓ: فِيهَا مَك 
ضِٓ مَناَرَٓ سَرَقَٓ مَنٓ  اللهُٓ رَ  دِثًٓ آوَى مَنٓ  اللهُٓ وَلعَنََٓ وَالِدهَُٓ لعَنََٓ مَنٓ  اللهُٓ وَلعَنََٓ الۡ   «امُح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사촌이자 그분의 딸의 남편인 알리 빈 

아비 딸립(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당신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 외에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 이 

칼집 안에 있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작은 문서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의 존재를 위해 도살하는 

자,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자신의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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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하는 자, 범죄자를 숨겨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노라" 사히흐 무슬림 1978 . 이슬람의 

모든 규정과 법률은 건전한 이성과 부합하고 

공정과 지혜의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38- 거짓된 종교의 성직자들은 신도들이 

교리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인지하려 할 때,  

"종교는 이성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신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 이성이 개입할 수 

없다"고 믿도록 유도합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종교를 이성의 길을 밝히는 광명으로 

간주합니다. 거짓된 종교를 믿는 자들은 

사람들이 이성을 버리고 무조건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이슬람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일깨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종교의 성직자들은 신도들이 교리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인지하려 할 때,  "종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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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신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 이성이 개입할 수 없다"고 믿도록 

유도합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종교를 이성의 길을 

밝히는 광명으로 간주합니다. 거짓된 종교를 믿는 

자들은 사람들이 이성을 버리고 무조건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이슬람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일깨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كَٓ ﴿ ا إلَِيۡكَٓ أوَۡحَيۡناَ ٓ وَكَذََٰ نۡٓ رُوح  بُٓ مَا تدَۡرِي كُنتَٓ مَا أمَۡرِنآَ  م ِ نُٓ وَلَّٓ ٱلۡكِتََٰ يمََٰ كِن ٱلِۡۡ  وَلََٰ
هُٓ ا جَعلَۡنََٰ طٓ  إلِىََٰٓ لَتهَۡدِيٓ  وَإِنكََٓ عِباَدِنآَ  مِنۡٓ نَشَا ءُٓ مَن بِهۦِ نهَۡدِي نوُر  سۡتقَِيم ٓ صِرََٰ  ٓ﴾ مُّ

 "그렇게 나는 그대(무함마드)에게 나의 

명령으로 영혼(꾸란)을 계시하였노라. 그대는 

성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노라. 그러나 나는 그것(꾸란)을 

광명으로 두었고 그것으로써 나의 종복들 중에서 

원하는 자를 인도하노라. 진실로 그대는 

(사람들에게) 올곧은 길을 가리켜 주노라." [앗-

슈라: 52].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건전한 이성이 

탐구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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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필요한 증거와 논증을 제시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جَا ءَكُم قدَۡٓ ٱلناَسُٓ ﴿يََٰ أيَُّهَا ن برُۡهََٰ ا إلَِيۡكُمۡٓ وَأنَزَلۡناَ ٓ رَب كُِمۡٓ م ِ آ﴾ نوُر  بِين   مُّ

 "사람들이여! 실로 그대들에게 그대들 

주님으로부터의 명백한 증거가 도래하였고, 나는 

그대들에게 선명한 빛을 내렸노라." [안-니사: 17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도와 지식과 

진리의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며, 사탄들과 

우상들은 인간이 불신과 무지와 방황의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يخُۡرِجُهُم ءَامَنوُا ٓ ٱلذَِينَٓ وَلِيُّٓ ﴿ٱلَِلُٓ تِٓ م ِ ا ٓ وَٱلذَِينَٓ ٱلنُّورِٓ  إلِىَ ٱلظُّلمََُٰ  أوَۡلِياَ ؤُهمُُٓ كَفَرُو 
غوُتُٓ

َٰ
نَٓ يخُۡرِجُونهَُم ٱلطَ ٓ﴾ إلِىَ ٱلنُّورِٓ م ِ تِ   ٱلظُّلمََُٰ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가호자이시니,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꺼내시노라. 불신하는 

자들, 그들의 가호자는 우상이니, 그들을 광명에서 

암흑으로 꺼내노라. 저들은 불지옥의 

거주자들이니 실로 그들은 그 안에서 머물 것이라." 

[알-바까라: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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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슬람은 올바른 지식의 위치를 드높이며, 

사욕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관찰하고 깊이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바른 과학적 결과는 이슬람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올바른 지식의 위치를 드높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 ٱلۡعِلۡمَٓ أوُتوُا ٓ وَٱلذَِينَٓ مِنكُمۡٓ ءَامَنوُا ٓ ٱلذَِينَٓ ٱلَِلُٓ ﴿يَرۡفعَِٓ  ٓ﴾ خَبِير ٓ تعَۡمَلوُنَٓ بمَِا وَٱلَِلُٓ درََجََٰ

 "하나님께서 그대들 중에 믿는 자들과 지식을 

받은 자들의 위치를 높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행하는 일에 밝으신 

분이라." [알-무자딜라: 11].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증언의 대상에 관하여, 당신의 증언 및 

천사들의 증언과 함께 학자들의 증언을 나란히 

결부시키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 لَّ ٓ أنََهُٓۥ ٱلَِلُٓ ﴿شَهِدَٓ ئكَِةُٓ هُوَٓ إلَِّٓ إلََِٰ
لوُا ٓ وَٱلۡمَلََٰ  ا ٱلۡعِلۡمِٓ وَأوُ  هَٓ لَّ ٓ بٱِلۡقِسۡطِٓ  قاَ ئمَِ   هُوَٓ إلَِّٓ إلََِٰ

 ٓ﴾ ٱلۡحَكِيمُٓ ٱلۡعَزِيزُٓ



 

238 

 "하나님께서 공정을 구현하시며  증언하시길 

당신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하셨으며 

천사들과 지식을 지닌 자들도 증언하였노라.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현명하신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알루 이므란: 18]. 이는 

이슬람에서 지식을 가진 자들의 지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지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해 

달라고 기도하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عِل مًا زِد نيِ رَب ِٓ وَقلُ}

 "그대(무함마드)는 말하라, '저의 주님이시여, 

저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십시오.'" [따하: 114].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تضََعُٓ ال مَلََئكَِةَٓ وَإنَِٓ ال جَنَةِٓ إلِىَ طَرِيقاً لَهُٓ اَللُّٓ سَهَلَٓ عِل مًا فِيهِٓ يلَ تمَِسُٓ طَرِيقاً سَلكََٓ مَنٓ »
نِحَتهََا تغَ فِرُٓ ال عِل مِٓ طَالِبَٓ وَإنَِٓ ال عِل مِٓ لِطَالِبِٓ رِضًا أجَ  ضِٓ السَمَاءِٓ فيِ مَنٓ  لَهُٓ يَس  رَ   وَالۡ 

لَٓ وَإنَِٓ ال مَاءِٓ فيِ انِٓال حِيتَٓ حَتىَ لِٓ ال عاَبدِِٓ عَلىَ ال عاَلِمِٓ فَض   سَائِرِٓ عَلىَ ال قمََرِٓ كَفَض 
بِياَءِٓ وَرَثةَُٓ ال علُمََاءَٓ إنَِٓ ال كَوَاكِبِٓ نَ  بِياَءَٓ إنَِٓ الۡ  نَ  ثوُا لمَٓ  الۡ  هَمًا وَلَّٓ دِيناَرًا يوَُر ِ  إِنمََا دِر 
 «وَافرِٓ  بِحَظ ٓ  أخََذَٓ هُٓأخََذَٓ فمََنٓ  ال عِل مَٓ وَرَثوُ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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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지식을 추구하러 길을 나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향한 그의 길을 쉽게 

해주시노라. 천사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자로 인해 

기뻐하여 그들의 날개를 낮추며,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물 속의 물고기조차도 지식을 구하는 자를 

위해 용서를 구하노라. 경배하는 자에 대한 학자의 

우월함은 다른 모든 별들에 대한 보름달의 

우월함과도 같노라. 학자들은 선지자들의 

상속인이니, 선지자들은 금화나 은화를 남기지 

아니하고 오직 지식만을 유산으로 남기기 

때문이며, 그것(지식)을 취하는 자는 것은 풍부한 

몫을 취한 것이라." 아부 다우드(3641), 앗-

티르미디(2682), 아흐마드(21715), 이븐 

마자(223)가 전하였으며 이 표현은 이븐 마자의 

것입니다. 

이슬람은 사욕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장려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관찰하고 깊이 생각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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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ناَ ﴿سَنرُِيهِمۡٓ ٓ أنََهُٓ لهَُمۡٓ يَتبََينََٓ حَتىََٰٓ أنَفسُِهِمۡٓ وَفيِٓ  ٱلۡۡ فاَقِٓ فيِ ءَايََٰ
 برَِب كَِٓ يكَۡفِٓ أوََلمَۡٓ ٱلۡحَقُّ 

 شَهِيد ﴾ شَيۡءٓ  كُل ِٓ عَلىََٰٓ أنََهُٓۥ

 "나는 장차 그들에게, 여러 지평선 속에 그리고 

그들 자신 속에 있는 나의 징표들을 보여줄 것이니, 

그것(꾸란)이 진리임이 그들에게 명확해질 

때까지라. 그대의 주님만으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가?" [풋씰라트: 5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مَلكَُوتِٓ فيِ يَنظُرُوا ٓ ﴿أوََلمَۡٓ وََٰ ٓ  وَأنَۡٓ شَيۡءٓ  مِن ٱلَِلُٓ خَلقََٓ وَمَا وَٱلۡۡرَۡضِٓ ٱلسَمََٰ  عَسَىَٰ
ِٓ أجََلهُُمۡٓ  ٱقۡترََبَٓ قدَِٓ يكَُونَٓ أنَ  يؤُۡمِنوُنَٓ﴾ بعَۡدهَُٓۥ حَدِيثِٓ  فَبأِيَ 

 "그들은 (일곱) 하늘과 땅의 위대한 주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들의 기한이 이미 

가까워졌을 수 있음을 숙려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들은 그(꾸란) 이외에 어떤 말씀을 믿는단 

말인가?" [알-아으라프: 18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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قِبَةُٓ كَانَٓ كَيۡفَٓ فَيَنظُرُوا ٓ ٱلۡۡرَۡضِٓ فيِ يَسِيرُوا ٓ ﴿أوََلمَۡٓ ا ٓ قَبۡلِهِمۡٓ  مِن ٱلذَِينَٓ عََٰ  أشََدَٓ كَانوُ 
تِٓ  رُسُلهُُم وَجَا ءَتۡهُمۡٓ عَمَرُوهَا مِمَا أكَۡثرََٓ وَعَمَرُوهَا ٓ ٱلۡۡرَۡضَٓ وَأثَاَرُوا ٓ قوَُةٓ  مِنۡهُمۡٓ  بٱِلۡبَي ِنََٰ

كِن لِيَظۡلِمَهُمۡٓ ٱلَِلُٓ كَانَٓ فمََا ا ٓ وَلََٰ  يَظۡلِمُونَ﴾ أنَفسَُهُمۡٓ كَانوُ 

 "그들은 대지를 지나가 그들 이전의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보지 않는단 말인가? 저들은 

이들보다 힘이 더 강하였고 대지를 일구었으며 

이들이 개척한 것보다 더 많이 그곳을 

개척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도들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도래하였노라. 

그러할진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당히 다루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당히 다루고 있었던 것이라." [알-룸: 9]. 

올바른 과학적 결과는 이슬람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1400여 년 전에 꾸란이 그것에 대한 

정밀한 세부 사항을 먼저 언급하였으나 현대 

과학이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의 결과는 꾸란에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그것은 바로 어머니 

배 속에서의 태아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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نَٓ خَلقَۡناَ وَلقَدَۡٓ ﴿ نسََٰ لَةٓ  مِن ٱلِۡۡ ن سُلََٰ هُٓ ثمَُٓ ﴾12﴿ طِينٓ  م ِ ٓ فيِ نطُۡفَةٓ  جَعلَۡنََٰ  مَكِينٓ  قَرَار 
ا ٱلۡمُضۡغَةَٓ فخََلقَۡناَ مُضۡغَةٓ  ٱلۡعلَقََةَٓ فَخَلقَۡناَ عَلقََةٓ  ٱلنُّطۡفَةَٓ خَلقَۡناَ ثمَُٓ ﴾13﴿ م 

 فكََسَوۡناَ عِظََٰ
مَٓ ا ٱلۡعِظََٰ هُٓ ثمَُٓ لَحۡم  لِقِينَٓ أحَۡسَنُٓ ٱلَِلُٓ فَتبَاَرَكَٓ ءَاخَرَ ٓ خَلۡقاً أنَشَأۡنََٰ  {﴾14﴿ ٱلۡخََٰ

 "그리고 실로 나는 인간을 진흙에서 빠져 나온 

것으로부터 창조하였노라. (12) 

 그그런 후 나는 그를 확고한 정착지에 방울로 

두었도다. (13) 

 그런 후 나는 그 방울을 매달린 것(배아)으로 

만든 후 그 매달린 것을 작은 살점(태아)으로 

만들었노라. 그리고 그 작은 살점은 뼈로부터 

만들었으며 그 후 그 뼈에 살을 덧입혔노라. 그런 후 

나는 그것(태아)을 또 다른 창조물(영혼이 깃든 

인간)로 만들었으니 가장 훌륭한 실행자이신 

하나님께 축복이 가득하도다." (14) [알무으미눈: 

12-14]. 

40-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순종하며 

당신의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을 진실하다고 믿은 자들의 행위만을 

받아들이시며 내세에서 보상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법률로 정하지 않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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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 행위들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도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들을 믿고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메시지를 

믿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믿음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순종하며 당신의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을 

진실하다고 믿은 자들의 행위만을 받아들이시며 

내세에서 보상하십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ا جَهَنمََٓ لَهُٓۥ جَعلَۡناَ ثمَُٓ نُّرِيدُٓ لِمَن نَشَا ءُٓ مَا فِيهَا لَهُٓۥ عَجَلۡناَ ٱلۡعاَجِلَةَٓ يرُِيدُٓ كَانَٓ ﴿مَن  يَصۡلَىَٰ
ا ا مَذۡمُوم  ئكَِٓ مُؤۡمِنٓ  وَهُوَٓ سَعۡيهََا لهََا وَسَعىََٰٓ ٱلۡۡ خِرَةَٓ أرََادَٓ وَمَنۡٓ ﴾18﴿ مَدۡحُور 

لََٰ   فأَوُ 
ا سَعۡيهُُم كَانَٓ  { ﴾19﴿ مَشۡكُور 

 "누구든지 빨리 지나가는 것(현세)을 원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안에서 서둘러 줄 것이라. 그런 다음 나는 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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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을 마련할 것이니, 그는 비난받고 내쫓긴 채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라. (18) 

 그러나 믿는 자로서 내세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 그들의 노력은 

보답받을 것이라." (19) [알-이스라: 18-19].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  وَهُوَٓ الصَالِحَاتِٓ مِنَٓ يعَ مَلٓ  فمََن}   {كَاتِبوُنَٓ لَهُٓ وَإِناَ لِسَع يِهِٓ كُف رَانَٓ فلَََٓ مُؤ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선행을 실천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노력은 결코 부인되지 않을 것이며, 

실로 나는 그를 위해 그것을 기록하고 있노라." [알-

안비야: 94]. 또한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법률로 정하지 않으신 경배 행위들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فلَۡيعَۡمَلۡٓ رَب ِهۦِ لِقاَ ءَٓ يَرۡجُوا ٓ كَانَٓ فمََن ﴿ ا عَمَلَ  لِح  ا رَب ِهۦِ ٓ بعِِباَدةَِٓ يشُۡرِكۡٓ وَلَّٓ صََٰ  ﴾ أحََدَ 

 "그러니 자신의 주님과의 만남을 염원하는 자 

있다면 그는 선행을 실천하도록 하고, 그의 주님을 

위한 경배 행위에 있어 그분께 어떤 대등한 존재를 

두지 않도록 하라'" [알-카흐프: 110]. 즉,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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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선행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법률로 제정하신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행위에 있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의도를 지녀야 

하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을 진실하다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이와 같지 않을 때에 관하여는,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هُٓ عَمَلٓ  مِنۡٓ عَمِلوُا ٓ مَا إلِىََٰٓ ﴿وَقدَِمۡناَ ٓ  ٓ﴾ مَنثوُرًا هَباَ ءٓ  فَجَعلَۡنََٰ

 "그리고 나는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로 

다가가, 그것을 흩날리는 먼지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라." [알-푸르깐: 23].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شِعَة ٓ يَوۡمَئذِٓ  وُجُوهٓ  ﴿  { ﴾4﴿ حَامِيَةٓ  ناَرًا تصَۡلىََٰٓ ﴾3﴿ ناَصِبَةٓ  عَامِلَةٓ  ﴾2﴿ خََٰ

 "그날 비천한 얼굴들이 있으니, (2) 

 노역하는 고단한 얼굴들이라.. (3) 

 그들은 고온의 지옥 불로 불타며" (4) [알가쉬야: 

2-4]. 이들은 힘든 일들로 지쳐 있으나, 그들은 



 

246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착지를 지옥 불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법률로 

정하신 것에 따라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된 

행위로 경배하였으며, 거짓된 종교를 지어내는 

방황의 우두머리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올바른 선행은 사도 

무함마드가 전한 것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도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들을 믿고 

무함마드의 메시지를 믿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믿음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증거는 (20)항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ئكَِتِهۦِ بٱِلَِلِٓ ءَامَنَٓ كُلٓ  وَٱلۡمُؤۡمِنوُنَٓ  رَب ِهۦِ مِن إلَِيۡهِٓ أنُزِلَٓ بمَِا ٓ ٱلرَسُولُٓ ﴿ءَامَنَٓ
 وَكُتبُِهۦِ وَمَلََٰ 

قُٓ لَّٓ وَرُسُلِهۦِ ن أحََدٓ  بَيۡنَٓ نفَُر ِ سُلِهِ ۦٓ م ِ  وَإلَِيۡكَٓ رَبَناَ غُفۡرَانكََٓ وَأطََعۡنآَ  سَمِعۡناَ وَقاَلوُا ٓ رُّ
 مَصِيرُ﴾ٱلۡٓ

 "사도는 그의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진 것을 

믿으며 믿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모두는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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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노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사도들 중 어떤 누구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더라. “우리는 들었고 

복종하였습니다. 저희의 주님!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귀착할 곳은 실로 당신이십니다”" [알-

바까라: 285].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ٱلذَِينَٓ ﴿يََٰ أيَُّهَا بِٓ وَرَسُولِهۦِ بٱِلَِلِٓ ءَامِنوُا ٓ ءَامَنوُ  بِٓ رَسُولِهۦِ عَلىََٰٓ نَزَلَٓ ٱلذَِي وَٱلۡكِتََٰ  وَٱلۡكِتََٰ

ئكَِتِهۦِ بٱِلَِلِٓ يكَۡفرُۡٓ وَمَن قَبۡلُٓ  مِن أنَزَلَٓ ٱلذَِيٓ 
 لَٓضَٓ فقَدَۡٓ ٱلۡۡ خِرِٓ وَٱلۡيَوۡمِٓ وَرُسُلِهۦِ وَكُتبُِهۦِ وَمَلََٰ 
ٓ لََ   بعَِيدآً﴾ ضَلََٰ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도와, 

그분께서 그분의 사도에게 내리신 성서와, 

그분께서 이전에 내리신 성서를 믿으라.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과, 최후의 날을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실로 머나먼 방황을 하는 것이라." [안-니사: 136].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قَٓ ٱلَِلُٓ أخََذَٓ ﴿وَإذِۡٓ نَٓ مِيثََٰ ۧـ ن ءَاتيَۡتكُُم لمََا ٓ ٱلنَبِي ِ بٓ  م ِ قٓ  رَسُولٓ  جَا ءَكُمۡٓ ثمَُٓ وَحِكۡمَةٓ  كِتََٰ صَد ِ  مُّ
لِكُمۡٓ عَلىََٰٓ وَأخََذۡتمُۡٓ ءَأقَۡرَرۡتمُۡٓ قاَلَٓ وَلَتنَصُرُنَهُ ۥٓ بِهۦِ لَتؤُۡمِننَُٓ مَعكَُمۡٓ ل ِمَا ا ٓ إِصۡرِيٓ  ذََٰ  قاَلوُ 

نَٓ مَعكَُم وَأنَآَ  فٱَشۡهَدوُا ٓ قاَلَٓ رَرۡنآَ أقَۡٓ هِدِينَٓ م ِ  ٓ﴾ ٱل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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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부터 

성약을 받으셨노라. “실로 내가 그대들에게 성서와 

지혜를 준 후에, 그대들이 가진 것을 확증하는 

사도가 그대들에게 왔을 때, 그대들은 진실로 그를 

믿고 그를 도와야 하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노라. 

“그대들은 동의하였는가, 그리고 그에 관해 

그대들은 나와의 무거운 약속을 맺었는가?” 그들이 

말하였노라. “저희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노라. “그렇다면 그대들은 증언하라. 

그리고 나는 그대들과 함께 증언하는 자들 중의 

하나라”" [알루 이므란: 81]. 

41-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목표가 

동일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종교가 인간을 

고양시켜 그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복이 되게 하는 것이며, 그를 

인간이나 물질, 혹은 미신에 대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을 신성시하거나 그들을 자신들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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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상으로 높여 주님들이나 신들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목표가 동일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종교가 인간을 고양시켜 그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복이 되게 

하는 것이며, 그를 인간이나 물질, 혹은 미신에 대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을 신성시하거나 그들을 자신들의 본래 

지위 이상으로 높여 주님들이나 신들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ناَرِٓ عَب دُٓ تعَِسَٓ» هَمِٓ الد ِ ر   لمَٓ  يعُ طَٓ لمَٓ  وَإنِٓ  رَضِيَٓ أعُ طِيَٓ إنِٓ  وَالخَمِيصَةِٓ وَالقَطِيفَةِٓ وَالد ِ
ضَٓ  «يَر 

 "금화, 은화, 훌륭한 옷(까띠파와 까미싸)을 섬기는 

자는 파멸하였도다. 그는 이것들을 가질 때 

만족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만족하지 못하더라." 

사히흐 알-부카리 6435. 정상적인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재물이나 명예나 직위나 

부족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이야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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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께서 임무를 받기 전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기의 무슬림들이 아비시니아(에티오피아)로 

이주했을 때, 당시 기독교 왕국 아비시니아의 왕인 

나자쉬가 그들에게 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 자신의 백성과 갈라지게 만든 이 

종교는 무엇인가? 그대들은 내가 믿는 종교나 다른 

어떤 공동체의 종교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소." 

자으파르 빈 아부 딸립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무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했고,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었으며, 추악한 짓을 저질렀고, 혈연관계를 

끊었으며, 이웃을 학대했고, 우리 중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갈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의 

한 사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전까지 그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의 혈통과 진실함, 

신뢰성와 순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여 그분의 유일성을 믿고 



 

251 

그분을 경배하게 하였으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외에 숭배하던 돌과 우상들을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신탁(信託)을 이행하며, 혈연관계를 

유지하고, 이웃을 훌륭해 대할 것을 명하였으며, 

금지된 것들과 피 흘리는 것을 삼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악한 짓과 거짓 

증언, 고아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과 순결한 여성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어떠한 것도 그분과 대등한 

존재로 두지 말 것과, 예배와 자카트와 단식을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그(자으파르)는 이슬람의 

여러 일들을 나열하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뢰하였고 그를 믿었으며, 그가 가져온 것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께 어떠한 것도 대등한 존재로 두지 않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은 금지하고 

허락하신 것은 허락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흐마드(1740)가 약간의 차이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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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였으며, 아부 누아임이 《힐야툴 아울리야》

(1/115)에서 요약하여 전하였습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을 신성시하거나 그들을 자신들의 본래 

지위 이상으로 높여 주님들이나 신들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بِٓ يََٰ أهَۡلَٓ ﴿قلُۡٓ  بِهۦِ نشُۡرِكَٓ وَلَّٓ ٱلَِلَٓ إلَِّٓ نعَۡبدَُٓ ألََّٓ وَبَيۡنكَُمۡٓ بَيۡنَناَ سَوَا ءِٓ  كَلِمَةٓ  إلِىََٰٓ تعَاَلَوۡا ٓ ٱلۡكِتََٰ
ا ا بَعۡضًا بعَۡضُناَ يَتخَِذَٓ وَلَّٓ شَيۡ ـ  نٓ أرَۡباَب   أنَاَبِٓ ٱشۡهَدوُا ٓ فقَوُلوُا ٓ توََلَوۡا ٓ فإَنِ ٱلَِلِٓ  دوُنِٓ م ِ

 مُسۡلِمُونَ﴾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성서의 

사람들(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여. 우리와 

그대들에게 동일한 (다음의) 말씀으로 오라.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고 

그분께 어떤 대등한 존재를 두지 않으며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주님으로 삼지 

않겠노라’” 그 후에도 그들이 돌아선다면 

그대들(무슬림들)은 말하라. “그대들은 우리가 

무슬림임을 증언하시오”" [알루 이므란: 6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ئكَِةَٓ تتَخَِذوُا ٓ أنَ يأَۡمُرَكُمۡٓ ﴿وَلَّٓ
نَٓ ٱلۡمَلََٰ  ۧـ  أنَتمُ إذِۡٓ بعَۡدَٓ بٱِلۡكُفۡرِٓ أيَأَۡمُرُكُم أرَۡباَبآً  وَٱلنَبِي ِ

سۡلِمُونَ﴾  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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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가 “그대들은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주님으로 삼으라” 고 그대들에게 명령할 수 없노라. 

그대들이 무슬림(순종하는 자)이 된 이후에 그가 

그대들에게 불신을 명령한단 말인가?" [알루 

이므란: 80].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مََٓ اب نَٓ النَصَارَىٓ أطَ رَتٓ  كَمَا تطُ رُونيِ لَّٓ»  اَللِّٓ عَب دُٓ فقَوُلوُا عَب دهُُٓ أنَآَ فإَنِمََآ مَر 
 «وَرَسُولهُُٓ

 "기독교인들이 마리아의 아들(예수)의 지위를 

과장했던 것처럼 나의 지위를 과장하지 말라. 나는 

그저 그분(하나님)의 종일 뿐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종복이자 그분의 사도’라고 말하라" 

사히흐 알-부카리 3445. 

42-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에서 참회를 

제정하셨습니다. 참회란 인간이 자신의 

주님께로 되돌아가 죄를 놓는 것입니다. 

이슬람 입교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참회로 그 이전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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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들이 용서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사람 앞에서 고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에서 참회를 

제정하셨습니다. 참회란 인간이 자신의 주님께로 

되돌아가 죄를 놓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نوُنَٓ أيَُّهَٓ جَمِيعاً اَللِّٓ إلِىَ وَتوُبوُا}  {تفُ لِحُونَٓ لعَلَكَُمٓ  ال مُ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 모두는 하나님께 

참회하라. 그대들이 성공할 것이라." [안-누르: 3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ألَمَۡٓ تِٓ وَيأَۡخُذُٓ عِباَدِهۦِ عَنۡٓ ٱلتوَۡبَةَٓ يقَۡبَلُٓ هُوَٓ ٱلَِلَٓ أنََٓ يعَۡلمَُو   ٱلتوََابُٓ هُوَٓ ٱلَِلَٓ وَأنََٓ ٱلصَدقَََٰ
 ﴾ ٱلرَحِيمُٓ

 "실로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종복으로부터 

참회를 받아 주시고 희사금을 수락하시며, 실로 

하나님 그분께서는 참회하는 모든 이를 

용서하시는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가?" [앗-타우바: 10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تفَۡعلَوُنَٓ مَا وَيعَۡلمَُٓ ٱلسَي ـَِٔاتِٓ عَنِٓ وَيعَۡفوُا ٓ عِباَدِهۦِ عَنۡٓ ٱلتوَۡبَةَٓ يقَۡبَلُٓ ٱلذَِي ﴿وَهُ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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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종복들로부터 참회를 받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께서는 악행에 관하여 관용을 

베푸시노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행하는 

일을 알고 계시노라." [앗-슈라: 25].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بَةِٓ فَرَحًا أشََدُّٓ لَِلَ مِنِٓ عَب دِهِٓ بِتوَ  ٓ فيِ رَجُلٓ  مِنٓ  ال مُؤ  ض  يَةٓ  أرَ  ِ لِكَةٓ  دوَ   رَاحِلَتهُُٓ مَعَهُٓ مَه 
تيَ قَظَٓ فَناَمَٓ وَشَرَابهُُٓ طَعاَمُهُٓ عَلَي هَا : قاَلَٓ ثمَُٓ ال عَطَشُٓ أدَ رَكَهُٓ حَتىَ فَطَلَبهََا ذهََبَتٓ  وَقدَ ٓ فاَس 
جِعُٓ  لِيمَُوتَٓ سَاعِدِهِٓ عَلىَ رَأ سَهُٓ فَوَضَعَٓ أمَُوتَٓ حَتىَ فأَنَاَمُٓ فِيهِٓ كُن تُٓ الذَِي مَكَانيَِٓ ىإلَِٓ أرَ 

تيَ قَظَٓ بَةِٓ فَرَحًا أشََدُّٓ فاَللُٓ وَشَرَابهُُٓ وَطَعاَمُهُٓ زَادهُُٓ وَعَلَي هَا رَاحِلَتهُُٓ وَعِن دهَُٓ فاَس   ال عَب دِٓ بِتوَ 
مِنِٓ  «وَزَادِهِٓ احِلَتِهِٓبِرَٓ هَذاَ مِنٓ  ال مُؤ 

 "실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종복의 참회에 관하여, 

한 남자보다 훨씬 더 크게 기뻐하시노라.이 남자는 

황량하고 위험한 사막에서 식량과 음료를 실은 

자신의 낙타와 함께 있다가,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낙타가 사라지고 없었노라. 낙타를 찾다가  갈증에 

시달리게 된 그가 말하였노라. "원래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 잠을 자면 죽음이 찾아오겠지" 

그렇게 그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베고 누웠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그의 곁에 식량과 

음료가 실린 자신의 낙타가 돌아와 있었노라.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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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믿는 종복의 참회에 관하여, 자신의 

낙타와 식량을 다시 찾은 이 남자가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기뻐하시노라." 사히흐 무슬림 

2744. 

이슬람 입교로 그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은 모두 

사해지며, 참회는 그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모두 

없애줍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 ٓ ل ِلذَِينَٓ قلُ ﴿  سُنتَُٓ مَضَتۡٓ فقَدَۡٓ يعَوُدوُا ٓ وَإنِ سَلَفَٓ قدَۡٓ مَا لهَُم يغُۡفَرۡٓ يَنتهَُوا ٓ إنِ كَفَرُو 
 ﴾ ٱلۡۡوََلِينَٓ

 "그대(무함마드)는 불신하는 자들에게 이르라. 

그들이 (불신을) 그만둘 경우에는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것에 관하여 용서받을 것이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되풀이한다면 이전 사람들의 선례는 이미 

실현된 바 있노라." [알-안팔: 38].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رَحِيمٓ  غَفوُر ٓ وَٱلَِلُٓ وَيَسۡتغَۡفِرُونَهُ ۥٓ ٱلَِلِٓ إلِىَ يَتوُبوُنَٓ أفَلَََٓ ﴿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참회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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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시는 자애로우신 분이라." [알-마이다: 74].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에게 

참회하라 하셨습니다. 지고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عِباَدِيَٓ قلُۡٓ ۞ ﴿ ٓ  أسَۡرَفوُا ٓ ٱلذَِينَٓ يََٰ  يغَۡفِرُٓ ٱلَِلَٓ إنَِٓ ٱلَِلِٓ  رَحۡمَةِٓ مِن تقَۡنَطُوا ٓ لَّٓ أنَفسُِهِمۡٓ عَلىََٰ
 ﴾ ٱلرَحِيمُٓ ٱلۡغفَوُرُٓ هُوَٓ إِنَهُٓۥ جَمِيعآً  ٱلذُّنوُبَٓ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자기 자신에게 

도를 지나쳤던 나의 종복들이여! 하나님의 자비를 

체념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노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가장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라” 

[앗-주마르: 53]. 아므르 빈 알-아스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이슬람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들이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므르가 이 상황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لََمَٓ قلَ بيِ فيِٓ وَجَلَٓ عَزَٓ الله ألَ قىَ لمََا( س  ِ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نَبيَِٓ أتَيَ تُٓ: قاَلَٓ الۡ 
 مِنٓ  تقَدَمََٓ مَا لِي تغَ فِرَٓ حَتىَ اللهِٓ رَسُولَٓ ياَ أبُاَيِعكَُٓ لَّٓ: فقَلُ تُٓ إلِيََٓ يدَهَُٓ فَبَسَطَٓ لِيبُاَيعَِنيِ

رُو ياَ: وَسَلمََٓ عَلَي هِٓ اللهُٓ صَلىَ اللهِٓ رَسُولُٓ لِي فقَاَلَٓ: قاَلَٓ ذنَ بيِ تَٓ أمََا عَم  رَةَٓ أنََٓ عَلِم   ال هِج 
رُو ياَ الذُّنوُبِٓ مِنَٓ قَب لهََا مَا تجَُبُّٓ تَٓ أمََا عَم  لََمَٓ أنََٓ عَلِم  س  ِ لَهُٓ كَانَٓ مَا يَجُبُّٓ الۡ   مِنَٓ قَب 

 )الذُّنوُ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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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슬람을 심어주셨을 때, 나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찾아가 내게 

충성 맹세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손을 내미셨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시여! 나의 지난 죄들이 용서받기 전까지는 

당신께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므르여! 그대는 

히즈라(이주)가 그 이전의 죄악들을 없애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아므르여! 그대는 이슬람이 

그 이전의 죄악들을 없애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무슬림(121)이 유사한 내용으로 길게 

전하였으며, 아흐마드(17827)가 이 표현으로 

전하였습니다. 

43- 이슬람에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인간을 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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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거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신성에 동참하는 

자로 두는 일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36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께 참회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듯이,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을 그분과 그분의 종들 

사이의 중재자로 삼는 것 또한 금지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ئكَِةَٓ تتَخَِذوُا ٓ أنَ يأَۡمُرَكُمۡٓ وَلَّٓ ﴿
نَٓ ٱلۡمَلََٰ  ۧـ  أنَتمُ إذِۡٓ بعَۡدَٓ بٱِلۡكُفۡرِٓ أيَأَۡمُرُكُم أرَۡباَبآً  وَٱلنَبِي ِ

سۡلِمُونَٓ  ﴾ مُّ

 "그리고 그가 “그대들은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주님으로 삼으라” 고 그대들에게 명령할 수 없노라. 

그대들이 무슬림(순종하는 자)이 된 이후에 그가 

그대들에게 불신을 명령한단 말인가?" [알루 

이므란: 80]. 이슬람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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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신성에 동참시키는 일을 

금지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ا ٓ نهَُمۡٓ أحَۡباَرَهمُۡٓ ﴿ٱتخََذوُ  آ وَرُهۡبََٰ ن أرَۡباَب  ا ٓ وَمَا ٓ مَرۡيمََٓ ٱبۡنَٓ وَٱلۡمَسِيحَٓ ٱلَِلِٓ دوُنِٓ م ِ  إلَِّٓ أمُِرُو 
ا ٓ ا لِيعَۡبدُوُ  ه 

آ  إلََِٰ حِد  هَٓ لَّ ٓ وََٰ نَهُٓۥ هُوَ ٓ إلَِّٓ إلََِٰ  ٓ﴾ يشُۡرِكُونَٓ عَمَا سُبۡ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랍비들과 

수도자들을 주님으로 삼고,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도 (주님으로 삼더라). 그러나 오직 그들이 

명령받은 것은 유일신만을 경배하는 것뿐이니, 

그분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그들이 

감히 (그분께) 대등한 존재를 두다니, 그분께서는 

완벽하신 분이라!" [앗-타우바: 31].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그분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들을 두는 

것을 부정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ألََّٓ ينُٓ لِِلَ ٓ ٱلد ِ بوُناَ ٓ إلَِّٓ نعَۡبدُهُمُۡٓ مَا أوَۡلِياَ ءَٓ دوُنِهۦِ ٓ مِن ٱتخََذوُا ٓ وَٱلذَِينَٓ ٱلۡخَالِصُ   إلِىَ لِيقَُر ِ
ٓ  ٱلَِلِٓ ذِب ٓ هُوَٓ مَنۡٓ يهَۡدِي لَّٓ ٱلَِلَٓ إنَِٓ يَخۡتلَِفوُنَٓ  فِيهِٓ همُۡٓ مَا فيِ بَيۡنهَُمۡٓ يَحۡكُمُٓ ٱلَِلَٓ إنَِٓ زُلۡفىََٰ  كََٰ

﴾  كَفاَر 

 "하나님께 진실된 종교가 있지 않던가! 그분 

이외의 것들을 가호자로 삼는 자들(이 말하니) 

"우리가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근접하는 명예로 가까이 두기 위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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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에 

관하여 그들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불신자를 인도하지 

않으시노라." [앗-주마르: 3]. 하나님께서는 무지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들을 두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고 말했음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을 

그분과 그분의 종복들 사이의 중재자로 삼는 것을 

금지하셨기에, 그 외의 존재들을 중재자로 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금지됩니다. 하물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조차 앞다투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상태를 알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رِعُونَٓ كَانوُا ٓ ﴿إِنهَُمۡٓ تِٓ فيِ يسََُٰ ا وَيدَۡعُونَناَ ٱلۡخَيۡرََٰ آ  رَغَب  شِعِينَٓ لَناَ وَكَانوُا ٓ وَرَهَب   ﴾ 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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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그들은 서둘러 선행을 실천하였고 희망과 

두려움으로 나에게 기도하였으며, 내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었느니라." [알-안비야: 90].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ئكَِٓ
لََٰ   رَحۡمَتهَُٓۥ وَيَرۡجُونَٓ أقَۡرَبُٓ أيَُّهُمۡٓ ٱلۡوَسِيلَةَٓ رَب هِِمُٓ إلِىََٰٓ يَبۡتغَوُنَٓ يدَۡعُونَٓ ٱلذَِينَٓ ﴿أوُ 

آ﴾ كَانَٓ رَب كَِٓ عَذاَبَٓ إنَِٓ عَذاَبَهُ ۥٓ  وَيَخَافوُنَٓ  مَحۡذوُر 

 "그들(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하는 저들(천사, 

선지자, 의인들)조차도 자신의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도를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소망하며, 그분의 징벌을 두려워하노라. 실로 그대 

주님의 징벌은 경계해야 하노라." [알-이스라: 57]. 

즉,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외에 간구하는 

자들(천사나 선지자들과 의인들) 또한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애쓰며, 그분의 자비를 

바라고 그분의 징벌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쳐두고 어찌 그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44- 이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합니다. 사람들은 시대와 민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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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다르고, 더 나아가 온 인류 사회 전체가 

그 사상과 목적에 있어 다르며, 그들의 환경과 

행위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인류는 자신들을 

이끌어 줄 인도자, 자신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제도,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통치자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고귀한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 역할을 

맡아 사람들을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률로 

결속시켰으며, 진리로 그들 사이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시 시대에 더욱 

가까울수록, 사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할수록 사람들의 일은 더욱 

올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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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의 메시지로써 모든 메시지들에 

종지부를 찍으셨고, 그것이 영원히 

존속하도록 정하셨으며, 그것을 인류를 위한 

인도와 자비, 그리고 지고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안내하는 광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합니다. 사람들은 시대와 민족과 국가가 

다르고, 더 나아가 온 인류 사회 전체가 그 사상과 

목적에 있어 다르며, 그들의 환경과 행위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인류는 자신들을 이끌어 줄 

인도자, 자신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제도,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통치자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고귀한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 

역할을 맡아 사람들을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률로 

결속시켰으며, 진리로 그들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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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시 시대에 더욱 

가까울수록, 사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할수록 사람들의 일은 더욱 올바랐습니다. 

그러나 방황과 무지가 팽배하고 우상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불신과 무지와 

우상 숭배의 어둠에서 믿음과 인도의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그분의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인도와 진리의 종교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45-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 저는 당신께서 

맹목적인 추종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 진실하게 일어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죽음을 맞이한 후 

당신의 주님께로 되돌아갈 것임을 깨닫고, 

당신 자신과 당신을 둘러싼 자연을 깊이 

성찰할 것을 권합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신다면 당신께서는 현세와 내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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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이슬람으로 입교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세요. 하나님 외에 

숭배받는 모든 것들로부터 결백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과 심판과 보상이 

진실임을 굳게 믿으세요. 당신이 이 증언을 

하였다면 당신은 이제 무슬림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예배, 의무 희사금, 단식,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성지순례 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그분을 경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 저는 당신께서 맹목적인 

추종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 

진실하게 일어설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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حِدةَ ٓ  أعَِظُكُم إِنمََا ٓ قلُۡٓ ﴿۞ ِٓ تقَوُمُوا ٓ أنَ بِوََٰ دىََٰٓ مَثۡنىََٰٓ لِِلَ  بِصَاحِبكُِم مَا تتَفَكََرُوا ٓ  ثمَُٓ وَفرََُٰ
ن ﴾ عَذاَبٓ  يدَيَۡٓ بَيۡنَٓ لكَُم نذَِير ٓ إلَِّٓ هُوَٓ إنِۡٓ جِنَة ٓ  م ِ  شَدِيد 

 "그대(무함마드)는 이르라. '내가 그대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권고하니, 너희는 짝지어 혹은 

홀로 하나님을 위해 일어선 다음, 깊이 생각해 보라. 

그대들의 동료(무함마드)에게는 어떠한 광기도 

없노라. 그는 단지 가혹한 징벌이 오기 전에 

너희에게 보내진 경고자일 뿐이라.'" [사바: 46]. 

그리고 당신께서 죽음을 맞이한 후 당신의 

주님께로 되돌아갈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لَيۡسَٓ ﴿وَأنَ نسََٰ هُٓ ثمَُٓ ﴾40﴿ يرَُىَٰٓ سَوۡفَٓ سَعۡيَهُٓۥ وَأنََٓ ﴾39﴿ سَعىََٰٓ مَا إلَِّٓ لِلِۡۡ  يجُۡزَىَٰ
 { ﴾42﴿ ٱلۡمُنتهََىَٰٓ رَب كَِٓ إلِىََٰٓ وَأنََٓ ﴾41﴿ ٱلۡۡوَۡفىََٰٓ ٱلۡجَزَا ءَٓ

 "인간은 오직 노력한 것만을 가질 것이며, (39) 

 그의 노력은 곧 보여지게 될 것이며, (40) 

 그 후 그는 남김없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 (41) 

 그리고 궁극은 그대의 주님께로 향하노라." (42) 

[안-나즘: 39-42].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을 

둘러싼 자연을 깊이 성찰할 것을 권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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تِٓ مَلكَُوتِٓ فيِ يَنظُرُوا ٓ أوََلمَۡٓ ﴿ وََٰ ٓ  وَأنَۡٓ شَيۡءٓ  مِن ٱلَِلُٓ خَلقََٓ وَمَا وَٱلۡۡرَۡضِٓ ٱلسَمََٰ  عَسَىَٰ
ِٓ أجََلهُُمۡٓ  ٱقۡترََبَٓ قدَِٓ يكَُونَٓ أنَ  يؤُۡمِنوُنَٓ﴾ بعَۡدهَُٓۥ حَدِيثِٓ  فَبأِيَ 

 "그들은 (일곱) 하늘과 땅의 위대한 주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들의 기한이 이미 

가까워졌을 수 있음을 숙려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들은 그(꾸란) 이외에 어떤 말씀을 믿는단 

말인가? " [알-아으라프: 185]. 

이슬람을 받아들이신다면 당신께서는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이슬람으로 입교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세요.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위해 무아드를 예멘으로 

파견하실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مًا تأَ تيِ إِنكََٓ» لِٓ مِنٓ  قَو   رَسُولُٓ وَأنَ يِ اللهُٓ إلَِّٓ إلَِهَٓ لَّٓ أنََٓ شَهَادةَِٓ إلِىَ فاَد عهُُمٓ  ال كِتاَبِٓ أهَ 
هُمٓ  لِذلَِكَٓ أطََاعُوا همُٓ  فإَنِٓ  اللهِٓ لِم  سَٓ عَلَي هِمٓ  اف ترََضَٓ اللهَٓ أنََٓ فأَعَ  مٓ  كُل ِٓ فيِ صَلَوَاتٓ  خَم   يَو 

هُمٓ  لِذلَِكَٓ أطََاعُوا همُٓ  نٓ فإَِٓ وَلَي لَةٓ  لِم  خَذُٓ صَدقَةًَٓ عَلَي هِمٓ  اف ترََضَٓ اللهَٓ أنََٓ فأَعَ  نِياَئهِِمٓ  مِنٓ  تؤُ   أغَ 
وَالِهِمٓ  وَكَرَائمَِٓ فإَيِاَكَٓ لِذلَِكَٓ أطََاعُوا همُٓ  فإَنِٓ  فقَُرَائهِِمٓ  فيِ فَترَُدُّٓ  «أمَ 

 "그대는 성서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 그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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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증언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루 다섯 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의무 예배를 지정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리라. 그들이 그것을 따를 때 그대는 

그들의 재산 중 특히 귀중히 여기는 소유물에 

주의하라. 그리고 부당대우를 받은 자의 기도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기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이라." 사히흐 

무슬림 19. 그리고 하나님 외에 숭배받는 모든 

것들로부터 결백을 선언하세요. 이러한 

선언이야말로 순수한 유일신 신앙인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종교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يمَٓ فيِٓ  حَسَنَةٓ  أسُۡوَة ٓ لكَُمۡٓ كَانَتۡٓ قدَۡٓ ﴿ ؤُا ٓ إِناَ لِقَوۡمِهِمۡٓ قاَلوُا ٓ إذِۡٓ مَعَهُ ۥٓ وَٱلذَِينَٓ إِبۡرََٰ  مِنكُمۡٓ برَُءََٰ 
وَةُٓ وَبَيۡنكَُمُٓ بَيۡنَناَ وَبدَاَ بِكُمۡٓ كَفَرۡناَ ٱلَِلِٓ دوُنِٓ مِن تعَۡبدُوُنَٓ وَمِمَا  حَتىََٰٓ اأبَدًَ وَٱلۡبغَۡضَا ءُٓ ٱلۡعدَََٰ

 ﴾ وَحۡدهَُ ۥٓ بٱِلَِلِٓ تؤُۡمِنوُا ٓ

 "실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는 

그대들을 위한 훌륭한 모범이 있노라; 그들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하였노라. “실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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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과 그대들이 숭배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부터 결백하오. 우리는 그대들을 불신하며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는 영원한 적의와 증오가 

드러났으니 그대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때까지오” [알-뭄타하나: 4].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كَٓ  وَأنََٓ ﴾6﴿ قدَِير ٓ شَيۡءٓ  كُل ِٓ عَلىََٰٓ وَأنََهُٓۥ ٱلۡمَوۡتىََٰٓ يحُۡيِٓ وَأنََهُٓۥ ٱلۡحَقُّٓ هُوَٓ ٱلَِلَٓ بأِنََٓ ﴿ذََٰ
 { ﴾7﴿ ٱلۡقبُوُرِٓ فيِ مَن يَبۡعَثُٓ ٱلَِلَٓ وَأنََٓ فِيهَا رَيۡبَٓ لَّٓ ءَاتِيَةٓ  ٱلسَاعَةَٓ

 "이는 하나님, 실로 그분만이 진리이시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6) 

 그리고 종말의 시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가오고 있으며, 실로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 (7) [알-핫즈: 6-

7]. 그리고  심판과 보상이 진실임을 굳게 믿으세요.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ٱلَِلُٓ ﴿وَخَلَقَٓ وََٰ ٓ كُلُّٓ وَلِتجُۡزَىَٰٓ بٱِلۡحَق ِٓ وَٱلۡۡرَۡضَٓ ٱلسَمََٰ  لَّٓ وَهمُۡٓ كَسَبَتۡٓ بمَِا نفَۡسِ 
 ﴾ يظُۡلمَُو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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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진리로써 (일곱)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그리하여 모든 이가 자신의 행위에 

의해 보응을 받게 하고자 함이며 실로 그들은 

부당히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알-자씨야: 22]. 

이렇게 당신이 증언을 하였다면 당신은 이제 

무슬림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예배, 의무 

희사금, 단식,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성지순례 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그분을 경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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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종교는 하나이나, 

그들의 법률은 달랐습니다: ................................................................... 9 

5- 이슬람은 -모든 선지자들, 즉 노아,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다윗, 예수(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설파합니다. 그분은 주님으로서, 

창조주이시며 양식을 주시는 분,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 

주권을 소유하신 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 10 

6-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홀로 경배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다른 어떤 것도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 20 



 

 

7-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 외의 모든 것은 그분의 피조물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대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 31 

8-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창조, 주관, 혹은 

경배에 있어서 어떠한 대등한 자도 없으십니다. ..................... 34 

9-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며, 그분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존재는 없습니다. . 40 

10-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에도 깃드지 않으시며 

그분의 피조물 중 그 무엇에도 육신화하지 않으십니다: ..... 41 

11-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시고 성서들을 내리셨습니다. ................................................. 46 

12-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며, 심판의 날 

무덤으로부터 모든 창조물을 부활시키신 후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자신이 행한 선악에 

따라 보상받는데,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실천한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며, 불신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내세에서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 48 

13-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그 뒤를 이어 번성하게 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어떤 인종도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지 않고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월함은 

오직 타끄와(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로 결정됩니다.  ............. 54 

14- 모든 갓난아이는 피뜨라(창조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57 

15- 인류 중 그 누구도 죄를 지은 채 태어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 60 

16-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 64 

17-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합니다. 이슬람은 그가 한 

모든 선택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습니다. .................................................................................................... 64 

18- 이슬람은 행위와 책임, 응벌과 보상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하였습니다. ........................................................... 73 

19- 이슬람은 여성을 고귀하게 여겨 여성을 남성의 동반자로 

간주하였으며, 능력을 갖춘 남성에게 그녀의 부양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딸을, 장성하고 능력이 

있는 자녀는 어머니를, 남편은 아내를 의무적으로 

부양하여야 합니다. ................................................................................ 75 

20-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행위의 영역에서 보상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란 영혼이 

신체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다음 심판의 날에 



 

 

부활한 후, 영혼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옵니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 다른 육신으로 이동하지 않으며, 다른 육신으로 

윤회되지도 않습니다. ........................................................................... 81 

21- 이슬람은 신앙의 핵심 요소를 믿으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에 대한 믿음, -왜곡되기 전의- 

타우라트(토라), 인질(복음), 자부르(시편)와 꾸란과 같은 

계시 성서들에 대한 믿음,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한 믿음, 그들의 끝막음이시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를 

믿는 것, 그리고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일 이 현세의 

삶이 끝이라면 생명과 존재는 공허한 것으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운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83 

22-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도 없도록 보호받으며, 

이성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도덕이 거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주권(알-

루부비야)이나 신성(알-울루히야)의 특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 110 



 

 

23- 이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촉구하는데, 이 

경배 행위의 핵심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4 

* 쌀라(예배): 서기, 허리 굽히기(루쿠으), 절하기(수주드), 

하나님을 기억하기(디크르), 그분을 찬양하기, 그리고 

기도(두아)로 이루어지며, 매일 다섯 번 드립니다. 예배 

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사라져 부자와 가난한 자, 통치자와 

피지배자가 한 줄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124 

* 자카트(의무 희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과 비율에 

따라 부자들의 재산 중 일부를 가난한 자들과 그 외 정해진 

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124 

* 씨얌(단식): 라마단 달의 낮 동안 단식을 깨뜨리는 것들을 

삼가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의지와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125 

* 핫즈(성지순례): 일생에 한 번, 능력이 있는 자가 성스러운 

도시 메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카으바)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 여정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그 안에서 모든 차이와 구분은 사라집니다.

 ...................................................................................................................... 125 

24- 이슬람 경배 행위의 가장 위대한 특징 중 하나는, 그 

방법과 시간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법률로 정하셨고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것을 전달하셨으며, 인류는 오늘날까지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는 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경배 행위들은 모든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이미 이전에 명하였던 

것입니다. ................................................................................................. 134 

25- 이슬람의 사도는, 이브라힘의 아들 이스마일(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후손인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입니다. 그는 

서기 571년 메카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서 사도직을 받아 

메디나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다신교의 우상 숭배에는 

자신의 동족과 어울리지 않았으나, 고귀한 일에는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로 파견되기 전에도 훌륭한 

성품을 지녔으며, 그의 동족은 그를 '알-아민(믿을 수 있는 

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40세에 이르렀을 

때 그를 사도로 파견하셨으며, 위대한 징표들(기적들)로 그를 

지원하셨습니다. 그 중 가장 위대한 징표는 바로 꾸란이며, 

이는 선지자들의 기적 중 가장 위대한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교를 완성해주셨고,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온전히 전달의 임무를 마치신 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선지자의 도시 메디나에 묻히셨습니다. 사도 무함마드는 

최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와 진리의 

종교와 함께 보내시어, 그가 사람들을 우상 숭배와 불신 및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앙의 빛으로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허락 하에, 그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자로서 파견하셨음을 증언하셨습니다.

 ...................................................................................................................... 138 

26-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전한 이슬람법(샤리아)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며 그분의 마지막 율법으로서, 완벽한 법률입니다. 

이 안에는 인류의 종교와 현세의 삶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종교, 생명, 재산, 

이성, 그리고 혈통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이전의 

율법들이 서로가 서로를 폐지한 것처럼, 이슬람의 법은 그 

이전의 모든 율법을 폐지합니다. .................................................. 148 

27-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전한 이슬람 이외의 어떤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슬람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자가 있다면 그의 종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152 

28- 꾸란은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하신 책이며 만유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진(Jinn)에게 이와 

같은 것, 혹은 이와 같은 한 장(수라)이라도 가져와 보라고 

도전하셨으며, 그 도전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꾸란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중요한 질문들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꾸란은 원본 

아랍어 그대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왔으며, 알파벳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꾸란은 인쇄되어 널리 출판되고 



 

 

있으며 그 자체로 경이로운 기적의 책이므로, 원본을 읽거나 

그 의미의 한글본을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전통)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생애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전승자들의 연결고리에 따라 철저히 

보존되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또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아랍어로 인쇄되어 있으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꾸란과 사도의 순나는 이슬람의 규정과 법률의 

원천입니다. 이슬람은 신도 개개인들의 행동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꾸란과 선지자의 순나만을 

근거로 취합니다. .................................................................................. 154 

29- 이슬람은 부모가 비록 비무슬림일지라도 그들에게 

효도할 것을 명하며, 자녀들을 잘 보살필 것을 권고합니다.

 ...................................................................................................................... 164 

30- 이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 심지어 적들을 상대로도 

공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 173 

31- 이슬람은 모든 피조물에게 친절할 것을 명령하며, 훌륭한 

도덕적 품성과 선행을 권장합니다. ............................................. 179 

32- 이슬람은 정직, 신탁(아마나)의 이행, 순결, 겸양(알-

하야), 용기, 베풂, 관대함, 궁핍한 자 돕기, 절박한 자 돕기, 

굶주린 자 먹이기, 이웃과 잘 지내기, 친족 관계 유지하기, 



 

 

동물에게 온정 베풀기와 같은 도덕적 품성을 명령합니다.

 ...................................................................................................................... 182 

33- 이슬람은 음식과 음료 중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였으며, 마음과 몸, 그리고 거주지의 청결을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결혼을 허락되며, 이는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좋은 것만을 명령합니다. ............. 194 

34- 이슬람은 근본적인 금지 사항들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슬람은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쉬르크), 불신, 

우상 숭배,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자식을 

살해하는 것,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 대지 위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것, 주술, 드러나거나 감추어진 추악한 행위들, 

불법성관계, 동성애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이자(리바)를 

금지하였고, 죽은 짐승의 고기와 우상을 위해 도살된 것을 

먹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돼지고기와 그 밖의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금지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아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 부피와 무게를 속이는 것, 그리고 친족 관계를 

끊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이러한 금지 사항들을 금지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198 

35- 이슬람은 거짓말, 사기, 배신, 반역, 속임수, 시기심, 사악한 

책략, 절도, 부당한 억압, 불의와 같은 비난받을 도덕적 

악행들을 금지하며, 모든 사악한 성품을 금지합니다. ........ 209 



 

 

36- 이슬람은 이자(리바), 해악, 불확실성, 부당대우, 사기를 

동반하는 재정 거래나, 사회와 민족과 개인에게 재앙과 

전반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 거래를 금지합니다. ......... 222 

37- 이슬람은 이성(理性)을 보존하며,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이 

이성을 부패시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슬람은 

이성의 지위를 높이고 그것을 종교적 의무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미신과 우상 숭배의 족쇄로부터 이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슬람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비밀이나 

규칙이 없으며, 그 모든 규정과 법률은 건전한 이성과 

부합하고 공정과 지혜의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 228 

38- 거짓된 종교의 성직자들은 신도들이 교리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인지하려 할 때,  "종교는 이성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신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 이성이 개입할 

수 없다"고 믿도록 유도합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종교를 

이성의 길을 밝히는 광명으로 간주합니다. 거짓된 종교를 

믿는 자들은 사람들이 이성을 버리고 무조건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이슬람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일깨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 234 

39- 이슬람은 올바른 지식의 위치를 드높이며, 사욕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관찰하고 깊이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바른 과학적 결과는 이슬람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 237 



 

 

40-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순종하며 당신의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을 진실하다고 믿은 

자들의 행위만을 받아들이시며 내세에서 보상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법률로 정하지 않으신 경배 행위들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도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들을 믿고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메시지를 믿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믿음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242 

41-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목표가 동일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종교가 인간을 고양시켜 그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복이 되게 하는 것이며, 그를 인간이나 

물질, 혹은 미신에 대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을 신성시하거나 그들을 자신들의 

본래 지위 이상으로 높여 주님들이나 신들로 만들지 

않습니다. ................................................................................................. 248 

42-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에서 참회를 제정하셨습니다. 

참회란 인간이 자신의 주님께로 되돌아가 죄를 놓는 

것입니다. 이슬람 입교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참회로 그 이전에 있었던 죄악들이 용서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사람 앞에서 고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 253 



 

 

43- 이슬람에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인간을 신으로 

두거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신성에 동참하는 자로 두는 일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258 

44- 이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합니다. 사람들은 시대와 민족과 국가가 다르고, 더 

나아가 온 인류 사회 전체가 그 사상과 목적에 있어 다르며, 

그들의 환경과 행위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인류는 자신들을 

이끌어 줄 인도자, 자신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제도,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통치자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고귀한 

사도들(그들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 역할을 맡아 사람들을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률로 

결속시켰으며, 진리로 그들 사이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시 시대에 더욱 가까울수록, 사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할수록 사람들의 일은 더욱 올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메시지로써 모든 메시지들에 종지부를 

찍으셨고, 그것이 영원히 존속하도록 정하셨으며, 그것을 

인류를 위한 인도와 자비, 그리고 지고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안내하는 광명으로 삼으셨습니다. ................................... 262 



 

 

45-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 저는 당신께서 맹목적인 추종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 진실하게 일어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죽음을 맞이한 후 당신의 

주님께로 되돌아갈 것임을 깨닫고, 당신 자신과 당신을 

둘러싼 자연을 깊이 성찰할 것을 권합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신다면 당신께서는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이슬람으로 입교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세요. 하나님 외에 숭배받는 모든 

것들로부터 결백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과 심판과 보상이 진실임을 굳게 

믿으세요. 당신이 이 증언을 하였다면 당신은 이제 무슬림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예배, 의무 희사금, 단식,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성지순례 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그분을 경배하시면 됩니다.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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